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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사회적 농업｣을 선정하고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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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
임 송 수 · 김 승 애  

(교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

1. 사회적 농업이란?1)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1)은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이다. 곧 사

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을 일컫는데, 이는 기존의 농업이 제공하는, 더 폭넓은 

개념인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2)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원적 기

능은 영농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서비스 또한 

농장에서 이뤄지는 영농, 생산, 또는 농업활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가 일반적인 다원적 기능과 다른 점은 그 서비스의 직접 대상

자가 모든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란 점이다. 곧 사회적으로 취

약하다고 정의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제공되는 형태이다

(EESC 2012).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국가나 공동체의 선택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으나, 보통 지적 및 신체장애나 질환을 지닌 자, 사회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자, 노인이나 청소년, 장기 실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의 

  * (songsoo@korea.ac.kr), (sakim0912@krei.re.kr).

 1)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돌봄 농업(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녹색 돌봄(green care)”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나 사회적 농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Sempik et al. 2010, 김경미 

등 2013, Dessein 2008; Hine et al. 2008).

 2) 다원적 기능은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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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돕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으나, 사회적 농업은 ①건강, ②교육과 훈

련, ③사회통합과 포용, ④지역개발 등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 아래 취약계층을 서비

스 대상으로 영농 및 기타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건강 목적은 사람들이 영농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도록 도움

으로써 치유와 건강 회복을 꾀하거나 질병이나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는 것, 작물이나 

가축이 성장하는 것처럼 서비스 대상자들이 성장을 경험하는 효과 등을 아우른다. 이

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건강이나 웰빙(wellbeing)이 사회문화의 틀 속에서 결정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Kaplan 1995; Verheij et al. 2008).3) 농장에서 건강이나 치료 

서비스가 의료나 심리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지도와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훈련은 교육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 정보 획득, 사회생활의 노하우 등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회복시키

거나 배양하며 관심분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 문제 

학생이나 청소년 교육 등도 포함된다.

  셋째, 사회통합과 포용은 사회연대를 촉진시켜 정상적인 노동과 인간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사용자)는 이른바 주변 노동자들로 장기 실업자, 재소자

나 전과자, 중독자, 난민, 이주민, 탈북민, 장애자, 취약 청소년이나 조기은퇴자 등을 

포함한다(박명준, 김이선 2016).4) 이와 같은 노동통합은 그 추구하는 일자리의 특성

에 따라 ①경과 일자리(노동 경험이나 현장에서 직업 훈련을 쌓도록 함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②지속 일자리(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 노동

자에게 취업기회 창출), ③정부 보조 일자리(장애자들의 사회 정체성을 강화하고 직

업능력을 증대), ④ 적응 일자리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기보다 사회 적응과 

규범준수 및 생활 영위)등 이른바 사회화(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 것이다(Davister et 

al. 2004). 

  끝으로,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이 지역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로 농업활동의 촉진

으로 인한 농촌 활력(viability) 증진을 나타낸다. 곧 사회적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고

 3) 원예나 가축을 활용한 신체 및 정신 질환의 치료 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다수 존재함.

 4) 인종, 성소수자, 정신적 또는 물리적 학대로 인한 피해자 등은 사회적 농업의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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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창출되며 사람들이 유입되는 양(+)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또한 농가, 민간단체, 

지역조직, 친환경 및 유기농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간 사회적 연대(social cohesion)

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풀뿌리 거버넌스(governance)가 촉진되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정규호 2007). 만약 사회적 농업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농

업부문과 연계된다면 도시 및 도시근교의 지역개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농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

  유럽에서 초기 형태의 사회적 농업은 이미 중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주로 수도원

이나 병원에 부속된 정원들이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Christian History 

Institute 2011). 중세 시대에는 이른바 농촌지역에 치료마을이 조성되어 정신병자나 순

례자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벨기에의 길(Geel)이다.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이 농촌마을은 찾아온 정신병자들을 가족처럼 돌보

는, 이른바 통합된 공동체 치유방식을 지켜오고 있다(Goldstein and Godemont 2003).

  근대적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장과 농가조직이 형성되면서 

등장하였다. 곧 수도원이나 병원의 부속 정원에서 농장과 농업관련 단체에 의한 치유 

기반의 돌봄 서비스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은 180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정

1800년대 후반 1930년대 194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재활용 재향군인 농장 개별적 추진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시작

[독일]사회적 
기관재개

(보호작업장)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슬로베니아]
사회적 농업체제
기반의 발달

[독일]사회적 보호
시설로서 농가조직

14세기: 기도원 정원 
요양원 공원 

병원 부속 정원 
정신병 시설

[벨기에 플랑드르]
정신질환센터 

자체농장 운영시작

[독일] 쇠퇴기
(식품가격 하락) [네덜란드] 

치유산업 기반의 돌봄 농장

자료: 저자 작성.

  1960년대에 식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농업 또

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탈리아가 제도적으로 운용하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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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

자료  Buist(2016).

신병원 등의 시설들을 폐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에 의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농업이 재점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네덜란드에서도 농업에 

기초한 치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

기에 독일에서는 인증을 받은 보호 작업장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치유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사

회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농장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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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캠프힐(Camphill)과 같은 기독교 정신의 농업공동체가 등장하여 그 활동이 오

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5) 슬로베니아는 사회적 기업과 돌봄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란 표현이 공식화 또는 보편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과 이를 통한 서비스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벨기에에서는 한 농민단체

(Boerenbond)가 농가와 서비스 사용자들을 연계시켜 치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이른바 “돌봄 농업(care farming)”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

  <그림 2>는 주요 국가에서 사회적 농가가 발전해 온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3.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특징

3.1. 농가 형태에 따른 구분과 특징

  사회적 농업은 그 구조와 중점사업 측면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별 농가 위주인 반면에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축이다. 

독일과 아일랜드 및 슬로베니아는 제도권 농가가 주된 서비스 공급자이다. <표 1>

은 사회적 농업의 이러한 특징을 국가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  사회적 농업의 형태에 따른 구분

국가 농가 형태 중점 분야 기타

네덜란드, 벨기에 개별 가족농
- 건강과 농업
- 교육

다양한 서비스 대상 그룹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 제3부문과 협회 
- 사회화와 고용

사회적 부문의 사용자 고용

독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제도권(institutional) 농가
- 공공부문
- 건강

정신질환 대상 중심

프랑스 다양한 유형
- 제3부문과 협회 
- 사회화와 고용

- 참여 농가간 연결망화
- 공동체 정원

자료  Di Iacovo and O’Connor(2009).

 5) 캠프힐(camphill.net)은 인지학(anthroposophy)에 기초한 공동체임.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인지와 영감 및 직관을 계발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국에 100곳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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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의 진전 측면에서 세 그룹으로 국가들을 분류할 수 있다.6)

  첫째, 도입 단계의 국가들이다.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이 해당되며, 사회적 

농업이 도입되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국가

의 농촌개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간 단계의 국가들이다.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독일 등이 이에 해당한

다.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 공급자들과 특정 서비스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다. 이들의 사회적 농업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책과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 단계로 분류되었다. 

핀란드에서는 “녹색 돌봄”이란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별 농가나 

민간 돌봄 공급자들 위주로 사회통합과 포용, 훈련, 재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

스가 공공부분에 의한 지원 아래 제공되고 있다. 

  셋째, 성숙 단계의 국가들이다. 이에 속한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다. 건강과 보건부문이 치유와 고용의 원동력이 되고 농가들도 잠재적 소득의 

향상 수단으로 사회적 농업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법이나 제도도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3.2.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과 특징

  사회적 농업은 서비스 공급 주체와 관련 부문 간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아래 시행

되고 있다. <표 2>는 공급 주체의 특성을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시켜 나타낸 것이다. 

표 2  사회적 농업의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 

공급주체/부문 건강 건강/농업 농업 노동 사법

공공부문
독일,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 - 이탈리아

제3부문 이탈리아 - -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

민간 -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 -

자료  Di Iacovo(2008).

 6)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분류한 결과임. 이러한 분류에는 특히 자금지원이나 법 규정의 정립 등이 중

요한 기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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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건강과 관련하여 농업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 곧 독일, 슬로베니아, 아

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공공부문 또는 제3부문(3rd sector)이 주요 공급주

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보호 작업장, 노인 병원, 정신과 병원 등을 

말하며, 제3부문은 비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들을 지칭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부문과 농업부문이 직접 협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서비스 사용자들은 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치료프로그램이 인증된 농장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

리아 등 여러 나라들은 노동부문과 농업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곧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장기 실업자들의 노동통합과 포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법무부의 주관으로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들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 목적의 사회적 농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학교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적용하고 있다.

3.3. 법과 제도에 따른 구분과 특징

  <그림 3>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주요국의 특징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벨기에는 

2005년부터 돌봄 농가의 등록제와 공공지원 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부터는 장애자 개인에게 공공보조가 직접 배당됨에 따라 장애자 스스로 예산범위 안

에서 특화된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가들은, ①복지부가 인정하는 농가, ②비

영리단체로서 농민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지원센터(Steunpunt Groene Zorg)의 공식 네트

워크를 사용하는 농가, ③영농활동을 전문으로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자문하는 센터

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 등으로 구성된다.7) 등록된 농가들은 2005년 이래 

농업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데, 서비스 사용자의 수와 관계없이 하루 최대 40유로

(약 5만 원)8)를 지원받는다. 반면에 복지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는 아직까지 없다. 

2015년 현재 연간 보조 총액은 140만 유로(약 17억 6,000만 원)이다.

  등록된 농가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도 약 259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7) 지원센터(Steunpunt Groene Zorg)는 약 850개 돌봄 농장(care farms)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필

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자와 농가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와 국제 협력, 품질기준 설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http //www.groenezorg.be/). 

 8) 네이버 기준 환율 적용(2016.11.15.).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16 | 2016. 11.

있다. 이들은 주로 은퇴농, 승마 교육을 하는 농장, 대규모 정원 등인데, 제공하는 돌

봄 서비스는 등록 농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서비스의 종류는 주간 돌

봄 서비스, 보호 작업, 학생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늘고 있다.

그림 3  사회적 농업의 법체계에 따른 구분

고용 공공프로젝트 농업 공공보상

⇩ ⇩

Ÿ 자선 ⇨
Ÿ 협회—이탈리아, 프랑스

Ÿ 사회적 협동조합(B형)

      — 이탈리아

Ÿ 농가—벨기에

Ÿ 공공지급

Ÿ 공공자금

  — 건강, 

돌봄, 

교육부문

⇨
Ÿ 공공구조—독일, 슬로베니

아, 아일랜드

Ÿ 사회적 협동조합(A형)

      —이탈리아

Ÿ 농가—네덜란드

Ÿ 농가—이탈리아 ⇦
Ÿ 식품시장

  — 윤리상품과 

직거래

자료: Di Iacovo and O’Connor(2009).

  노르웨이의 사회적 농업은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곧  

“농가를 향하여(Inn på tunet)”9)라 불리는 사회적 농가들은 서비스 사용자들에 특화

된 맞춤 형태로 그 품질이 인증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tokke and Rye 

2007). 2011년 기준으로 총 1,100호의 사회적 농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① 일반

교육, 특별교육, 여가 등 교육 서비스, ② 직업 훈련과 재활 등 노동 서비스, ③ 중

독, 장애, 정신 건강, 치매 등 건강 돌봄 서비스, ④ 이민자, 난민, 전과자 등을 대상

으로 한 사회통합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또는 교사로 교육받은 농업인이 학교에 고용된 형태로 농장에서 다양한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 농가는 서비스 구매자인 군(county)의 농업

(agricultural department)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에 근거한 보상이 아니므로 농가 측면에서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10) 

 9) (http://www.matmerk.no/no/inn-pa-tunet).

10) 이에 따라 군수(county governor)들이 지역 사회적 농가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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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법 규정을 갖추는 대신에 지역개발 자금

을 활용하여 해당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족농 형태의 사회적 농가

들이 서비스 사용자인 장애인들을 독립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

비스 사용자의 수가 120명 이상의 대규모 보호 작업장에만 건강 관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나 남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

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규모화가 사회적 농업의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농가는 사회적 치료기관의 하부계약자로서 

존재한다.

  영국에서 사회적 농가들은 2003년에 설립되어 등록된 자선기관인 “돌봄 영농(Care 

Farming UK, CFUK)”12)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FUK의 목적은 돌봄 농업을 촉진하고 돌봄 농가들의 지원하는 데 있다. CFUK(2016)

의 보고서를 기초로 영국의 사회적 농업의 현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2015년 현재 총 240개의 돌봄 농장이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Ireland)에는 

20개 농장이 추가로 존재한다.

Ÿ 농장 중 95%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서비스 대상자로 하며, 이 밖에도 85%

의 농장이 자폐증 환자, 71%의 농장이 정신질환자, 63%의 농장이 사회적으로 배

척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Ÿ 농장의 78%가 전일(10-15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51%의 농장이 반일, 

33%의 농장이 전일과 반일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Ÿ 대부분의 돌봄 농장들이 주당 5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주에 최대 50명의 서

비스 사용자들을 돌보고 있다. 서비스 사용자들의 88%가 주당 1-3회 농장에 참여

하고 있다.

Ÿ 돌봄 프로그램의 평균 기간은 8-12개월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Ÿ 서비스 사용자마다 지급하는 세션당 평균 비용은 약 50파운드(약 7만 3,000원)이다.

Ÿ 농장 중 75%가 그 용량에 미달된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57%

인 것으로 나타났다.

Ÿ 농장마다 주당 평균 35명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11) 가공우유 생산 등 식품가공에 관한 일에 장애인들을 고용할 경우 건강, 안전 및 화재예방 기준 등 다양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이러한 요건은 가족농에 의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진행 가능성을 억제하는 요인임.

12) (http://www.carefarming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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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전체로 보면 주당 8,400명에 이른다. 

Ÿ 연간 40주, 주당 8,400명, 세션당 50파운드(약 7만 3,000원)를 기준으로 돌봄 농업

이 창출하는 가치를 산출하면 연간 1,700만 파운드(약 248억 2,100만 원)에 이른다.

Ÿ 농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계약을 확보하는 것과 돌봄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주요 도전과제로 꼽힌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발전해 왔다. 1995

년부터 네덜란드는 장기 돌봄 비용을 위한 통합 건강보험제도(예외적 의료비용에 관

한 일반법,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돌봄 

서비스는 AWBZ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의해 제공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Hassink 

et al. 2014).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과 계약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사용

자의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PGB)을 통해 지원된다. PGB는 건강보험제도 아래 정

신질환자, 노인, 문제 청소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

비스를 선택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 비용은 1인당 하루 평

균 60유로(약 7만 5,000원)이다. 돌봄 농가들은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건강연맹

(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Health)“의 회원이어야 한다. 농가는 또한 ”건강안전법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위해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검을 마치면 해

당 농가는 인증 표시(Kwaliteit laat je zien)를 획득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현재 700개 이상의 농장이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13)

4. 이탈리아의 사례

  지난 수십 년간 이탈리아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농업경제가 위축되

면서 농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집약적인 영농방식, 농식품 

생산망의 확대, 상품의 표준화 등이 촉진된 반면에 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기능을 약

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농촌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이는 사회적 

농업과 친환경 치유에 관한 폭 넓은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3) (http://www.landbouwzorg.nl).



세계농업 제 195호 | 19

그림 4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협동조합의 분포: 2009년

1-3곳

4-8

9-12

13-15

16-18

19-20

부재

자료: Senni(2016).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는 200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상 이러한 사회

적 서비스를 창출해온 농가들이나 농업인 조직 등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의 특징은 이른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주된 역

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4.1. 사회적 농업의 현황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1978년에 법률 제180호

(Law No. 180)에 의해 정신병원이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에 사회적 농업이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로렌스(Florence)시에서 

나타났다. 이후 사회적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날 약 2,000곳의 농장이 전국에 

분포하게 되었다(Lanfrnchi et al. 2015). 이들 중 상당수가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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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체 중 70%의 농장이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처럼 사회적 농업이 이탈리아에서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

적할 수 있다(Senni 2016).

Ÿ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Ÿ 사회적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Ÿ 공공재원의 감소와 기타 여러 이유로 사회적 보호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

Ÿ 기후나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천연자원의 질과 양이 줄고 있다. 천연자원은 

농업활동의 핵심 기반이다.

Ÿ 전통적인 정치 및 대표성에 위기가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

리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먼저 공공부문으로는 학교, 병원, 교도

소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은 주로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통적인 가족농과 민

간 건강기관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기구 또는 제3부문에 속하는 단체들은 이탈리아

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는 사회 협동조합, 연합체(associations), 치료 공동체(therapy 

communities), NGO 등이다.

그림 5  사회적 농업의 공급 주체들

사회적 농업

공공부문

Ÿ 학교

Ÿ 병원

Ÿ 교도소

민간부문

Ÿ 전통적 가족농

Ÿ 민간보건기구

제3부문

Ÿ 사회적 협동조합

Ÿ 연합체

Ÿ 치료 공동체

Ÿ NGO

자료: Senni(2016).

  <그림 6>은 이러한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주체들의 정체성을 공공서비스, 시

장,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다.

그림 6  사회적 농업 공급 주체들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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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공동체

공공 사회-보건서비스

시장제3부문

사회적 

협동

조합

  민간

  농장

  NGO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자료: 저자작성

4.2.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

  제3부문에 속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사회 협동조합은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심

된 역할을 수행한다. 197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은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예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

응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보적 제도로서 

발전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존과 전략적 측면의 운영방식 요건을 

충족시켜 왔다. 이 시기에 사회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정책의 의제

로서 서비스의 밖으로부터 조달, 곧 아웃소싱이 주도했다. 

  1990년 말에 닥친 세계적 경제 위기 탓에 지역 금융과 공공지출 측면에서 재조직화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합리화와 비용 절감 방안이 촉진되었다. 또한 행정 규제나 

활동의 표준화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사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사회 협동조합들이 그

들의 생산 활동을 공공수요에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에는 사회 협동조합의 75%가량이 가정 지원(home assistance)과 노인 및 취약

계층 거주지 돌봄 등 준 공공부문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비용 절감을 위

해 지역의 행정기관들은 경쟁에 기반을 둔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증대시

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표준화의 압박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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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가 확대되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법 제381/91호 제1조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Ÿ 복지와 건강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한 관리—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대상

Ÿ 취약계층의 노동통합(work integration)을 목표로 한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인간자원

의 증진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의 관심사항을 추구—장기 실업자, 중독자, 발달 

장애인, 범법자 등 대상

  이 가운데 복지와 건강 및 교육 서비스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A형(type A)” 또는 

“서비스 협동조합”으로 지칭하고, 나머지는 “B형(type B)” 또는 “노동통합 협동조합”이

라 한다. 2005년 기준으로 7,363개 협동조합 중 59%가 A형이고, B형이 33%, 이 둘의 

혼합형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전체 노동력

의 1.4%인 약 30만 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나 도시의 복지서비스 지출에

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절반가량이나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임금노동자, 수혜자, 봉사자(전체 회원의 최대 50%), 투자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B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의 30% 이상이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어야 한다.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나 도시인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조직이다.

Ÿ 사회적 협동은 주로 가장 교육받고 현대적인 분야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

나는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한다.

Ÿ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한계적 사회그룹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Ÿ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 도시지

역에 더 풍부하게 위치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과 축산 같은 농업 및 농촌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 57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촌지역에 

있었는데, 2010년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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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zzi(2010)가 이탈리아 7개 지역(Lombardy, Friuli Venezia Giulia, Veneto, Tuscany, Emilia 

Romagna, Puglia, Sicily)에 위치한 80곳의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2.1. 치유재활 협동조합(Therapeutic or Rehabilitative Rural Cooperatives, 

TRRC) 

  TRRC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전체 조사대상의 15% 또는 12개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대부분은 1980-90년대에 약물 중독자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유 

공동체로서 만들어졌다. 중소 규모로 운영되면서 이들을 만든 조직들과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작업장이나 치유 또는 재활 공동체

의 형태로 농업활동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존재한다. 그 판매 규모는 38만~200만 유

로(약 4억 7,800만~25억 1,400만 원)로 평균은 73만 5,000유로(약 9억 2,400만 원)이다.

  TRRC의 수입 중 85%가량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차지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이 유일한 수입원인 농장도 약 30%에 이르렀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며, 관련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외부조직이나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형

성은 관련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TRRC는 혁신수준

이 가장 낮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4.2.2. 노동통합 협동조합(Rural Work Integration Cooperatives, RWIC)

  RWIC는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에 해당한다. TRRC보다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특

히 RWIC의 1/3가량이 2000년 이후에 창설되었다. RWIC의 주된 목표는 서비스 사

용자들이 소득과 고용의 기회를 얻도록 돕는 것이다. RWIC의 83%가 법이 정한 대

로 취약계층 사람들이 노동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

한 활동이 공공 사회서비스에 의해 승인되면 RWIC는 감세 혜택과 다른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RWIC는 농업활동 이외에도 직접 판매, 가공, 돌봄, 녹색지대 유지, 농가교육, 축산 

및 육종 등 다각화된 사업에 참여한다. RWIC 16곳은 영농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반면에 7곳은 두 가지의 활동, 나머지는 세 가지 이상의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조합

들이 영농 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그것만으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

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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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IC 조합의 판매액 규모는 18만~180만 유로(약 2억 2,600만~22억 6,300만 원)이

고, 평균은 62만 유로(약 7억 7,900만 원)이다. 총수입의 65%가량이 공공부문의 의뢰

에서 비롯한 것이며, 나머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얻은 것이다. 

  RWIC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Ÿ 상품의 판매로 얻는 수익이 낮다.

Ÿ 상품의 유통이 어렵다.

Ÿ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

Ÿ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재정지원이 감축되었다. 

  공공기관이 표방한 어려움도 있다.

Ÿ 지원규모가 감소하였다.

Ÿ 서비스 품질에 관해 인지도가 낮다.

Ÿ 관료화의 압박이 크다.

  RWIC는 TRRC보다 상대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당국에 의한 간섭

이나 압박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농산물의 판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환경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 생산성이 

낮아 시장에서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4.2.3. 지역개발 협동조합(Rural Cooperatives for Local Development, RCLD)

  설문에 참여한 모든 RCLD는 1997년 이후에 창립되었다. 총 27곳 가운데 24곳이 노

동통합형, 2곳이 혼합형, 1곳이 서비스형 협동조합이다. RCLD는 다수의 목표들과 복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Ÿ 취약계층 사람들의 노동통합을 촉진한다.

Ÿ 사회 윤리적 활동을 통해 농업을 증진시킨다.

Ÿ 공동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토지를 회복시킨다.

  RCLD의 특징은 사용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의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공급한다는 데 있다. 곧 호혜원칙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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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생산과 유통에서 농업인이나 비사회적 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조성한다.

Ÿ 한계 또는 버려진 농촌지역의 회복을 위해 지역 조직이나 단체와 공조한다.

Ÿ 유기(organic) 또는 윤리적(ethical) 상품의 계획과 유통에서 공정무역 협동조합 및 

지역 생산자들과 협조한다.

Ÿ 사회적 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RCLD의 네트워크는 가장 폭넓고, 

조직 및 비정부 기관과 관계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구성측면에서도 

더 포괄적이다. 다른 조합들의 사용자들은 정신 및 신체장애, 약물중독 등 취약계층 

사람들이 대부분을 구성하지만, RCLD는 이에 더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실업자, 청년, 

여성 등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서비스와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RCLD의 활동은 보통 3가지 이상으로 구성된다.

Ÿ 농촌 관광

Ÿ 유기농산물의 판매

Ÿ 애완동물을 활용한 치유(pet therapy)

Ÿ 교육시설(예: 전통 박물관, 교육농장)의 관리

  이에 따라 RCLD가 지닌 기술이나 능력은 다른 조합과 견주어 더욱 전문적이고 다

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약 절반 정도의 RCLD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RCLD가 농학자, 농업기술자, 비즈니스 전공자 등 사회적 일과 관련되지 않

은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상업 측면에 관심을 가지며, 공

공부문에 의한 보조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다.

  RCLD의 판매 규모는 18만~300만 유로(약 2억 2,600만~37억 7,100만 원)이고 평균

은 69만 유로(약 8억 6,700만 원)이다. 총 소득에서 정부의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다른 조합들보다 낮다. 정부보조 이외에 주된 소득원은 농산물과 서비스의 판

매, 윤리적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유럽자금으로 지원된 프로젝트 또는 지역개발 계

획에 의해 배정된 자금 아래 산출된 자원의 판매 등이다. 이처럼 차별된 자금원이 존

재한다는 사실은 자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더욱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 결과 RCLD는 정부에 의한 지원 자금의 감소보다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유통 및 

조직의 관리, 지역 조직과 바람직한 유대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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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그 운영이나 계획에서 지역사회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다른 조합보다 더욱 

지역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3. 사회적 농업법

  2015년 8월에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국가의 법(National Law on 

Social Farming No. 141/2015)으로 승인하였다(FNAS 2016). 이는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으로 널리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사회적 농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연간 매출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

Ÿ 취약계층 사람들의 노동 통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

Ÿ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무형 농업자원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

스 제공

Ÿ 전통적 의료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유 및 건강 서비스 제공

Ÿ 사회적 농장 또는 교육 목적의 농장에 의한 환경 및 식품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의 시행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공공식당에 농산물의 판매 지원

Ÿ 공공장소에 농산물의 판매처 설치

Ÿ 국영 농지에 대한 우선 사용권 부여

Ÿ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농촌개발프로그램(Regional Development Program: 2014-

2020)을 통한 지원

Ÿ 지역과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20명 회원으로 구성된 국립 관측소(National 

Observatory)의 도입

  이탈리아에서 농업 및 사회정책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조례 또한 중요하다. 2016년 현재 20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사회적 농업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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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회적 농업에 관한 조례를 가진 지역 분포

자료: Senni(2016).

5. 결론과 시사점

  사회적 농업은 농업부문과 건강 및 복지부문 모두에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win-win 

strategy)이라 하겠다. 농업부문은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건강 및 복지부문은 경제적이면서 효과 높은 서비스를 농업부문으로부

터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이 기존의 건강 및 복지기관들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일 수는 없다. 서비스 사용자들이 선호하

는, 자연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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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화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유효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농가 수준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많은 기업가적 정신

을 가진 혁신적인 농업인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틈새(niches) 수준에

서 수많은 혁신들이 창출되면서 응집되어,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농업에 관한 법률로

까지 발전한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른바 “시골(rurality)”에 관한 새로운 가치와 수요가 창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윤리적인 소비, 유기 농산물에 대한 선호, 전통식품과 지역 농산물, 

서서히 조리하는 방식(slow cook) 및 새로운 형태의 여가에 대한 갈구 등이 전통적인 

거주지로서 또는 현대화에 저항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시골을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낡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궁핍하다고 인식

되고 간주되었던 농업 및 농촌 자원들이 생산적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

용한 자원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영농이나 농업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

이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정과 사례

는 앞으로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표 3>은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의 장단기 발전 경로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경

로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만하다.

표 3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의 장단기 발전 경로 

분류 특별한 서비스로서 사회적 농업 공동체 사회적 농업

목적 영리 또는 비영리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접근 방식 단기적인 접근 장기적인 접근

주요 관계망 공공부문 지역사회

인지도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인지 지역수준에서 얻는 명성

관계의 특성 공식적 관계 공식 및 비공식 관계의 혼합

논리 계약에 바탕 호혜주의에 바탕

주안점 효율성 형평성과 사회 정의

자료: Senni(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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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14)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특히 농업과 농촌의 “생산과 공간”이라

는 기능의 다양한 형태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및 휴양 등의 기능을 넘어 농촌체험과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고 있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

책적 지원 하에 정착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러한 사회

적 농업을 치유농업(Care Farming)1)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

가들 중에서도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1970년대부터 치유농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치유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이다. 본고에서는 네덜

란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먼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을 알아보고자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하

 * (yjlee401l@krei.re.kr).  

 1) 치유농업은 “돌봄 농업”이라고도 불리며 농장과 농업 경관을 매개로 한 영농활동을 통해 신체·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

함(Sempik et al. 2010; 김경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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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유농업의 유형

구분 치유 중심 고용 중심 교육 중심

목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 제공 및 고용과 노동
시장의 연계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 충족

대상
의학적,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정규학교 학생, 학습장애 및 사
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특징
건강 관련 기관, 복지기관, 농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보상

노동 관련 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 농업생산 위주의 운영수
입(농장주)

농업활동이나 농촌경관에 대한 
경험 제공

자료: 김경미 외(2013).

고 있는 추세이다. 치유농업을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2), 건강을 위한 영농

(Farming for Health)3)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치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로 치

유농업의 개념,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지원하고 있어 농산업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약물중독자, 사

회 부적응자 등 의학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적의 농업활동이

기도 하다. 치유농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목적에 따

라 치유중심형, 고용중심형, 교육중심형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치유중심의 경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치유농장(Care Farms)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유형은 전문적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노동시장과의 연계 혹은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치유농장,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치료농장(Therapeutic 

Farms)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고용 중심의 경우, 노동시장과의 연계와 고용이 주요 

목적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치유서비

스 제공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근교도시 통합정원, 슬로베니아의 

 2) 녹색치유농업은 자연을 활용하여 건강, 사회통합, 교육 등을 창출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치료적 원예, 치유농업, 

생태치료(eco-therapy), 야생치료,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intervention) 등이 포함됨(Sempik et al. 2010).

 3) 건강을 위한 영농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치유 분야와 농가놔 농업인의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농업체제가 결합된 형태의 영

농체제를 의미함(Desse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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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교육 중심형의 치유농업은 정규 학교 학생들

에게 농업활동이나 농촌 경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농장과 학습장애, 사

회적 조치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농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치유

농업을 제공하고 있다(김경미 외 2013). 

  또한 치유농업은 농업생산과 치유의 2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생산 측면

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작물 재배, 원예, 가축축산, 산림경영 등 다양한 농업활동이 

제공되기도 하며, 치유 측면에서는 건강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활동 등이 제공된다. 

생산 중심과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은 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농

업 생산중심인 경우 농장에서 농장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치유 중심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나 전문적인 치료사를 통해서 농업과 치유

활동이 이루어진다.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이 참여하기도 한

다(김경미 외 2013).

표 2  치유중심형 치유농업 참여 기관

구 분 참여기관

건강치유
1차 보건의료기관, 사회서비스기관, 정신건강기관, 약물/알콜 치료기관, 기
타 건강관련 기관

사회적 재활
약물/알콜 재활기관, 보호감찰기관, 청년재활기관, 기타 사회적 재활기관, 
난민구제기관

교육 정규학교, 지역아동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

자료: 김경미 외(2013).

2.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2.1.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배경

  먼저 네덜란드의 농업은 20세기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

여 식량부족을 겪은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의 ‘생산’ 기능과 농촌의 기능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식량과 영양분의 생산이 농업의 중심적 역할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다른 기능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생산량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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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아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고 생태학·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이전까지 추진되었던 

생산량 위주의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농업이 주는 자

연적인 경관, 자연 보전, 에너지 생산 그리고 휴식 등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부터 자연 경관과 영농활동을 매개로 하는 치유농

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치유와 교

육 그리고 자연경관을 통한 휴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도시와의 인접성으로 인

하여 다른 농촌지역들보다 치유농업을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와 치매 노인에 대한 돌

봄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녹색치유”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치매노

인의 경우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목적이 아닌 매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치유농업이 더욱 발

전할 수 있었다(Elings and Hassink 2006: 164-165). 

2.2.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현황

2.2.1.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수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관련 조직인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에 따르면  

1995년, 치유농장 수는 40개에 불과하였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949년 이후 1년

에 한 개의 치유농장이 늘어난 셈이다(Hassink et al. 2014). 1995년 이후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 치유농장의 수는 75개에 불과하

였으나 2009년에는 그 수가 839개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사용자 수는 만 명으로 

나타났다(Di Iacoovo and O’Connor 2009). 1998년과 2001년 사이에는 그 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2002년에서부터 2004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

춤하였다<표 3 참조>.

표 3  연도별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수

연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9

치유농장 수 75 214 323 372 432 591 720 839

자료: Hassink et al. 2007; Di Iacoovo and O’Conn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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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국가 전체에 거쳐 골고루 펴져있지는 않다. 치유농장의 경

우, 네덜란드의 중앙과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헬데를란트(Gelderland) 주(州)4)

에 가장 많은 수의 치유농장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과 동부 지역에 있는 치유농장의 

경우, 규모가 더 크며,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치유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

른 지역들 보다 더 전문적인 치유농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2.2.2.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대상자

  1990년대에는 치유농업의 대상자가 주로 지적장애자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였

으나, 노인, 약물/알콜 중독자,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환자, 자폐아 등으로 

치유농업의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많은 치유농장에서 대상자(target 

group)의 유형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이러한 경우 치유농장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이점이 있다. 이용자측면에서는 치유농업활동을 통하여 이용자 

간 서로 다른 장애와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치유농업의 대상자 중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 심리적 장애, 치매노인, 자폐아, 약물/

알코올 중독자, 수감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정치적 망명자,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

로 치유농업이 제공되고 있어 그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Hassink et al. 2014). 

젠더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이용자는 남성이며, 여성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5)

표 4  연도별/대상별 네덜란드 치유농장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 73 70 67 63 66 51 53

정신적 장애 32 36 39 40 45 38 39

청소년 11 14 22 23 27 28 32

노인 10 10 11 13 18 21 24

자료: Hassink et al. 2014.

 4) 헬데를란트 주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주로 국가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주임. 2015년 현재 총 헬데를란트 주의 인구는 2,206,578명이며 네덜란드 전체 주(총 12개)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음.

 5) (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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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주요 활동

  네덜란드 치유농장의 주요 활동은 주간보호(Daycare) 서비스, 가축(돼지, 소, 닭, 양, 

염소 등) 돌봄 등의 농업활동, 원예 활동, 산림 가꾸기 등이 있다. 주로 치유농장의 농

업활동 분야에 따라 제공이 되고 있다. 낮 시간 동안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치유농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장기프로그램을 추진기도 한다(Elings and 

Hassink 2006).

2.3. 네덜란드 치유농업 관련 조직 및 정책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장을 위하여 여러 조직과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관련 조

직으로는 농업활동의 실제적인 제공자인 농가뿐만 아니라 사회요법전문가, 지역 정

부, 복지관련 조직, 정책입안자, 보험 기관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네덜란드 치유농업 관련 조직

자료: (http://sofar.unipi.it/index_file/Social_Farming_in_the_Netherlands.pdf).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지역 단위의 치유농장 조직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정보 공유를 위한 회의나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한다. 치유농장 간에 경험을 공유하기

도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을 받기도 한다. 일부 지역 조직에서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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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도 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

(Quality System)를 도입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 

관련 기관과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치유 농업활동에 적절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유농가협회(Association of Green Care Farmers)의 경우 네덜란드의 치유농가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조직이다. 협회에는 약 80개의 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농가는 “건강을 위한 영농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협회

는 농업, 원예, 축산, 시설원예, 유기농업 등의 분야의 농가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 농

업 및 원예 조직(Dutch Organization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6)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er)7)는 1999년에 치유농업 증진과 치유농장 지원

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건강복지운동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8)와 농림자원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9)로부터 보조

금을 받아 설립되었다. 국가지원센터는 주로 정부, 치유농업활동 이용자 조직, 사회

복지사 등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치유농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유농

장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는 역

할을 하고 있다.

  Omslag10)은 농업, 치유, 공예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관으로 농업 분야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과 치유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Omslag은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자연 친화적 건축 및 공예활동을 통한 치유 

농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국가적·지역적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수립하였다. 

특히 치유농업을 위하여 건강복지운동부, 농림자원식품부의 각 조직이 관여하고 있

다. 또한 국가지원센터와 각 지역의 조직, 치유기관조합 등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정책수립을 추진 중이다(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각 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건강복지운동부의 경우, 치유농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

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림자원식품부의 경우 치유농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6) (http://www.lto.nl/english).

 7) (http://landbouwzorg.nl/).

 8)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health-welfare-and-sport).

 9) 현재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로 통합되었음.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economic-affairs).

10) (http://www.omslag.n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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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국가지원센터의 경우 치유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제도(Quality System)를 개발하여 정부부처, 치유

농장협회, 치유농장주의 질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부터 질적 기

준을 충족한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하

는 등 치유농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치유농

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각의 정책들을 수립하며, 그 내용과 추진방법은 그 지역의 의

료서비스(health-care)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유농장주협회와 농장 

지역집단 등을 운영하여 치유농장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장기 돌봄 비용을 위한 통합 건강보험제도

(AWBZ)11)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는 AWBZ 인증을 취득한 기

관에 의해 제공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Hassink et al. 2014).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

관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예산(PGB)12)을 통해 

지원된다. 돌봄 농가들은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위해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검을 마치면 해당 농가는 인증 표시를 획득하여 그 서

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현재 품질인증을 획득한 치유농장은 700

개 이상이다(임송수 외 2017). 

3.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사례

3.1. 중독자 치료를 치유농업 사례

  노바팜(Novafarm)은 1999년 노르트 브라반트(Noord Brabant) 주(州)13)의 한 돌봄기관

인 노바딕-켄트론(Novadic-Kentron)의 직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 치유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 기관은 중독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발견하였

11) 예외적 의료비용에 관한 일반법(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

12) PGB는 건강보험제도 아래 정신질환자, 노인, 문제 청소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

택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치유농업의 이용자들에게 직접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고유의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예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직접 치유농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13) 노르트브라반트 주는 네덜란드의 남부에 위치한 주로 남쪽으로 벨기에와 접하고 있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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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계기로 중독자들의 사회화와 사회복귀에 대한 활동을 제공하게 되었다. 

  노바팜은 지역의 약 20여개의 농장과의 협력 하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노바팜

의 매니저가 이용자 그룹을 모집하고 각각의 농장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면 각 농장에

서 대상자에 맞는 농업활동을 조직하였다. 각 농장주는 이용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바팜은 당시 건강복지부와 

지역 정부산하 농업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

로 인증을 받은 이후, 노바팜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노바팜은 현재까지 

지역 농장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한 치유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Hassink et al. 2015: 55-56).

3.2.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업 사례

3.2.1. 오버레이셀(Overijssel) 주(州)14)의 청소년 돌봄 농장(Care Farms)

  오버레이셀 주의 청소년 돌봄 이니셔티브는 2002년 지역 정부의 농업혁신 과정 속

에서 수립되었으며 주 정부 청소년과와 농업과의 지원을 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치유

농업을 통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효과 경험과 농가의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버레이셀 주의 농업 기관의 직원이 프로젝트 리더로 참가하였다. 프로젝트 초기에

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가 청소년 돌봄 기관이 아닌 농업기관으로 이전되었기 때

문에 염려스러운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치

유농장에 잘 적응하였으며, 청소년 이용자, 부모, 농가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음이 나타났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소년 돌봄 농장 프로그램이 추진되

었으며, 2010년까지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40개의 농장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였

다. 청소년 돌봄 농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7~18세이며, 방과 후나 주말에 농장주와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소년 이용자들이 주로 참여하

는 활동은 동물 돌보기, 말 타기, 채소 가꾸기, 가꾼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로 한 농장에서는 한번에 3~5명의 이용자를 받고 있는데, 이는 

집안의 환경이 어렵거나 불우하여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갖기가 어려운 청소년

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청소년 그룹과 그들을 돌보고 안내하는 

14) 네덜란드 동부에 위치한 주로 동쪽으로 독일과 접하고 있는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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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와 농장주 가족과의 소통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Hassink et al. 2015: 53-54).

3.2.2. 림뷔르흐(Limburg) 주(州)15) 청소년 돌봄 농장

  립뷔르흐 주의 청소년 돌봄농장은 주정부 청소년과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한 건강

복지운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

램은 학교에서 중퇴한 청소년들에게 농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농장의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

였으나, 사업 초기에는 학교에서 중퇴한 청소년들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들의 사생활을 제한할 수도 있는 24시간 돌봄 시스템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프로

젝트 농장의 리더가 청소년 부문에 대한 경험과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례는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례이다. 돌

봄 농장의 운영 주체와 이용자 간의 상호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농업활동과 청소년 교

육 활동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리 체

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형, 치

유형, 사회적 재활 유형에 맞는 협력기관과 담당자의 선정과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대

해서 알 수 있었다(Hassink et al. 2015: 54-55).

3.3. 도시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 사례

 네덜란드의 경우 90%이상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가 증

가하면서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의 도시농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농업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에는 350여

개 이상의 도시농장(city farms)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

용하고 있다. 도시농장의 유형은 작은 규모의 텃밭에서부터 큰 단지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동식물과의 접촉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농장의 방문자들은 도시농장이 안전한 장소이며, 

접근성으로 인하여 방문이 자유롭고 이웃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로 이용

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도시농장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활력을 얻고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혹은 육체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

15) 림뷔르흐 주는 네덜란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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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고 안전한 일자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농장은 여러 주체의 수요를 충

족시키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 먹이사슬과 자연계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도시농장 방문자들에게는 자연뿐만 아니라 지역 공

동체와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도시농장 

중 25%가 의료기관에 속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농장은 지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장들이 농업 행정 체계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의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문이다. 최근 네덜란드

의 도시농업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에서 노인, 장애우를 위한 치유 기능을 포함하

는 전체 도시인구를 위한 다기능적인 녹색 센터로 변화하고 있다(Elings and Hassink 

2006: 173-174).

4. 시사점

4.1.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도전과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

이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Ÿ 농촌과 도시지역 연결

Ÿ 치유농장의 네트워크 확장

Ÿ 치유농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개발

Ÿ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연구 부족

Ÿ 치유를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 개발

Ÿ 농업, 치유,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치유농장은 

농촌에 위치하고 있으나, 치유농업의 이용자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이용자들과 도시 주위의 농촌에 있는 치유농장과의 연결고리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등을 활용하여 도시

지역에서도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치유농정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치유농장은 국민건강보험(AWBZ)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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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으나 AWBZ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하여 변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유농장들은 국민건강보험 승인을 얻은 기관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예산(PGB)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예산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직접적인 체결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활동 

이용의 대가는 치유농장과 이용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치유농장이 안정

적인 수입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지원센터 등 조직을 통하여 치유농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평가와 연구 

등이 부족하여 치유농장과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는 취약한 

편이다. 치유농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와 치유농업의 여러 형태

의 활동에 따른 각각의 대상자들의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발전은 농촌 지역을 새롭게 하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농촌은 생산 기능에서 오락(recreation) 기능으

로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할 것이다. 지역의 식량 생산과 더불어 치유, 자연경관 보전,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을 결합하는 형태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치유와 더불어 교육,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장모델

로의 발전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4.2.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치유

적 활동을 제공하는 사례는 아직 별로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 방안도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개별 농장에서 치유 관련 자격 보유자 증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현황과 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

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발전 현황

과 도전과제는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4.2.1. 치유농업 추진체계 구축

  네덜란드의 경우, 치유농업을 위하여 여러 조직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

복지운동부와 농림자원식품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주정부와 공공부문

에서의 농업관련기관, 복지관련 기관, 고용관련기관, 의료서비스관련기관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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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기관, 보험회사 등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

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떠한 

부처의 주관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치유농업은 농

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야 하며, 

다른 부처들이 치유농업의 목적별, 유형별로 나누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경

우,  “돌봄조직품질법(Care Institutions Quality Act)”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 체제를 기반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보증하고 서비스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치유농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에 맞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필요하다. 앞서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도전과제에서도 언급된 바

와 같이 치유농업의 여러 형태의 활동에 따른 각각의 대상자들의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치유농장에 보급되어 농장의 소득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치유농업 이용자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 

본인의 수요에 맞는 치유농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

램 개발과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와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치

유농업정보센터’ 등의 기관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를 통하여 

각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공유하여 이용자들에게는 본인에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자 본인의 수요에 맞

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치

유농업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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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도시농업 활용

  우리나라 또한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

시농업은 자연과의 접촉 기회 증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의 이유로 도시농업을 추

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근교에서 농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용 외 정부차원에서 도

시농업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치유농업의 주요 대상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시농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앞서 언급된 네덜란드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도시농장을 활용한 아동과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정부에서 지원을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도

시농업의 최대 장점인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먼저, 도시농업의 최

대 대상자인 아동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동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안전한 곳

은 학교이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한 켠이나 학교 옥상 등에 도시농장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거나 혹은 “학교농장도우미(가칭)” 등을 채용하여 학교 

내 도시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소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지역 내의 경로당이나 노인문

화시설에 도시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은 학교에서 쉽게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 역시 아이들의 활동에 함께 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민들과의 공동체 및 소속감 형성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일환으로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를 창출할 수 있

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서비스 공급자

와 이용자의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

만이 아닌 비농업 분야의 민간부문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역시 국가의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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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서

비스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업활동이라는 특성상 공급

지는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로 도시지역에 거

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치유농장을 방문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이 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Roest et al.2010).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

려해볼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제조업계나 운수업계에서 농촌 등 도시에서 멀리 떨어

져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및 체육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헌활동을 치유농업을 위한 접근성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혹은 지역 단위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비농업분야의 민간부문과 협

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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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16) 

  일본의 조경수산업은 도시개발의 수요 감소와 주택문화 등 외부환경 변화와 생산

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이라는 내부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침체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한편, 일본 정원문화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수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농림수산물 수출전략에서 조경수와 분재 등 수목의 수출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문화

의 수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조경수산업도 저성장 경제기조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위축되는 상황이

다. 생산자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조경수 재고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새로운 활

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경수산업의 선진화와 수출상품화를 위해 일본의 사례

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조경수산업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제

도를 소개한다.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 도시녹화 지원제도, 조경수 수출입 현황과 수

출 확대전략, 조경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이 포함된다. 지원정책은 조경수 수출

의 비중이 높은 치바현의 사례를 살펴본다.  

  * (minkt@krei.re.kr). 본고는 문헌자료와 출장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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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수 생산과 유통

2.1. 조경수 생산의 역사1)

  수목의 생산과 유통은 도시개발에 따른 녹화용 수목의 수요 그리고 정원문화의 발

전과 관련이 있다. 도시녹화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수목 생산은 정원문화에

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조경 역사는 헤이안시대(794-1185)를 거쳐 무로마치시대(1337-1573)로 거슬

러 올라가는데, 당시 권력자가 사원, 궁전, 관청을 건립하면서 정원을 조성하였다. 당

시에는 자연스러운 정원을 꾸몄는데, 각종 석조와 샘물을 이용하였다. 종교적 표현의 

석정(石庭)과 고산수(枯山水) 양식이 발달하면서 수목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정원식

물은 주로 산에서 채취하였다. 아즈치·모모야마시대(1573-1603)에 들어 사원에 석조정

원과 다도정원(茶庭)이 나타났다. 또한 사원정원에서 성곽(평지의 성)으로 정원조성

이 확장되었다. 상업 발달과 함께 부유 상인층에게도 정원이 보급되었으며, 이때부터 

수목재배가 시작되었다. 

  에도시대(1603-1868)에 원예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꽃을 좋아하는 쇼군과 다이묘·

공가의 비호를 받으며 가업을 잇지 않는 하급 가신들이 소득 창출을 겸하여 고상한 

예도로서 신품종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 문화는 지방 다이묘의 에도 근무(참근교대) 

및 물류발달과 함께 역대 쇼군에도 이어졌고 동서(東西)를 왕래하면서 에도, 오하리, 

카미가타, 료치쿠 등 대도시에서 독자 발전하였다. 이 지역에 대규모 원예상이 모여 

수목의 최대 공급지로 성장하는데, 에도 소메이(染井, 토쿄 스가모와 코메고메 부근)

가 유명하다. 

  메이지시대(1868-1912)와 다이쇼시대(1912-1926)에 구미에서 다양한 식물이 도입되

고 시라사와(白沢保美)2) 의 도시녹화 비전이 제시되면서 이들 지역은 4대 수목 생산

지로 자리잡게 된다<표 1 참조>. 이후 조형목 등 정원수 수요가 높아져 신흥 생산지

가 나타나는데, 치바현 소사시와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가 그 예이다. 전후(戰後)에

는 도시녹화 붐에 힘입어 조경수 생산도 성장하였는데, 이 시기 미에현 스즈카시가 

크게 발전하였다. 스즈카시는 1950년대 소수 전업농가의 지도에 따라 영산홍 전문 생

산지가 되었다. 

 1) 일본식목협회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함.

 2) 수목학자. 1907년 토쿄의 가로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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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경제성장기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조경수 생산은 주로 주택과 공공녹화의 

수요에 따라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조경수 생산은 주택건설 경기와 연

동하지 않게 되었는데, 고층주택이 늘어나 정원면적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에서도 수목 울타리를 벽돌로 바꾸게 되었고, 정원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했기 때

문이다. 이 시기부터 수목을 이용한 정원에서 꽃나무 중심의 가드닝으로 변화되며 조

경수 생산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경수 주산지 역사와 특징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와 
사이타마시

Ÿ 안교식목(安行植木)으로 유명. 10년마다 개최되는 네덜란드 원예박람회 Floriade에도 
출전. 

Ÿ 에도 시대 초기에 이나타다하루(伊奈忠治)가 수목과 꽃의 묘목 재배를 장려하여 에도
에 출하한 것이 시초임.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조건 덕분에 조경수 생산의 고향으로 
발전함.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Ÿ 가마쿠라 시대, 야와세초의 선사가 중국에서 감귤묘목 생산기술을 가져와 전수한 것

이 시작. 
Ÿ 전후에 산림종묘에서 과수묘목 생산으로 이행하여 발전함.

효고현 타카라즈카시, 
오사카부 이케다시

Ÿ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접목 번식법을 개발하여 일본 원예의 초석을 쌓았다고 함. 
Ÿ 한큐선 야마모토역에는 木接太夫의 석비가 세워져 있음. 

후쿠오카 쿠루메시
Ÿ 에도시대부터 초의 원료가 되는 옻나무 묘목의 공급지였던 이 지역(현재는 감귤류 묘

목생산으로 국내 비중이 높음)은 식목촌을 중심으로 철쭉의 재배연구자들이 모여 품
종개량과 재배법을 개발하였는데 쿠루메철쭉으로 널리 알려졌음.  

자료: 日本植木協会.

표 1  일본 4대 조경수 생산지의 역사

2.2. 조경수 생산추이

  조경수 생산은 크게 가드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야노(矢野)경제연구소는 매년 가

드닝 시장을 조사하는데, 2015년 시장 규모를 2,250억 엔으로, 2016년도 시장규모(예

측)는 2,255억 엔으로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식물분야(2016년)는 생산자 출하액 기준

으로 932억 엔으로 추산하였다. 여기에는 화단용 묘목, 야채·과수묘, 꽃나무, 구근, 잔

디·지피식물, 화분식물 등이 포함된다.   

  조경수에서 가로수와 녹화에 사용되는 녹화수종은 일본식목협회에서 공급가능량

을 조사하여 발표한다<표 2 참조>. 2016년도 녹화수종 공급가능량은 4,743만 본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약간 감소하였고, 전성기(1994년 1억 7,800만본)와 비교하면 거의 4

분의 1수준이다. 수종군으로 보면 지피식물이 가장 많고(48.8%), 그 다음으로 저목 상

록수(20.5%), 콘테이너 수목(19.0%) 순이다. 재배방법을 살펴보면 노지재배가 3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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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컨테이너 재배는 67.8%로 약 3:7의 비율이다. 컨테이너 재배의 장점은 식

재 노동력이 절감되고 이식 후 수목이 살아남는 비율(활착률)이 증가하여 유통 하자 

발생이 적다는 것이다. 고중목에서 침엽수,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의 공급가능량은 

최근 4년간 3:5: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994 2000 2010 2013 2014 2015 2016

고
중
목

침엽수 3,358 2,303 2,051 1,834 1,717 1,443 1,325

상록활엽수 7,504 3,840 1,640 2,498 2,470 2,042 2,190

낙엽활엽수 3,707 2,521 1,463 998 917 941 936

계 14,569 8,664 5,154 5,330 5,104 4,426 4,451

저
목

상록활엽수 60,073 27,366 12,861 12,523 11,118 9,245 9,713

낙엽활엽수 12,548 4,018 1,869 1,430 1,420 1,040 1,027

계 72,621 31,384 14,730 13,953 12,538 10,285 10,740

원형만들기 911 390 63 50 44 34 29

사방용 수종 12,971 809 39 30 48 0 12

특수수종 530 121 54 69 55 58 53

노지재배 소계 101,602 41,368 20,040 19,432 17,789 14,803 15,285

수목류 23,433 17,379 9,163 10,492 10,876 8,880 9,006

지피식물 53,799 54,275 25,850 22,187 23,496 23,933 23,139

콘테이너재배 소계 77,232 71,654 35,013 32,679 34,372 32,813 32,145

합 계 178,834 113,022 55,053 52,111 52,161 47,616 47,430

자료: 일본녹화센터(http://www.jpgreen.or.jp/).

표 2  녹화수종 공급가능량 추이
단위: 천 본 

  주요 수종군에서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피식물은 소엽맥문동(21.5%), 꽃잔디류

(13.3%), 조릿대류(6.3%)로 구성된다. 콘테이너 수목은 황금실화백(6.6%), 다정큼(5.6%), 

홍가시(5.5%)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침엽수는 주로 편백, 삼나무, 낙엽송 등이 많

고, 고중목 상록수에는 겨울동백, 가시나무, 은목서, 애기동백류 등이 다수를 차지한

다. 또한 고중목 낙엽수에는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등이 다수이다. 

저목 상록수에는 영산홍(43.4%)과 자산홍을 비롯하여 철쭉류가 다수이며, 저목 낙엽

수에는 단풍철쭉, 조팝나무류, 화살나무, 수국 등이 다수이다. 

  농림수산성은 꽃나무(花木) 생산현황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조경수도 포함된다

<표 3 참조>. 앞에서 언급한 주산지들이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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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서 조경수 재배면적과 출하액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폐업이 늘고 있다. 조경수 생산자 감소로 공급

이 줄어 가격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도시개발 감소로 수요도 줄어 어려

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주택들이 서양풍으로 바뀌면서 수목 선호도 바

뀌고 있다. 전통 정원에서 많이 쓰이던 소나무와 나한송에서 올리브나무 등으로 선호

가 바뀌고 있다. 또한 벌레가 적어 관리하기가 쉬우며, 잎이 잘 떨어지지 않아 청소가 

쉬운 나무들을 선호한다. 

①재배면적 추이(단위: ha)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후쿠오카 1,097 후쿠오카 1,059 후쿠오카 1,012 후쿠오카 975 후쿠오카 933

2위 치 바 707 치 바 628 치 바 642 치 바 637 치 바 618

3위 카고시마 628 카고시마 616 카고시마 613 카고시마 588 카고시마 532

4위 미 에 591 미 에 564 미 에 551 미 에 552 미 에 553

5위 아이치 511 아이치 496 아이치 488 아이치 482 아이치 469

전국 전 국 5,561 전 국 5,201 전 국 4,834 전 국 4,689 전 국 4,178

②출하액 추이(단위: 백만 엔)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치 바 6,455 치 바 6,354 치 바 6,791 치 바 7,402 치 바 6,863

2위 후쿠오카 5,840 후쿠오카 5,487 후쿠오카 5,107 후쿠오카 4,736 후쿠오카 4,365

3위 아이치 4,580 아이치 4,408 아이치 4,229 아이치 4,254 아이치 4,244

4위 미 에 2,063 미 에 1,966 미 에 1,917 사이타마 1,901 사이타마 2,445

5위 사이타마 1,587 사이타마 1,800 사이타마 1,855 미 에 1,896 미 에 1,896

전국 전 국 27,720 전 국 26,195 전 국 25,857 전 국 25,712 전 국 24,640

③재배농가수 추이(단위: 호)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후쿠오카 2,518 후쿠오카 2,479 후쿠오카 2,435 후쿠오카 2,433 후쿠오카 2,414

2위 치 바 1,960 아이치 2,180 아이치 2,165 아이치 2,117 아이치 2,106

3위 사이타마 1,289 치 바 1,710 치 바 1,632 치 바 1,490 치 바 1,490

4위 카나가와 570 사이타마 1,438 사이타마 1,239 사이타마 1,239 사이타마 1,239

5위 카가와 460 카나가와 750 미에 1,072 미에 1,072 미에 1,072

전국 전 국 9,303 전 국 11,268 전 국 11,262 전 국 10,890 전 국 10,207

자료: 農林水産省, 花木等生産状況調査.

표 3  일본의 수목류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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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경수 유통

2.3.1. 유통구조

  조경수는 환경녹화 조경수와 원예용 조경수로 구분하는데, 용도에 따라 다른 유통

구조를 보인다. 원예용 조경수는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생산자가 직접 수

목시장에 공급하거나 일반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홈센터 또는 원예점에 공급한다. 

즉, 「생산자→경매시장→중매업자→조경업자→최종수요자(공공 또는 민간 식재공사, 

개인 주택의 정원 또는 담장 조성)」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량의 상품을 시

장에 출하하고 소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환경녹화 조경수는 개인보

다 주로 공공 녹화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생산자→중매업자→도매업자→조경업자

→최종수요자」로 유통되는 비중이 크다. 이 부분에서는 시장유통의 비중이 적고 중

간상인이 개입하는 유통구조(問屋制)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녹화 조

경수는 식재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규격으로 대량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같은 생산지 나아가 같은 농장에서 생산된 수목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납품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중매업자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和田 2008). 

그림 1  사이타마원예시장(SAIEN)

2.3.2. 사이타마원예시장(SAIEN)의 사례

  SAIEN은 사이타마에 위치한 원예전문도매시장으로, 원예, 생화, 수목 3부문으로 구

성된다. 화훼 도매시장은 전국에 70여 군데 있지만, SAIEN은 면적이 가장 크고 거래

량은 6~7위이다. 조경수도 SAIEN이 가장 크고, 절화류를 합치면 토쿄 오타시장이 가

장 크다. 시장 매출에서 수목 부문은 15%정도를 차지한다. 수목 부문은 3만 5,000㎡의 

경매장에서 수백만 엔을 호가하는 고급 단품과 매점용 소형 수목, 공사용 녹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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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여 종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량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수목 경매는 수요일 9시

에 개최되는데, 손(手)경매를 기본으로 하며 보통 5~6시간에 종료된다. 낙찰된 조경

수는 큐슈, 오사카, 홋카이도 등 전국으로 유통된다. 수출업체들도 이곳에서 물건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중국보다는 유럽 수출이 많다. 

  작은 분재나 화훼류는 실내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큰 조경수들은 야외에서 경매를 

실시한다. 생산자들이 수목을 가져와서 경매에 부치는 장소가 있고, 구매자 요청에 

따라 판매하는 장소도 있다. 화훼류는 규격화가 가능하여 이미지 경매가 가능하지만 

조경수는 수종과 크기, 수형 등에 따라 상품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물

을 직접 보고 경매한다. 

3. 도시녹화 지원제도

3.1. 시민참여의 녹화사업 지원

  도시숲은 경관 조성, 휴양, 재해방지,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도시의 계획과 관리에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대개의 지자체는 가로수와 공원을 비롯하여 도시녹지를 유지·증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일본의 지자체는 공공 녹화사업 외에도 시민 주체의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꽃

과 녹(綠)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녹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녹음이 풍부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명칭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꽃과 녹(綠)의 거점 조성사업’과 

‘시설녹화사업’이다. ‘꽃과 녹의 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거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그룹 또는 단체가 공원, 꼬마광장, 민유지, 공공 미이용지 등에서 꽃 또는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300만 엔 이내에서 

시설사업의 100%를 보조한다. 여기에는 지역 커뮤니티거점 조성, 오픈가든 조성, 광

장 조성이 해당된다. 한편, 시설녹화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 토지를 녹화하는 

경우 20~30만 엔 범위에서 시설사업의 2분의 1을 보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단

정비, 주차장녹화, 벽면녹화, 옥상녹화, 생울타리 녹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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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물상담소

  일본에는 전국에 도시녹화식물원 기능을 하는 식물상담소(花과綠의 상담소)가 있

는데, 토쿄에도 6개가 운영되고 있다. 2002년 전후 지자체가 아닌 준공영이나 민간중

심으로 운영되며, 식물재배와 전시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사이타마 꽃(花)과 녹(綠)의 진흥센터’를 소개한다. 사이타마의 꽃과 나무 

산업은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조건 덕분에 발전하였는데, 2014년 농업생산액에서 꽃

나무(165억 엔)의, 수목(20억 엔) 모두 전국 제5위이며 분재 수출량은 전국 최고이다. 

이 센터는 조경수 생산 진흥과 도시녹화 추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기관으로, 카와구치

시(川口市) 안교(安行)에 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전시이

다. 약 2.3ha의 부지에 보급이 예상되는 새로운 수종과 예부터 친숙한 동백, 매실, 단

풍 등의 나무를 전시하는데, 약 4,600본, 2,000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수목 생산 

진흥이다. 수목의 재배기술 지도, 수출 분재의 생산지도,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제공, 

생산·조원에 관한 연수 개최, 수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공이다. 셋째, 꽃과 나무

의 이용 확대이다. 지역주민 대상의 녹화기술 상담, 원예강좌 개최, 원예 볼란티어 양

성을 위한 연수 개최, 도시녹화 추진, 녹화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개최 등이다.

3.3. 도시녹화 이벤트

  일본에서는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러한 이벤트는 식

물재배 또는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조경수산업을 지원하는 역할

을 한다. 

  ‘전국도시녹화페어’는 도시녹화를 테마로 하여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벤트이

다. 매년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데 ‘綠이 풍부한 마을가꾸기’를 기본 이념으로 한

다. 2016년에는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되었고, 2017년에는 토쿄도 하치오우지시, 2018

년에는 야마구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 밖에 매년 봄과 가을에 행해지는 도시녹

화추진운동, 도시녹화캠페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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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수 수출입

4.1. 조경수 수출입

  지난 10년간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 수출액은 93

억 엔에 이르며, 2015년 수출액은 73억 엔이다. 조경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등인데,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좋은 조경수는 주로 중

국으로 가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베트남, 홍콩으로 보내는데, 베트남과 

홍콩에 수출하는 수목들도 궁극적으로 중국에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년 전

에 처음 대만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목을 직접 수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 수출하였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여전히 대만과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종

은 나한송, 오엽송, 흑송, 배롱나무 등이며,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 수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나한송 등의 일부 자원의 고갈이 

우려된다.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기타

  주: HS Code 060290.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66 | 2016. 11.

  일본에서 조경수 수출이 활성화된 것은 고급 정원수를 원하는 중국의 수요와 조

경수 시장의 침체를 겪게 된 일본 생산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는 주택의 정원에 나한송, 소나무 등 큰 나무들을 많이 심었지만 현재는 고층빌딩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아져 조경수 생산자들이 필요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큰 나무들

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 것이다. 수출 초기에는 경기부진과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잉

여 수목들을 싸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중국 바이어들의 수가 많아졌고 일본

에도 조경수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옛날에는 중국의 최종 소비

자 구매가격이 일본 생산자 판매가격의 10배가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3배 정도

라고 한다.

  식물의 국가 간 이동에는 까다로운 검역이 요구된다. 대개의 국가에서 흙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흙에 선충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뿌리를 세척하고 약제에 침적

소독한 후 피트모스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척하는 과정에 뿌리가 

손상되면 이식 후 활착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아예 피트모스에서 일정 기간 재배

하여 잔뿌리를 자라게 하고, 그 동안 재배과정을 잘 관리했다는 증거를 첨부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은 수목전문가를 상대국에 보내 식물의 활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도 하는데, 수입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수입식물 검역도 매우 까다롭다. 뿌리를 씻고 훈증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수출 검역 통과를 받았어도 일본 검역당국의 수입 절차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4.2. 조경수 수출확대 전략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출확대전략에서 수목류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수목류 수출

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 수출이라는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일본산 수목류는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경수와 분재 생산과정에 세밀하게 관리하고 다듬는 기술에서 우수성을 인

정받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수출확대전략에서 수목 수출목표를 2020년 150억 엔으로 설정하였

다.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빙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척하는 것과 선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식물검역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외 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안정시장(중국)에서는 시장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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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역    할

수출업자

Ÿ 수출업자는 JETRO를 통한 해외 바이어 초빙, 견본시장 출전, 국내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나한송 이외의 식목 분재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홍보함

Ÿ 2017년 세계분재대회(사이타마)에서 PR을 협력

JETRO
Ÿ 견본시장에 일본 파빌리온 출전과 해외 바이어를 초빙한 국내 상담회의 개최

Ÿ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정보 제공

전국꽃나무수출협회

Ÿ 검역과 통관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의 검역과 통관절차를 조사하고 대응방법 검토

Ÿ 식목의 선충대책으로 재배단계부터 예방하는 기술의 정보 수집과 공유,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 세미나 개최

자료: 農林水産省.

표 4  조경수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와 소비 수요에 따라 견본시장의 실연 실시 등으로 트렌드성을 가지게 하여 일본산 

꽃나무 브랜드의 침투와 지속적 거래 확대를 도모한다. 신흥시장(EU)에서는 시장조사

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바이어 초빙과 견본시장 출품으로 일본산 꽃나무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나한송 수출이 많아지면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회양목, 단풍, 소나무 등 신상품 개발과 판촉을 도모하고 있다. 조경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품목 수출협의회 등 관련 주체

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고 있다<표 4 참조>.  

4.3. 조경수 수출업체 사례 

4.3.1. 카와시게엔(川繁園)

  카와시게엔은 치바현 소사시(匝瑳市)에 위치하며 1925년 창업하여 현재 川口和繁 

대표가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에 나한송을 수출하는데,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자체 생산하는 수목들도 있지만 다른 생산자 또는 일

반 소유자의 수목을 매입하여 키우고 다듬어 상품화하는데 매입하는 수목은 둘레가 

120cm 이상의 나무들이다. 수목을 상품화하는 데 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카와

시게엔은 붉은 싹이 나는 나한송 품종을 육성하였는데, 향후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해외(미국, 호주, 이태리)에도 품종등록하였다. 다만 중국에 새로 육

성한 나무를 보내면 복제 가능성이 높고 육성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

지 않는다. 또한 대형 대목(臺木)에 작은 접수(接穗)를 접목(grafting)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형 좋은 대형목을 생산하기도 한다.  

  카와시게엔의 중국 바이어는 20~30명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일본에 와서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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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진에 보이는 나무는 치바현 명목으로 인정받았으며 수령은 250년임. 

그림 3  카와시게엔

회사를 통해 생산지를 둘러보고 구입의사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가격을 협상한다. 카

와시게엔은 나무를 굴취·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실어 항구(토쿄 항 또는 요코하마 항)

에 보내는 역할까지 하고, 수출회사가 통관업무를 담당한다. 중국과 유럽으로 수출하

는 데 차이가 있다. 중국에 수출할 때는 나무를 굴취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오픈 컨

테이너를 이용한다. 한편, 유럽에 수출할 때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야 대금을 받

기 때문에 수송 중에 나무가 고사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컨테

이너 뚜껑을 닫아야 하므로 수출하는 나무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수목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검역기준에 대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홍

콩 또는 대만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지금은 중국 검역당국의 기준을 따

르고, 1년에 2회 중국 검역원이 와서 포장검사를 하여 수목을 수출한다. CCIC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 중국검험인증)라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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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문하여 나무를 직접 검사하고 나무마다 라벨을 붙인다. 이렇게 확인한 수목

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최소한의 흙을 붙여 다시 피트모스로 싸서 보내면 통관할 

수 있다.3)

  최근 조경수 수출 추세를 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수출이 줄고 있는 실정이

다. 중국 경제도 예전처럼 성장 일변도가 아니며, 과거 나한송 취급이 다수였던 중국

에서 유럽 올리브와 같이 다양한 나무들도 수입하고 있어 수목 수출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과거 중국은 품종에 전혀 관심 없고, 단순히 나무 크기와 모양에 관심 있

었지만 지금은 취향이 다양해져서 특이한 품종의 나무를 원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부정부패 금지정책 때문에 큰 나무를 구매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기도 하여 대형 

조경수 수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4.3.2. 카쿠타그린(KAKUTA-GREEN)

  카쿠타그린은 치바현 소사시에 위치하며 노지 5ha, 시설 2ha 생산포장에서 수목을 

생산한다. 조경수와 분재를 내수 판매와 수출을 진행하는데, 중국으로는 나한송, 단

풍나무, 배롱나무, 애기동백, 철쭉 등을, 유럽으로는 오엽송, 주목, 향나무 등을 주로 

취급한다.  

  유럽의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은 상당히 까다롭다. 유럽에 수출하는 분재는 지면에

서 50cm 위에 띄워진 단상에서 격리재배를 해야 한다. 유럽 검역기관에서 각 나무마

다 등록표시 태그를 달고, 2년간 격리재배한 후에야 수출이 가능하다. 포트에서 격리

재배를 하는데, 포트가 검은색이라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내부 온도가 44도까지 올라 

나무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출할 때는 포트에서 나무를 빼고, 그물로 싸며 선충

제거 약품처리를 한다. 냉장컨테이너에 담아 5℃를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에 도착하

는 데 약 30~40일 소요된다. 또한 선충이 있거나 과거에 선충제거약을 친 경험이 있

으면 유럽에 도착해서도 약 6개월간 격리재배를 하게 된다.

 3) CCIC 직원의 1회 수당은 6만 엔이며, 중국 검사관이 올 때는 5명 정도 오는데 업체당 70만 엔씩 분담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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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쿠타 그린

5. 조경수산업 지원정책-치바현의 사례4)

5.1. 현황과 과제

  치바현 소사시(匝瑳市)에서 조경수 생산은 메이지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다

이쇼시대에 산업으로서 확립되었다. 당시 수목 생산자는 6가구에 불과하였고 일부 

부유층에 관상용 수목을 조금씩 공급하는 정도였다. 1923년 오사카의 수목구매업자

가 병해충과 추위에 강한 소사시 요우카이치바(八日市場)의 나한송을 보고 이를 관

서방면으로 출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목 생산이 확산되었다. 현재 소사시는 일본에

 4) 千葉県花木振興計画(2016)을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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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표적인 수목 산지가 되었다. 치바현의 수목생산 면적은 832ha(2005년)에서 

638ha(2013년)로 감소하였으며, 수목 생산액은 67억 엔(2005년)에서 74억 엔(2013년)으

로 증가하였는데, 소사시는 생산면적의 75%, 생산액의 30%를 차지한다.  

  치바현 수목은 나한송과 소나무 그리고 회양목과 주목 등 조형물이 중심인데 공

공과 민간 녹화목, 가정용 화분식물, 옥상과 벽면녹화용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된다. 나한송이 80%이상이고, 그 밖에 오엽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철쭉, 소나무류, 회양목, 주목, 향나무 등이 있다. 녹화수종으로 녹나무, 후박나무, 돌

참나무, 가시류, 돈나무, 다정큼나무, 사스레피나무, 편백, 화백, 노간주류, 물푸레나

무, 올리브, 감탕나무, 단풍, 홍가시를 생산하고, 지피식물로는 조릿대, 송악류, 맥문

동류가 많다. 

  온난한 해안가 지역에서는 나한송과 소나무류를 비롯한 상록수를 주로 생산하며 

인바군 등 내륙에서는 침엽 상록수부터 낙엽수까지 폭넓은 수종을 생산한다. 그러나 

수목생산업의 후계자가 부족하여 생산·경영의 노하우와 고도의 수예(樹藝)기술을 차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

에 대응하여 포장(圃場)의 집약화와 관수설비 등 시설화·기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주

력상품이라 할 수 있는 나한송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서식지 확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종합 방제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4년부터 중국 등 동남아시아와 EU로 조형수를 수출하면서 수목은 치바현 농림

수산 수출을 이끄는 품목이 되었다. 치바현의 수목 수출액은 45억 엔에서 35억 엔으

로 줄었지만 일본 수목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 러시아이다. 치바현 수목의 브랜드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에 따른 신품종 육성

과 우량계통의 선발·보존, 안정된 판로의 확보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지원도 

필요하다. 

  유통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유통에서 경매와 예약거래 이외에 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원업자 직접거래와 직매 등이 행해진다. 또한 수송방법으로 최종 소

비지까지 자사 트럭과 임대교통편을 이용하거나 가정용 화분식물처럼 생산포장(圃

場)에서 판매점포로, 택배로 유통되는 등 다양한 유통형태가 있다. 수출은 상대국에 

따라 다르지만 구매자의 직접 거래와 수출업자를 통한 거래가 있으며, 온도관리가 

가능한 컨테이너로 선편수송한 후 육로로 수송하는 형태가 주류이다. 치바현 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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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판매하기 위해 국내외 유통을 합리화해야 하고 계획 판매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며 그룹화하여 물건확보와 판매단위의 확대, 정보처리의 IT화로 시의

적절한 정보 발신이 중요하다. EU는 물론이고 수출실적이 낮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의 검역체제 대응이 가장 중요

한 과제이다. 

  수목 소비에서도 변화가 있다. 주택양식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와 맨션 등 집합주

택으로 변화하여 수목류 식재공간이 감소하고 수목관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경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공공수요의 공사 감소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식재수목의 

크기 감소 및 도매단가의 저하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생산자와 실수요자(조원사

업자, 주택업자)가 연대하여 수목의 수요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치바현 식목생산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 예부터 치바현에서 조형되거나 식재되는 

나한송 및 소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수목을 ‘명목(銘木) 100

選’으로 인증하고, 장래까지 전통 수예(樹藝)기술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주요 대책

5.2.1. 생산진흥대책

  먼저, 고품질 안정생산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지를 강화하는데, 수출용 수목

들의 격리재배 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시설화와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생산비

용 절감을 위해 기계화하려면 단위포장의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 보통 10~30are 규

모의 포장(圃場)에서 재배하는데, 이를 3ha로 늘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또

한 규모 확대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며, 병충해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치바현 농업시험장은 수목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검역 대

응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토양 선충처리 약제 시험을 진행하는데, 유럽으로 수출하

는 주목과 회양목에서 네마바스타를 사용하였을 때 수송과정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강한 조경수 생산지를 만들기 위해 치바현 

품목의 육성에 노력하고 동시에 생산자 육종과 육성품종을 유지·증식하는 기술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력육성이다. 치바현 수목류 원예조합연합회와 치바현 식목생산조합연합회 

등 생산자조직의 생산기술 연찬을 위한 연수회와 소비확대 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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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장 진흥방향

수 출

[고품질 안정생산]

Ÿ 수목수출에 노력하여 판로 확대를 위해 상대국 니즈에 적합한 수종의 생산 등 새로운 판로를 

겨냥한 계획생산을 지원함

Ÿ 작업효율의 향상과 규모확대를 위하여 농지의 이용집적을 추진함

Ÿ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한 생산, 유통 체계의 정비를 지원함

Ÿ 주력품목인 나한송을 해충에서 지키기 위해 방제 대책을 추진함

Ÿ 조형기술의 유지와 계승을 위해 전통수예사 및 명목(銘木) 인증을 추진함

[판매유통]

Ÿ 수출활대를 도모하기 위해 EU, 동남아, 러시아권, 중동 등 폭넓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추진함

내 수

[고품질 안정생산]

Ÿ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수종의 도입 등 계획적인 수목생산체계의 확립을 도모함

Ÿ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생력기계와 관수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농지이용집적을 도모함

Ÿ 기술의 유지계승을 위해 폭넓은 수종도 명목의 인정을 추진함

[판매유통]

Ÿ 새로운 수요 창조를 위해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연대한 수목의 수요확대를 지원함

Ÿ 쯔나미 피해 등 재해복구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녹화용 신수종 도입을 추진함.

자료: 千葉県花植木振興計画.

표 5  치바현 수목진흥계획(요약)

5.2.2. 유통판매대책

  첫째, 물류를 효율화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회사와 연대하여 효율적인 집

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자의 수출노력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상담회에서 수목을 중심으로 치바현 꽃나무를 적극 홍

보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생산자단체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실수요자와 산지의 매칭, 해외바이어 상담회 참가를 지원한다. 꽃나무류 수출을 

목표로 해외 전시회 등에 시험 출품함으로써 생산자의 해외 니즈 파악을 지원한다. 

치바현은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때 물류비(교통비, 운임비, 임대료 등)의 50%를 보조

하고 있다.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체제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수송에 대응하

도록 수송중의 최적 환경의 설정 등 품질보존기술의 확립을 지원한다. 수출대상국 검

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생산자의 생산·유통체제의 정비를 지

원한다. 생산자의 수송비용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노력을 지원하며, 수목수출의 판로 

확대를 위해 상대국 니즈에 적합한 수종의 생산 등 새로운 판로를 겨냥한 계획생산

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막기 위해 생산자의 수출국 상표등록 

취득을 지원하고 생산자 육종에서 잘못된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환기에 

노력하고, 수목 수출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정보제공, 외국에서 치바현 브랜드 사용

을 막을 수 있는 상표 등의 출원 방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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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수요확대대책

  첫째, 새로운 수요 창조이다. 이를 위해 조경수 생산자와 실수요자(조원사업자, 주

택업자)가 연대한 소비확대 노력을 지원한다. 치바현 꽃나무의 매력 발신을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강한 꽃나무 생산을 지원하고 치바현 

꽃나무 이용을 추진한다. 

  둘째, 꽃·수목의 문화 계승과 보급이다. 2020년 토쿄올림픽을 겨냥하여 해외 방문객

이 많은 나리타국제공항과 호텔 등에 치바현 꽃나무를 활용한 꽃꽂이 등을 전시하여 

일본 전통문화를 PR한다. 다음으로 치바현의 수목 조형기술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전

통 수예사(樹藝士) 및 명목(銘木) 인증으로 인지도를 향상하고 동시에 그 매력을 홍보

한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꽃과 나무의 활용을 추진한다. 치유 등 식물의 효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꽃·수목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치바현은 수목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자 의욕 고양 정책을 시행하는데, 전통수예사 

양성과 명목(銘木) 100選 인증이다. 식목전통수예사(植木傳統樹藝士)로 인정받은 사

람들은 중국, 독일, 이태리 등에 가서 수출 수목의 관리기술을 지도하기도 한다. 이들

은 수목의 전통수예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수목과 

녹화에 관한 상담활동을 한다. 한편, 명목은 정원수목으로 나무형태를 유지한 채 유

통이 용이한 수목이며, 치바현 생산자의 탁월한 수예기술로 관리하여 거의 30년 이상 

재배된 수목으로 예술적 품격을 갖추고, 치바현에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래에도 적

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인정받은 나무들은 

수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한 나무는 

10년 이상 재배해야 하며 나무의 굵기와 모양 등을 심사하는 데 꽤 엄격하게 하고 있

다. 2016년 3월 현재 84호가 인정되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조경수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재고가 늘고 재투

자가 진행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조경수 유통이 일부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수산업이 선진화하고 성장

하기 위해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에서도 좋은 나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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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된다. 일본의 조경수산업은 도시개발 수

요 감소와 생산자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를 해외 수출로 대응하고 있

다. 조경수 수출을 위해 바이어 초빙과 국제 박람회 출품, 검역대응 기술개발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생산자들도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수입국 

검역에 대응하여 농장을 관리하며 수출한 수목의 현지 활착과 생육을 사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조경수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순히 재고

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성들여 가꾼 노력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구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여 신품종 개발의 노력도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 조경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연

구개발과 정원문화 등 전반적인 인프라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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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

변  승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5)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생산액은 7,360억 원으로 2008

년 8,503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점차 위축되고 있

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의 동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조경

수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의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조경수산업 전반적

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조경수의 해외 수출이 있다. 이는 조

경수 시장의 확대 도모와 함께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조경수산업의 기술발전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조경수와 분재

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며 문화상품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 수출

이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도시에서 

  * (seungyeon@krei.re.kr). 본고는 산림청 정책과제인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 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 한 것

이며, KOTRA 맞춤형시장조사결과와 현지 출장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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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 주택 시장에서의 조경수 수요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은 분재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과 차별화된 우리나라 분재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경수 

및 분재의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도시개발과 조경수 수요  

  녹지화와 관련하여 베이징과 다롄처럼 중국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도시 발전의 가

속화로 도시 녹화 수종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먼저 베이징의 경우, 원림

녹화국의 「베이징시 녹지 보호 및 이용 계획(2010-2020)」의 제1장 2절 ‘녹지자원 현

황’에 따르면 2009년 전체 녹지면적은 101.96만ha로 그 중 산림면적이 64.32만ha로 

63.1%를 차지한다<표1 참조>. 

표 1  베이징시 녹지자원 현황(2009년 기준)
단위: 만ha, %

구분 산림면적 소림지 관목지
미성림조
림지1)

묘목지 무림지2) 의림지3) 계

면적  64.32  0.55  30.55  1.99  0.85  0.43  3.27   101.96

비율 63.1 0.5 30.0 2.0 0.8 0.4 3.2 100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제1장 2절 1조 ‘녹지의 이용’에 의하면, 전체 녹지면적에서 관목지가 30.55만ha로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의림지 3.27만ha, 미성림조림지 1.99만ha, 묘목지 0.85

만ha, 소림지(疏林: 나무가 듬성듬성한 숲) 0.55만ha 순이다. 

  제1장 2절 2조 ‘공간분포’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녹지는 산간, 평원, 도심지역으로 

나뉜다<표2 참조>. 산간의 녹지는 86.69만ha로 전체 녹지의 85%를 차지하며, 평원은 

10.37만ha로 10.2%, 도심은 4.90만ha로 4.8%를 차지한다.

 1) 미성림조림지(未成林造林地): 일반적으로 조림 후 3~5년 사이 혹은 파종 후 5~7년 사이의 조림지.

 2) 무림지(無立木林地): 벌목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활목수가 소림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녹지.

 3) 의림지(宜林地): 조림하기 적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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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이징시 공간 분포
단위: 만ha, %

구분 산간 평원 도심 계

면적  86.69  10.37  4.90   101.96

비율 85.0 10.2 4.8 100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제1장 3절 ‘녹지 보호 및 이용 정황’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전체 

녹지 면적은 101.96만ha에서 104.01만ha로 증가시키고, 이 중 산림은 64.32만ha에서 

73.93만ha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도심 녹지율은 2009년 기준 45%에서 2020년 

48%로, 중점 공익 녹지율은 32.4%에서 44.3%로, 산지 산림 건강비율은 30%에서 60%

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녹지화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  베이징시 2020년까지의 녹지화 목표 지수 
단위: 만ha, %

항목 2009년 2020년

전체 녹지 면적 101.96 104.01

산림 면적  64.32  73.93

도심 녹지율  45.0  48.0

중점 공익 녹지율  32.4  44.3

산지 삼림 건강비율  30.0  60.0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다음으로 다롄지역을 살펴보자. 도시 중심구역은 요동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며, 온

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와 해양성 영향이 커 여름에는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는 엄동

설한이 없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크고, 물 자원이 부족하여 요녕성에서도 수자원이 부족한 도

시에 속한다. 식생은 따뜻한 온대 혼합림으로 현재까지 보유한 수종에서 원림수목은 

62과로 나뉘며, 그 종류는 453가지에 달한다. 

  다롄시내 구조는 구릉지대로 일부분은 산지에 속하며, 도시 건설의 발전과 건축 

지역의 지형 정리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탈길과 옹벽이 형성되었고, 지형적 특성 때

문에 녹화 식물은 각종 덩굴성 식물이 필요하다. 현재 다롄은 덩굴나무 29종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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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호하게 성장하는 종류는 27종류이고,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류는 7가지이다. 다롄 지역의 원림 수목 종류 및 원림 수목 적응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다롄 원림 수목 종류 및 원림 수목 적응현황

다롄 원림 수목 종류

유형 종류 수
분류

낙엽 상록

교목 221 185 36

관목 196 167 29

덩굴나무  29  29

참대나무   7  7

계 453 381 72

다롄 원림 수목 적응 현황

유형 종류 수
분류

성장양호 자주이용

교목 221 126 34

관목 196 112 35

덩굴나무  29  27  7

참대나무   7

계 453 265 76

자료: KOTRA 맞춤형 시장조사(다롄지역) 결과.

  다롄 시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중점 녹화 공정을 확정했다. 뉴타운과 중심지방 등 

중점구역에 대한 생태경관녹화, 살기에 적합한 시골 마을과 도로에 대한 녹화공정, 

황산조림, 경제림건설, 삼림보육, 바위생태 관리 등의 공정이 있다. 조림 녹화에 필요

한 자금은 정부투자, 기업투입, 사회노동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며, 올해 다롄 

시정부는 3.5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의 주요 조경수 목록과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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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종 주요 분포지역

상록
교목

樟树(Cinnamomum camphora (L.) Presl.) 저장, 푸젠, 장시, 타이완, 후베이, 후난, 광둥, 윈난 등

女贞(Ligustrum lucidum) 장강유역 및 남방각성, 화북, 서북 등

广玉兰(Magnolia Grandiflora Linn)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타이완, 허난, 광둥, 광시 등

雪松(Cedrus deodara (Roxb.) G. Don) 장강중하류, 히말라야서부

五针松(pinus parviflora) 장강중하류, 남부 난온대지역

罗汉松(Podocarpus macrophyllus)
장쑤,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후난,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시, 광둥 등

龙柏(Sabina chinensis (L.) Ant. cv. 
Kaizuca)

내몽고, 허베이, 산서, 산둥, 장수,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허난, 섬서남부, 간쑤남부, 쓰촨, 후에비서부, 후난, 
구이저우, 광둥, 광시 북부 및 윈난 등

낙엽
교목

楝树(Melia azedarach L.)
랴오닝, 베이징, 허베이, 산서, 섬서, 간쑤, 산둥, 장쑤, 
안후이, 상하이, 저장, 장시, 푸젠, 타이완, 허난, 후베이, 
후난, 하이난,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장 등

合欢(Albizia julibrissin Durazz.) 화동, 화남, 서남 및 허베이, 허난, 섬서, 간쑤, 타이완 등

喜树(Camptotheca acuminata.) 
장쑤 남부, 저장, 푸젠, 장시, 후베이, 후난, 쓰촨, 구이저우, 
광둥, 광시, 윈난 등

垂柳(Salix babylonica) 장강유역과 황하유역

白玉兰(Michelia alba DC.) 푸젠, 광둥, 광시, 윈난 등

银杏(Ginkgo biloba L.)
산둥, 저장, 장시, 안후이, 광시, 후베이, 쓰촨, 장쑤, 
구이저우 등

鹅掌揪(Liriodendron chinense)
섬서, 안후이, 저장, 장시, 푸젠, 후베이, 후난,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타이완 등

상록
관목

苏铁(Cycas revoluta Thunb.) 광둥, 광시, 하이난, 푸젠, 윈난, 구이저우, 쓰촨 등

杜鹃花(Rhododendron simsii Planch.)
장쑤, 안후이, 저장, 장시, 푸젠, 타이완,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茶花(Camellia japonica） 중부 및 남방의 성시

含笑(michelia figo) 화남남부

火棘（Pyracantha fortuneana (Maxim.) Li
섬서, 장쑤, 저장, 푸젠, 후베이, 후난, 광시, 쓰촨, 윈난, 
구이저우 등

南天竹(Nandina domestica.)
허난, 허베이, 산둥, 후베이,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광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등

桂花(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쓰촨, 섬서남부, 윈난, 광시, 광둥, 후난, 후베이, 장시, 
안후이, 허난 등

夹竹桃(Nerium indicum Mill.) 윈난, 광시, 광둥, 허베이 등

红花檵木(Loropetalum chinense 
var.rubrum)

후난, 장쑤 등

小叶女贞(Ligustrum quihoui Carr.)
섬서 남부, 산둥, 장수, 안후이, 저장, 장시, 허난, 후베이, 
쓰촨, 구이저우 서북부, 윈난, 시장 등

大叶黄杨(Buxus megistophylla Levl.)
구이저우 서남부, 광시 동북부, 광둥 서북부, 후난 남부, 
장시남부 등

小叶黄杨(Buxus sinica var. parvifolia M. Cheng)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서, 산둥, 허난, 간쑤 등

표 5  중국의 주요 조경수 수종 및 분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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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종 주요 분포지역

낙엽
관목

红枫(Acer palmatum cv. Atropuceum)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산둥, 후난, 허베이 등

月季花(Rosa chinensis Jacq.) 후베이, 쓰촨, 간쑤, 상하이, 장쑤, 톈진, 허난, 베이징 등

桃花(Amygdalus persica L)
베이징, 톈진, 산둥, 허난, 허베이, 섬서, 간쑤, 쓰촨, 랴오닝, 
저장, 상하이, 장쑤 등

梅花(Prunus mume) 쓰촨, 후베이, 광시 등

迎春(Jasminum nudiflorum) 간쑤, 섬서, 쓰촨, 윈난 서북부, 시장 동남부

樱花(Cerasus ssp) 장강유역, 타이완 등

紫叶李(Prunus Cerasifera Ehrhar f. 
atropurpurea (Jacq.) )

신장, 화북 등

海棠(Malus, Chaenomeles)
산둥, 허난, 섬서, 안후이, 장쑤, 후베이, 쓰촨, 저장, 장시, 
광둥, 광시 등

紫薇(Lagerstroemia indica L.)
광둥, 광시, 후난, 푸젠, 장시, 저장, 장쑤, 후베이, 허난, 
허베이, 광둥, 산둥, 안후이, 섬서, 쓰촨, 위난, 구이저우, 
지린 등

小檗(Berberis thunbergii DC. ) 동북남부, 화북 및 친링(秦岭)

红瑞木(Swida alba Opiz)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내몽고, 허베이, 섬서, 간쑤, 
칭하이, 산둥, 장쑤, 장시 등

紫玉兰(Magnolia liliiflora Desr.) 푸젠, 후베이, 쓰촨, 윈난 서북부 등

紫荆(Cercis chinensis) 허벵, 광둥, 광시, 윈난, 쓰촨, 섬서, 저장, 장쑤, 산둥 등

木槿(Hibiscus syriacus Linn.)
타이완, 푸젠, 광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후난, 후베
이, 안후이, 장시, 저장, 장쑤, 산둥, 허베이, 허난, 섬서 등

자료: KOTRA 맞춤형 시장조사 결과.

  다롄은 특수한 지형 때문에 공원, 아파트단지, 광장, 도로 등 장소에 따라 녹화 수

종과 녹화 효과에 대한 요구가 각기 다르다. 

  공원경관의 경우, 1982년 총체적인 녹화기획의 실시로부터 지금까지 傅家庄公园
(부가좡공원), 年笼山公园(낸롱산공원), 光明公园(광명공원) 등 11곳에 새로운 공원을 

건설하고 劳动公园(노동공원), 虎滩公园(호탄공원), 星海公园(성해공원) 등 공원의 

확장건설 및 森林动物园(삼림동물원)의 재건설로 262.28만ha의 녹화 면적이 추가되었

다. 대부분의 공원은 비영리식이며, 대표 공원이 노동공원4)이다. 노동공원은 일본 통

치기에 일본인의 묘지공원 목적으로 건설되어 최초로 가장 많은 상록식물 위주로 식

재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시민들의 오락 장소로 변경되면서 일부 상록식물을 옮겼고, 

기타 조경수를 운용하여 조경수 특성과 계절변화를 결합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그림 1 참조>.

 4) 노동공원은 다롄시의 번화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중심의 “녹색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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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롄 공원 경관

자료: 구글(www.google.co.kr) 이미지.

  아파트단지 경관 현황을 보자. 최근 들어 부동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아파트단지 

식물 경관 설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져 고급 아파트단지에서 주로 大叶黄杨
(회양목), 紫叶小檗(즈예쇼보), 东北连翘(뚱베이렌쵸), 金叶女贞, 丁香(라일락) 등의 

관목 꽃을 식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다롄 아파트단지 경관

자료: 구글(www.google.co.kr) 이미지.

  도로 경관 조성을 위해 다롄시 정부는 도로 주변에 法桐(버즘나무), 泡桐(오동나무), 

银杏(은행나무), 毛白杨(털사시나무), 国槐(국회화나무) 및 北京杨(북경백양) 등 규격

이 일정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미화 수준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하여 中山路(중산로), 

人民路(인민로)、五一路(오일로), 高尔基路(고을지로), 黄河路(황하로) 등 중점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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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이름 사이트 주소

中国园林网 http://www.yuanlin.com

园林在线 http://www.lvhua.com

中国花木在线 http://www.huamu123.com

阿里巴巴 http://www.alibaba.com

淘宝 http://www.taobao.com

표 6  중국 조경수 및 분재 주요 온라인 몰

丁香(라일락), 连翘(개나리), 木瓜(모과) 및 黄杨(회양목) 등 관목과 화초 그리고 잔디

를 식재하여 사실상 도로에서 흙을 거의 볼 수 없다<그림 3 참조>.

그림 3  다롄 도시도로 경관

자료: 구글(www.google.co.kr) 이미지 검색.

3. 조경수 시장과 유통

3.1. 유통구조

  중국에서 조경수 또는 분재가 유통되는 경로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시정공사나 조경

업체 경우 주로 자체적으로 재배하거나 혹은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로 바로 유통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로 판매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

자를 거쳐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생산지에서 바로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조경수 및 분재가 판매되는 온라인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이트는 <표 6>과 같다.

자료: 구글(www.google.co.k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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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격 동향 및 소비행태

3.2.1. 가격 동향

  조경수 유통이 활발한 상하이의 조경수 소매가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상하이 지역 조경수 판매 가격

纳塔栎(Quercus nuttallii Palmer, 

nuttall oak) 너틀참나무

米径: 0.10m ; 2800위안/그루

米径: 0.13m ; 5000위안/그루

米径: 0.15m ; 8000위안/그루

米径: 0.18m, ; 16000위안/그루

米径: 0.20m, ; 20000위안/그루

雪松(Cedrus deodara) 개잎갈나무
米径: 0.10m, 높이: 5m, 
수관: 3m ; 460위안/그루
米径: 0.11m, 높이: 6m, 
수관: 3m ; 520위안/그루
米径: 0.12m, 높이: 7m, 
수관: 3.5m ; 900위안/그루
米径: 0.12m, 높이: 8m, 
수관: 3.8m ; 1500위안/그루
米径: 0.14m, 높이: 9m, 
수관: 4m ; 1800위안/그루

罗汉松(Podocarpus macrophyllus)

나한송

地径: 0.06m ; 180위안/그루

地径: 0.09m ; 650위안/그루

地径: 0.11m ; 1200위안/그루

地径: 0.15m ; 5000위안/그루

广玉兰(Magnolia Grandiflora Linn) 큰목련꽃
米径: 0.15m, 높이: 5m, 크라운(树冠): 
3.5m ; 550위안/그루
米径: 0.18m, 높이: 6.5m, 
크라운(树冠): 4.5m ; 1500위안/그루
米径: 0.20m, 높이: 7m, 크라운(树冠): 
4.6m ; 2500위안/그루
米径: 0.25m, 높이: 8m, 크라운(树冠): 
5.2m ; 5000위안/그루
米径: 0.30m, 높이: 8.8m, 
크라운(树冠): 5.6m ; 8000위안/그루

红花继木球(Loropetalum chinense 

var.rubrum) 로로페탈룸 치넨세 

루브룸

높이: 1.2m, 크라운(树冠): 1m ; 

45위안/그루

높이: 1.2m, 크라운(树冠): 1.2m ; 

65위안/그루

枸骨(Ilex cornuta Lindl. et Paxt)

호랑가시나무

높이: 1m, 크라운(树冠): 1m ; 

50위안/그루

높이: 1m, 크라운(树冠): 1.2m ; 

65위안/그루

자료: 중국 조경수 온라인 몰 참조(中国园林网, 园林在线, 中国花木在线, 阿里巴巴, 淘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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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선호 행태

  중국에서는 조경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진 나무,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처럼 컬러풀한 꽃이 피는 나무,5)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목을 

선호한다. 다양한 수목 중 특히 ‘여정실’, ‘단풍나무’는 붉은 색을 띄는 나무로 중국에

서 부(富)를 상징하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종 중 하나이다<그림 4 참조>. 또한 

직경이 20cm이상인 회양목, 나한송, 비자나무, 올리브나무와 같이 크고 튼튼한 나무

를 선호하며, 특히 회양목의 경우 유럽에서는 실내에서도 키우는 품종으로 영하 6도

씨 기후에서도 자랄 수 있다. 성장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도장이나 조각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수종이다.

그림 4  중국에서 인기 많은 조경수 수종

<여정실> <단풍나무> <회양목>

<일본 나한송> <비자나무> <스페인 올리브 나무>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5) 흰 꽃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선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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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경수 업체조사6)

3.3.1. 소산 조경수 시장

  소산 조경수시장은 면적이 약 8만 8,000평으로 매출이 1년에 15억~20억 불 정도이

다. 여러 조경수 중 철쭉, 단풍나무, 나한송 수입이 가장 많고, 이 밖에 석류나무, 산

사나무, 주목, 수양단풍, 비자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가 있다. 소산 조경수시장은 주로 

중간거래 유통시장으로 구입자는 대부분 개인 정원을 가꾸기 위한 부유층이나 조경

공사를 하는 개인 조경회사이다. 소산 조경수시장에 있는 소규모 가게 참여원들은 약 

1,000여명으로 조경수 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소산 조경수시장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3.3.2. 진화 우이현 보화생물원

  보화생물원은 2만 2,000평의 재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백나무, 매실나무, 나한송, 

단풍나무, 배롱나무, 홍단풍, 철쭉 등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동백, 매실, 

 6) 현지 조사는 중국 항저우를 중심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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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송, 단풍, 배롱나무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큰 조경수들은 주로 부유층 

개인별장이나 골프장 같은 관광지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크기와 수형에 따라 가격

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선호하는 조경수는 첫째,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진 것 둘째, 

붉은 색 혹은 분홍, 노란색 꽃이 피는 나무 셋째, 중국에 없는 특수목을 원한다.

  수입목에 대해서는 격리 재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격리재배지는 약 1만평으로 6개

월간 격리재배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경수를 수입해 올 때, 위가 오픈되어있는 컨

테이너에 담아 배로 운반하며, 약 3일정도 소요된다.

그림 6  진화 우이현 보화생물원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3.3.3.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는 조경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로 면적은 약 6만평이며, 14

개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리조트 사업으로, 리조트 조성에 쓰이는 나무

들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수종은 황금느릅, 수양느릅, 넝쿨성 장미, 동백나무, 노랑 철쭉, 홍

가시, 홍화계목, 후피향나무, 단심목련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 중 대표 수종은 단

풍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이다. 보통 노지에서 직경 4~5cm까지 키운 이후 컨테이너로 

옮겨 심어 연중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노지재배와 용기재배 조경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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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가원지유한공사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므로 용기재배 수목은 단가가 비싼 고급 공사에 주로 사용하

고 있다.

그림 7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3.3.4. 영파 상가원지유한공사

  상가원지유한공사의 주 사업은 외국에서 나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절

강성에서 조경수 수출·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면적은 약 120만평이고, 절강성에서 

유일하게 조경수 수출입허가를 받은 회사로 항구에서 30분 거리에 격리재배 시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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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홍유에(HONGYUE)

      자료: 중국현지조사 결과(2016.06.27.~06.30.).

  주요 수입국은 일본으로 1년에 약 3,000컨테이너를 수입하며, 나한송, 동백나무, 철

쭉, 단풍나무, 수양단풍 등 약 10가지 수종을 수입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조경

수를 수입하며, 특히 유럽의 경우 주요 수출국으로 유럽 사람들이 단풍나무를 좋아하

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다.

  상가원지유한공사에서 나무를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조경수의 

크기이고(최대한 큰 나무로 20점 이상), 중국에 없는 새로운 품종, 중국에 있어도 수

형이 특이한 나무를 원한다. 수입한 조경수들은 주로 고급빌라와 개인별장 조성용으

로 유통되며,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3.3.5. 홍유에(HONGYUE)

  홍유에는 2000년도에 설립되어 묘목, 화훼 등을 수입·수출하는 회사들 중 규모가 1, 

2위하는 회사로 주로 수입을 많이 한다. 설립 초기 종자 수입과 판매를 시작으로 점

차 나무들이 커지자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수출보다는 수입한 조경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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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장은 총 220만평 소유하고 있으며, 

품종에 따라 농장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

  홍유에는 비료, 용기, 파레트 등 원예 관련 자재와 장비들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

며, 특히 화분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부터 부직포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

고 있다. 화분 용기는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수출되는데 연간 200억 원 매출이 발생

하고 있다.

  조경수와 분재 주 수입국은 일본, 미국, 동유럽이고, 이 밖에도 네덜란드, 독일, 이

태리, 스페인, 호주 등 세계 70개국과 수출입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입액은 1년

에 약 400억 원이고, 수입량은 연 200~300컨테이너이다. 최근 중국 사람들이 평범한 

품종보다는 특이한 나무를 선호하므로 조경수를 수입할 때 크기, 특이한 수형, 고품

질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4. 조경수 수출입

4.1. 수입 동향

  중국은 일본에서 나한송을 많이 수입하며, 이 외에 스페인, 이태리,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조경수 및 분재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

이 많은 이유는 일본이 호경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은데 일본 경기가 침체되면서 

조경수 수요가 감소하였고, 조경수 생산자들의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으로 나무

를 팔고 다른 직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

이다. 수입과 관련하여 통관제도 및 검역절차 등은 4절 통관 및 검역제도에서 더 자

세히 다룬다.   

  먼저 주요국들의 최근 3년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7), 중국은 2013년 이후 수입

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2015년 3,500만 불로 수입액이 가장 많다. 대만 역시 2013년 

이후 수입액이 늘고 있는 추세로 14년도와 15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뒤이어 네덜란드, 미국, 일본 순이다<표 8 참조>. 

  중국 내 여러 성 중 조경수 및 분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광둥, 절강, 운난, 강

소, 베이징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표 9>와 같다.8) 최근 5년간 수입액 합계가 가장 

 7) HS Code: 060290(other live plants) 기준.

 8) HS Code: 06029099(other live plants, nes, not seedings) 기준. 중국 내 성별 수목류의 HS Code는 전체 국가별 산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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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은 광둥성으로 9,755만 6,000달러이다. 절강성과 운난성은 수입액 합계가 광둥

성보다 적지만 꾸준히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5년도의 경우, 절강성이 광

둥성보다 조경수 및 분재 수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징은 2013년 

27만 7,000달러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수입이 줄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국 최근 3년 수목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중국 19,204 27,245 35,107 81,556

대만 13,892 16,806 16,213 46,911

네덜란드  2,199  1,785  2,124  6,108

미국   373   263   501  1,137

일본   219   359   312   890

 자료: 무역협회 맞춤분석 자료.

표 9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목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광둥 16,333 15,912 23,653  22,451 19,207 97,556

절강 4 5,878 12,787 18,014 22,173 58,856

운난 122 77 87 347 2,283 2,916

강소 28 - 167 730 96 1,021

베이징 167 146 277 68 48 706

 자료: 무역협회 해외통계 자료.

  한국에서 수입하는 조경수 및 분재의 수입액을 보면 201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

로부터 조경수 및 분재 수입이 없었지만 2013년도에 20만 6,000달러 수입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38만 6,0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80.4% 감소하였

다<그림 10 참조>. 

  중국 조경수 및 분재시장을 보면 나한송을 비롯하여 동백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도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가 다른 

HS Code와 달라 수치가 다소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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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본의 재배 및 수형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작품

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일본에서 수입하는 조경수 및 분재 수입액을 보면, 

2012년 이후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10  對한국, 對일본 최근 5년 수목류 수입동향
단위: 천 불         

 대한국          대일본

         자료: 무역협회 해외통계 자료.

4.2. 수출 동향

  수출은 분재가 가장 활발한데, 특히 유럽과의 거래가 가장 많다. 유럽 사람들은 선

호가 확실해서 구매하려는 분재 종류에 따라 화분색까지 정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

다. 각 나라마다 수입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토 배합은 나뭇잎, 피트모스 등 각 

나라 기준에 맞춰서 분을 채워 수출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후 2년간 

검역국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검사가 통과되면 각 나라로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이 활발한 A업체의 수출과정을 살펴보면, 6월쯤 외국 바이어가 원하는 품종

을 계약하고, 7월쯤 분을 피트모스(peat moss) 등으로 바꾸어 식재한 후, 12월쯤 수출

하게 된다. 보통 선박을 통해 수출되는데, 뚜껑이 10%정도 오픈되어 있는 냉장컨테

이너에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약 30일이 소요되는 이동기간 중에도 온도 유지가 가

능하다. 컨테이너에 싣기 전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소독 등으로 약 2주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된다. 

  최근 3년 연도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액 역시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3년 1,100만 달러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94 | 2016. 11.

추세이다. 미국은 최근 3년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조금씩 수출액이 증가함

을 알 수 있고, 뒤이어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 순이다<표 10 참조>.

  조경수 및 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운난, 광둥, 복건, 절강, 강소 순

이다. 최근 5년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표 11>과 같다. 전체 수출액은 운난성이 1

억 3,2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수출액이 109배나 늘었지

만 이후 다시 줄어들었다. 반면 광둥성은 평균 수출액이 2,437만 6,000달러로 거의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복건성과 절강성 역시 매해 수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유

지되고 있다. 강소성은 2012년까지 조경수 및 분재 수출이 전혀 없다가 2013년 처음 

수출을 시작하였고, 2015년도에 29만 2,000달러를 달성하였다.

표 10  주요국 최근 3년 수목류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중국 11,213 7,432 6,500 25,145

미국 2,079 2,341 2,460 6,880

네덜란드 1,759 1,716 1,061 4,536

일본 1,284 1,752 1,473 4,509

러시아 314 331 224 869

 자료: 무역협회 해외통계 자료.

표 11  중국 성 별 최근 5년 수목류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운난 866 1,175 1,179  128,458  1,219 132,897

광둥 14,329 15,956  35,778 27,285  28,531 121,879

복건 9,531 11,412 11,224 9,975 8,091 50,233

절강 870 577 756 521 576 3,330

강소 - - 76 35 292 403

 자료: 무역협회 해외통계 자료.

  한국을 상대로 조경수 및 분재 수출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이 1,474만 2,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수출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1 

참조>. 이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조경수 및 분재가 생산 및 유통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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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침체 및 소비 부진 또한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조경수 및 분재 수출액은 수입액과 비교해보았

을 때,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액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소폭은 2014년도에 32.9%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  對한국, 對일본 최근 5년 수목류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대한국          대일본

    자료: 무역협회 해외통계 자료.

5. 조경수 수입 통관 기준

5.1. 관세

  수입관세율은 한·중 FTA체결 이전과 체결 이후에 달라지는데, HS Code 06029099

(other live plants, nes, not seedings)를 기준으로 한·중 FTA체결 이전 WTO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양허관세는 10%이고, 비회원국 수입관세는 80%가 부과된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세율은 10%이며,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하여 이행 10년차인 2025년 1월 1일에는 무관세를 부여한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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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입관세율 변화
  <기존세율>

HS Code 정의
수입세율 증치세율

(부가가치세)
단위 감독조건

최혜국 일반국

06029099
other live plants, 
nes, not seedings

10% 80% 13% 그루(kg) AB9)

  <한·중 FTA 체결 후>     

HS Code 정의 기준 세율 관세양허 유형

06029099 Other 10% 10단계

자료: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5.2. 검역 기준

  중국에서 조경수 및 분재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식물검

역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10) 동식물제품검역법과 관련되며,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식물제품검역심사(進境

(過境)動植物及其産品檢疫審批)를 거쳐야 한다. 

  본 심사는 직속 검사검역국(檢驗檢疫局)에 전자문서 및 서면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

다. 절차는 신청, 수리, 심사 및 승인 등이다. 적용 범위는 수입 동물, 활성 수정란, 싹 

및 전염물질, 수출동물 등이며, 동식물 병원체, 해충 등 유해생물과 감염 식물, 동물

의 시체 등은 특별 심사11)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베이징 ‘순의출입국검역국(順義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발표한 ‘입국식물 

번식재료 검역(進境植物繁殖材料檢驗檢疫)'의 검역 범위에 재배 또는 야생의 모든 

식물(가지, 묘목, 열매, 씨앗 등)들이 포함된다. 또한 식물검역 대상물품으로는 수출입 

또는 경유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검역물, 상기물품의 용기 및 포장, 특정병

해충 발생지구에서 오는 선박, 비행기, 차량, 열차 및 이들에 들어있는 식물성 폐기물, 

해체용의 선박이 해당된다. 

  번식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 심사 수속을 먼저 해야 하며12) 무역 계약서에 검

 9) A는 수입화물통관서, B는 수출화물 통관서임.

10)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행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임.

11)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과 <수출입식물과 동물제품 위험분석 관리

규정(進境植物和植物産品風險分析管理規定)>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12)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번식용 물품은 반드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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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심사 시 검역요구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 신청기업 혹은 대리인

은 식물번식재료 입국 7일 전에 입국 물품검역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정된 검역기

관에 보내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는 재배지 농업, 

임업부문13)에서 식물검역 심사 비준을 신청 접수한 후 수입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

재료의 검역심사비준서를 발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해 입경하

고 기타 성시(省市)에서 재배할 경우 해당 성시의 직속국(검험검역국)에서 접수한 후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관련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기관의 검역관은 검역

상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관리 감

독을 하며,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의 열람 

및 복사, 발췌가 가능하다. 입국식물 번식재료 검역은 ‘증명서 심사 → 물품 증명서 

검사 → 현장 검역 → 실험실 검역’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검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조경수 및 분재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식물검역규정에 의해 수입 금지품으

로 지정된 품목은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흙, 식물검역 조례14)에서 정한 식물

로써 <표 13>과 같다.

표 13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식물

식물명 수입금지 지역

느릅나무묘목 및 삽수 미국, 캐나다, 유럽

소나무의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고무나무의 순, 묘목 및 종자 중미, 남미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국가림업국. 

  중국은 토양의 입경이 금지되어 있어 수입 시 재배매질을 이용하여 수입해야 하

고, 수입매질도 심사비준 대상이다. 재배매질은 사용되는(즉 재배되는) 지역의 검험

검역국, 예를 들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해 들어올 경우 상하이 검험검역국에서 심

사비준을 신청하여 접수한다. 심사비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절차는 <표 

14>와 같다.

13) 상하이 경우 우선 임업부문에서 수입 가능한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증명서(准入证明 2의 심사비준서)를 발급함. 이때, 수입업

체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체 혹은 임대한 재배지가 있어야 하며 재배지에서 수입한 묘목을 격리하여 검역실시 함(적게는 일주

일, 많을 경우 1년~2년까지 격리).

14)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식물 등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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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출서류 및 절차

제출
서류

Ÿ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서(공동)
Ÿ 식물재배매질: 사용되는 저장단위의 방역평가 리포트
 - 식물재배매질을 처음 수입할 경우 매질의 출처, 성분, 생산라인 등 관련 자료와 샘플 제출
   (샘플은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이 지정한 실험실에 송부, 수량은 1.5-5kg)
Ÿ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 검역심의 심사비준서, 검역허가증 신청업체 등록표

절차

Ÿ 신청: 신청업체는 전자식(electronically) 혹은 서면으로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 제품별 요구에 따라 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Ÿ 접수: 직속 검험검역국은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에 따라 접수여부 결정.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구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자료를 받은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 고지하여 보충 혹은 수정하게 함. 검험
검역국에 접수된 후 국가품질험검역총국 동식물사(国家质检总局动植司)에 해당 신청을 제출.

Ÿ 심의, 비준: 동식물사는 직속 검험검역국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함과 동시에 <허가증> 혹은 <미허가 통지서(未获准通知书)>를 발급. 심의는 직속 검험검역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무제외)이내에 완성됨.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국가림업국. 

  수입식물 등은 검역관의 동의 없이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에서 하역하거나 이

동할 수 없으며, 화주(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식물 등을 운송, 선적, 하역할 때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지정된 검역장소(창고, 격리재배지)는 반드시 식물검

역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유화물의 경우, 검역관이 경유식물의 운송수단(선박, 비행

기 등)과 포장을 검사해서 합격된 것만 국내 경유가 허가되며, 경유물품은 국내경유

기간 동안 검역관의 허가 없이 포장을 뜯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역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식물검역규정에 의해 수입목의 격리검역을 6개월 실시하기 때문에 조

경수 및 분재 수입업체들은 각자 격리재배지를 가지고 있다. 수출목도 수입목과 마찬

가지로 수출 전에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실시하여야 하며, 격리재배기간 동안 검역소

에서 수시로 시설 및 격리상황을 체크한다. 분재는 격리재배 시 무조건 땅 위에서 1m

이상 위에 보관하게 되며, 격리재배 중인 조경수는 라벨을 붙인다. 최종적으로 모든 

검역 검사 결과 이후, 수입식물 등에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정한 식물 유해병해충(해

충, 선충 등)15) 및 잡초,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한다. 

  조경수 및 분재 수입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입국 물품검역신고서, 입국

동식물검역허가증(입국 금지 물품이 특별 허가를 신청할 시에 한함), 수입 종자, 묘목

의 심사 신청서/수입 임목 종자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검역 신청서, 번식재료 격리장, 

창고 준비문서, 수출국가 및 지역의 관할 식물검역증서, 생산지 증서, 무역 계약 혹은 

신용증 및 영수증 등, 신청서와 포장 명단 (상자에 해당 제품의 품명, 품종, 수량, 중

15) 해충은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을 의미하며, 선충 6종, 곰팡이 15종, 세균 3종, 바이러스 6종, 잡초 3종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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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을 표기해야 함), 농업 이식유전자 생물의 안정 증서 및 이식유전자 제품 관련 

문서(이식유전자 생물만 해당), 대리 검역신고 위탁서(대리 검역신고 시에 한함) 등이

다.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여, 원조 등의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물(식물성 산물)

등은 수출국의 식물위생증을 첨부해야 한다.

6. 시사점

  중국에서 부유층들의 조경수 및 분재 소비가 여전히 높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 외

국의 좋은 품종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국의 조경수 시장은 계속 우리

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일본을 중심으로 조경수를 수입해오던 중국도 한·중 

FTA체결로 인하여 한국과의 교역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양한 수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특히 크기가 크며, 붉은색 혹은 노란색 꽃이 피고, 수형이 잘 다듬어

진 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이나 배롱나무, 단풍나무와 같은 조

경수를 수출해 볼만 하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조경수 및 분재 수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걸림돌은 검역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조경

수 및 분재를 수출할 때, 흙은 반드시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뿌리를 세척하는 과정에

서 손실이 커져 활착률이 저하되는 위험이 있다. 이에, 인공 토양 개발, 조경수 포장 

기술 등 수출 장려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조경수 및 분재 생산자들에 대하여 재배 초기에 물, 전기, 건물 짓

는 비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조경수 및 분재 신품종 개발비도 보조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하여 조경수 및 분재의 다양성 확보와 수출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수출

을 장려할 수 있는 물류비 지원 사업 확대 및 홍보, 조경수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우

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 해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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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

김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아제르바이잔 일반현황 16) 

1.1. 개요

  불을 뜻하는 ‘아제르’와 땅을 뜻하는 ‘바이잔’의 합성어로 이름 지어진 아제르바이잔

은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카스피해의 인근 국가이다.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하지 않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

상지이며 기원전 6~7세기부터 원유를 생산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원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848년에는 최초로 유정 천공을 성공

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는 바쿠로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공용어는 아

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동쪽에는 카스피해, 북쪽에는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 서쪽으로

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인접하고 있으며 터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터키와 문화적 유사점이 많다. 러시아와 튀르크 전쟁에서 터키는 참패하여 아

제르바이잔을 러시아의 빼앗기게 되며 1922년 아제르바이잔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 (kyj4835@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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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2월 독립하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되었고 1993년에는 CIS1)에 가입하였다.

그림 1  아제르바이잔 지도

나히체반  

   공화국

자료: Google 이미지 (2016)

  아제르바이잔은 59개의 구와 11개의 시, 1개의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은 7개 구와 1개의 시로 나뉜다. 1990년대 초반 나고르노-카라

바흐 지역을 놓고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치렀고 1994년 비셰크 협정으로 휴전을 맺었

다. 하지만 2014년 7월 27일에 발생한 충돌은 휴전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아제르바이잔군은 12명이 사망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은 사실상 독립된 상

태로 수도는 스테파나케르트이다. 소련에서 독립 이후 이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인 아

르메니아인들은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4년까지 전쟁을 계속하였다. 현

재는 아제르바이잔이 주권인증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나고르노-카라

바흐를 아르메니아의 괴뢰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 CIS는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뜻으로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10개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임. CIS 국가로는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공식국가로 참여하고 투르크메

니스탄은 비공식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농업 제 195호 | 109

그림 2  아제르바이잔 지역 이름

 1 압세론 Absheron D⁕ 19 가다바이 Gadabay D 37 콰발라 Qabala D 55 수스하 Shusha (C)

 2 아그자바디 Aghjabadi D 20 간주 Ganju (C) 38 콰크흐 Qakh D 56 타타 Tartar D

 3 아그담 Agdam D 21 고란보이 Goranboy D 39 콰자크흐 Qazakh D 57 토부즈 Tovuz D

 4 아그다시 Agdash D 22 고이차이 Goychay D 40 고부스탄 Gobustan D 58 우자르 Ujar D

 5 아그스타파 Agstafa D 23 하지가불 Hajigabul D 41 쿠바 Quba D 59 카츠마즈 Khachmaz D

 6 아그수 Agsu D 24 이미시리 Imishli D 42 쿠바들리 Qubadli D 60 칸켄디 Khankendi (C)

 7 쉬르반 Shirvan (C⁕⁕) 25 이스마일리 Ismailli D 43 쿠사 Qusar D 61 고이골 Goygol D

 8 아스타라 Astara D 26 카르바자 Kalbajar D 44 사틀리 Saatly D 62 크히지 Khizi D

 9 바쿠 Baku (C) 27 커다미르 Kurdamir D 45 사비라바드 Sabirabad D 63 코잘리 Khojali D

10 바라칸 Balakan D 28 라친 Lachin D 46 샤키 Shaki D 64 코자벤드 Khojavend D

11 발다 Barda D 29 란카란 Lankaran D 47 샤키 Shaki (C) 65 야르디믈리 Yardymli D

12 베이라간 Beylagan D 30 란카란 Lankaran (C) 48 살얀 Salyan D 66 예블라크흐 Yevlakh D

13 빌라수바 Bilasuvar D 31 레리크 Lerik D 49 사마크히 Shamakhi D 67 예블라크흐 Yevlakh (C)

14 자브라일 Jabrayil D 32 마살리 Masally D 50 샴크르 Shamkir D 68 잔길란 Zangilan D

15 잘리라바드 Jalilabad D 33 민가체버르 Mingachevir (C) 51 사무크흐 Samukh D 69 자카탈라 Zaqatala D

16 다시카산 Dashkasan D 34 나프타란 Naftalan (C) 52 시아잔 Siazan D 70 자르다브 Zardab D

17 사브란 Shabran D 35 네프트찰라 Neftchala D 53 숨카이트 Sumqayit (C)

18 피주리 Fizuli D 36 쿠그허즈 Qghuz D 54 수스하 Shusha D

  주: 볼드표시된 지역은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임.

⁕D 는 District를 나타냄.   ⁕⁕C 는 City를 나타냄.

자료: ontheworldmap.com(2016)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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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환경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조아열대기후에서부터 툰드

라기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중부와 동부는 건조한 아열대기후를 형성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남동부지역은 습윤한 아열대기후를 보이며, 이란과 인접

지역은 온대대륙성기후를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전 세계 13개 기후대 중에 9개가 

존재하며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하는 것이 특색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높은 곳은 코카서스산맥에 있는 바자르듀주(Bazardyuzyu)산으

로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약 

4,466m이다. 바자르듀주 산맥 남쪽에 위치한 세키 자카타리(Sheki Zakataly)지역은 강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자카타리 지역은 곡물과 과일, 담배, 견과류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야채와 과일, 곡물 등이 생산된다. 또한 아제

르바이잔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나히체반공화국은 평균 해발 고도가 3,000~3,500m에 

달하며 남서쪽으로는 아라스강이 흐르고 있다. 아라스강 중류에는 낮고 평평한 분지

가 펼쳐져있다. 일반적으로 나히체반공화국은 봄에 비가 많이 내리며 연 강수량은 저

지대에서 200㎜, 산지에서는 500~700㎜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분지에서는 관개시설

을 설치하여 소맥, 보리, 목화, 잎담배, 포도, 복숭아 등을 재배하고 저지대 산비탈에

서는 양, 산양, 젖소, 말 등을 사육한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채로운 기후적인 특색으로 인해 전 지역에 걸쳐 쇠나무인 패로

시아퍼시카, 자귀나무, 참나무 등의 아제르바이잔 고유종 240종을 포함해 약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350여종의 조류를 포함하여 약 1만 2,000여 종의 동물들

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철갑상어의 80%가 이곳에 몰려 있다. 

1.3. 인구구성

  아제르바이잔 국토의 총 면적은 약 8.6만 ㎢이며, 총 인구는 약 9만 7,000명이다.(세

계은행 2015). 인구 구성은 아제르바이잔인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

어 다게스타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등으로 구성된다. 종교는 이

슬람교가 대부분이며 러시아청교, 아르메니아정교 등이 있다. <그림 3>을 보면 아제

르바이잔의 0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비율이 전체인구의 8.8%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5년 기준 17.4명

이다. 노동가능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비율은 71.3%이고 30살 이전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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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제르바이잔 인구 연령별 비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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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 (http://www.stat.gov.az).

가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노년인구 부양비는 노년인

구의 높은 사망률과 감소하고 있는 유년인구 부양비로 상쇄되어 작용하고 있다. 2014

년 유엔개발계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2)는 0.751점으로 세계 78위를 차지했다. 1995

년과 2014년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의 인간개발지수는 0.609에서 0.751로 상당히 성장

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11 %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23.3%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아제르바이잔은 평균적으로 0.74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유럽

과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아제르바이잔의 문해율은 약 99.8%로 

다른 인접국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촌인구는 약 

43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유도하

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압박한 결과 약 546만 명인 

5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3)

  2001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49%가 국가 빈곤선아래 있었다. 하지만 2005년에

는 29.3%, 2009년에는 10.9%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5%의 인구가 국가 빈곤선 아

 2) 인간개발지수는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문맹률,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기초로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를 나타냄.

HDI = (1/3)×(소득지수) + (1/3)×(기대수명지수) + (1/3)×(교육지수)

(소득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소득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 (각 수의 log값)

(기대수명지수) = (구하려는 나라의 평균수명 - 최저치)/(최고치 - 최저치)

(교육지수) = (2/3) × (성인문자 해독률) + (1/3) × (총취학지수) 

 3) 세계은행 데이터 (2014) http://data.worldbank.org/topic/urban-development?locations=AZ&name_des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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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위치한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생활 물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남녀 모두 높은 취업

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고 오직 1%만 석유산업에서의 고임금을 보장받

고 있다. 석유산업이 전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15세에서 29세의 남성의 8.5%, 여성의 12.2%가 실업자이며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의 약 6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아제

르바이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빈곤퇴

치를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2008-2015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 계획을 수행

하였고 지역별 사회경제개발 국가계획, 아제르바이잔 2020 미래전략을 세워 추진하

고 있다.4)

1.4. 정치

  아제르바이잔은 강대국인 러시아 터키와 인접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터키의 지배

를 받아왔다. 1568년에 처음 발발하고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러시아와 튀르크 사이

의 전쟁은 1922년에 아제르바이잔을 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편입하게 

만들었다. 1991년 2월 독립하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다가 1993년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집권하면서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국의 안정, 유전개발 및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nstment, FDI)유치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를 이용하여 아제

르바이잔 권력기구를 장학하였다. 2002년에는 그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가 대통령

으로 당선되었다. 일함 알리예프는 비교적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칭송받았으며 2008

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 이후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장기집권의 토대을 마

련하였고 이후에 열린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하여 정국이 안정되었으며 정치 주도

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9월 26일에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실

시되었다. 전체 투표율은 69.7%, 찬성률은 91%로 대통령 권한 개헌안은 가결되었다. 

개헌안에는 1)대통령의 임기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2)새로 신설되는 부통

령의 인사권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해임 권한이 주어지며 3)기존 대통령 입후보 

 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zerbaijan, 2014-2018. ADB(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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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제르바이잔 GDP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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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6).

연령(35세)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유럽평의회에서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

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권력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야당에서

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19세 아들을 염두에 두고 권력을 승계하려는 속셈이라

고 비판하고 있다. 

2. 아제르바이잔 사회 ‧ 경제 및 농업현황

2.1. 사회 ‧ 경제 현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해있던 아제르바이잔은 1989년 10월 25일 민족주의 

운동으로 공화국 주권을 선언하였다. 1991년 2월 5일 아제르바이잔으로 국명을 변경

하였으며 8월 30일에 공화국으로 독립 선언을 하였다.5) 하지만 독립 이후에 아제르

바이잔은 극심한 경제침체와 산업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다른 CIS 국가들과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아르메

 5) 김상원. 2011. 아제르바이잔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동유럽 연구 제26권.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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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항목 단위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경제규모 10억 $ 38.6 39.4 9.5 10.1 12.5 13.6

GDP 성장률 % 5.8 2.0 3.3 3.5 3.3 4.8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 - 117 120 107 110

수출액 10억 $ 35.8 32.6 3.2 3.3 7.2 7.1

수입액 10억 $ 19.8 19.7 5.4 5.5 9.3 10.0

경상수지 10억 $ 12.2 10.2 -0.8 -0.8 -0.7 -1.7

달러환율 자국통화/$ 0.8 0.8 409 415 1.7 1.8

FDI 순유입액 1억 $ 2.6 4.4 3.8 4.0 0.7 1.6

외환보유고 1억$ 22.3 2.1 6.6 -5.5 -1.7 -1.7

자료: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lobal Development Finance. 저자가 재편집.

표 1  아제르바이잔 인근 국가의 경제지표 비교

니아와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민족 분쟁으로 체제전환 초기에는 경제 침

체는 불가피하였다. 체제전환이후인 1993년 GDP 성장률은 –23.1%를 기록하였고 

1990년 중반에 이르러야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이를 활용할 인프라가 이미 발달하였으

며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체제전환 이후 1990년 중반에는 경기를 회복할 수 있었

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007년에는 34.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에

는 1~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확대로 건설경기가 활

발하였으며 성장률이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5.8%를 달하였지만 아제르바이잔 석

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Azeri—Ghirag-Guneshli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석유분야의 정부지출은 확대

하였으며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6)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직

접투자(FDI)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규

제와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기업 투자 유용성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에 80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국가 

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인근 국가의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아제르

 6) KOTRA 2015. KOTRA 국가 정보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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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잔은 아르메니아나 조지아에 비해 경제규모가 약 3~4배 크지만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2. 농업 현황

  농업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에너지산업과 함께 국가 전체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2014년 농업은 아제르바이잔 전체 GDP의 5.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체 인구의 36.8%가 농업과 관련되어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는 침체되었으

며 공업부문의 노동자의 약 13만 3,000명이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업부문의 노동

자수는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농업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농업 설비 

악화로 인해 생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요 수출품인 와인용 포도, 면화, 담

배 등 거의 모든 농작물이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체

제전환 이후 악화되었던 농업이 1998년에는 회복세에 진입하게 되었고 농산업과 수

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약 470만 헥타르의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약 50%를 

차지한다. 농산물의 곡물 생산량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축

에서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의 약 37%가 농산물 가공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

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농산물은 주변의 CIS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 CIS를 비

롯하여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력은 다른 국가들에게로 확대되었다. 농산물의 주

요 수출 품목으로는 채소 및 과일, 동물성 오일, 당류, 티, 가공식품 및 과일, 음료, 담

배, 면화 등이다.7) 

  아제르바이잔은 9개의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다

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우유,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소맥, 감자 

등의 작물, 토마토, 포도, 수박 등 과채류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특정 작물들의 헥타르 당 100㎏의 생산량을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표를 보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

고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생산량이 2005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7) Azpromo. 2012. Azerbaijan: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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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2000 2005 2010 2015

감자

아제르바이잔 156 469 1,083 954 840

아르메니아 428 290 564 482 770

카자흐스탄 1,720 1,693 2,521 2,555 3,521

키르기스스탄 432 1,046 1,142 1,339 1,416

러시아 39,909 29,465 28,137 21,141 33,625

표 3  아제르바이잔과 주변국의 작물 생산량
단위: 1,000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40 144 139 142 140 142 146 150 154 152 158

양배추 151 153 143 146 146 150 154 172 158 159 163

오이 125 128 127 131 127 129 135 138 144 143 155

토마토 174 170 163 164 154 160 165 178 186 182 189

근대뿌리 120 133 129 134 134 117 124 142 132 135 143

당근 109 120 120 127 135 134 127 125 127 126 127

양파 122 124 123 127 131 134 140 143 142 144 148

마늘 84 90 87 84 87 81 88 84 83 85 87

완두콩 36 53 94 101 31 25 39 43 61 33 47

기타 123 145 135 139 146 149 140 133 135 129 132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10) (http://www.stat.gov.az) 재편집.

표 2  아제르바이잔 주요 작물 생산량
단위: 100kg/ha

  <표 3>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작물인 감자, 채소, 가축, 우유, 시

리얼 등의 주변국들과의 생산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아르메니아와 비교해보면 

1995년도 대비 현재 작물 생산량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유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1995년도 대비 2015년에 약 233%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자흐

스탄은 약 111%, 러시아는 약 96%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제르바이

잔 정부는 공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였

고 그에 따라 작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자급률의 

약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고급 기술 도입과 정책적 보완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꾸

준히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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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2000 2005 2010 2015

채소

아제르바이잔 424 781 1,127 1,190 1,275

아르메니아 451 376 664 708 1,050

카자흐스탄 780 1,544 2,169 2,577 3,565

키르기스스탄 318 747 737 812 1,052

러시아 11,275 10,822 11,348 12,126 16,079

가축

아제르바이잔 109 154 198 245 299

아르메니아 48 49 56 70 176

카자흐스탄 985 623 676 834 930

키르기스스탄 180 196 182 188 380

러시아 5,796 4,446 4,990 7,167 9,485

우유

아제르바이잔 827 1,031 1,252 1,536 1,925

아르메니아 428 452 595 601 729

카자흐스탄 4,619 3,730 4,749 5,381 5,141

키르기스스탄 864 1,105 1,198 1,360 1,481

러시아 39,241 32,259 31,070 31,847 30,781

시리얼 및 건 두류    

아제르바이잔 882 1,509 2,077 1,951 2,923

아르메니아 263 225 396 326 638

카자흐스탄 9,506 11,565 13,781 12,185 18,674

키르기스스탄 913 1,569 1,667 1,584 1,850

러시아 63,406 65,420 77,803 60,960 104,299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6.10) (http://www.stat.gov.az) 재편집.

  아제르바이잔 농업발전의 난제인 생산성 증대, 농업 기술 개발, 장기적 농경지를 

위한 토지의 보존, 산지의 농토개간, 생산과 가공의 적절한 조정, 연구개발 투자 확

대 등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농업분야

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조방농업(extensive agriculture) 시스템에서 집약적인(intensive 

agricultur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의 집약적 농업은 상당한 자본과 

비료, 농업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약적 농업은 헥타르 당 더 높은 생산성을 가

지고 올 수 있으며 적은 농지에서 더 높은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118 | 2016. 11.

특히, 아제르바이잔 농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오는 분야는 축산으로 소, 양, 

가금류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가축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사육할 수 있

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은 번식을 위한 고품질의 종우가 필요한

데 지역 생산자는 품질 좋은 종우를 구매하기에 여유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여름철 작물인 무화과, 포도, 올리브, 견과류 등은 집약적 농업을 시행할 경우 

겨울동안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어 생산량 증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

제르바이잔 정부는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널리 시행중인 

조방농업 시스템보다는 집약적 농업 시스템의 전환에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Shikhaliyeve et la 2012).   

  또한 아제르바이잔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헤이다르 알리예프 재

단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농업부문 발전에 우선순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Ÿ 효과적인 수자원과 토지의 보장

Ÿ 관개시설 및 토지 개량 공급 

Ÿ 농업 부문의 물류 강화

Ÿ 원료 생산 및 가공 분야 조정

Ÿ 국내외 경쟁력 높은 제품의 개발 촉진 

Ÿ 재정 상황 개선

Ÿ 법적 근거 향상

Ÿ 과학적 연구법 및 인재 육성 시스템 개선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은 정부와 민간 투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다양한 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9가지의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알맞은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재원은 농업의 재정적 

재원의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인 집약적 농업에 증가에 따른 농

업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풍부한 글로벌 시장은 아제르바이잔 농산

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방농업, 아르메니아와의 잦은 전쟁, 

농업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높은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은 농산업 발전

을 저해시키는 약점으로 분석되어진다. 한편, 천연·에너지자원의 높은 의존율은 네덜

란드 병의 위협을 가지고 오며 국제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선진 외국시장과의 



세계농업 제 195호 | 119

경쟁, 분쟁지역에 걸친 수자원의 높은 의존성 등은 아제르바이잔 농산업 발전의 위협

으로 분석된다. 

강점 약점

Ÿ 오일 머니에 의한 재정적 재원
Ÿ 수요의 증가
Ÿ 기름진 토양
Ÿ 9개의 다양한 기후대

Ÿ 조방농업
Ÿ 정책적 위험
Ÿ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Ÿ 투자자의 신뢰 부족
Ÿ 금융 수단의 부족
Ÿ 은행의 높은 이자율
Ÿ 인플레이션

기회 위협

Ÿ 집약적 농업 이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
Ÿ 글로벌 시장 진출의 위치적 기회
Ÿ WTO 가입 기회

Ÿ 네덜란드병8)

Ÿ 실업률 증가
Ÿ 국제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약화
Ÿ 외국시장과의 경쟁
Ÿ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수자원의 높은 의존성

자료: Shikhaliyev et la. 2012. 

표 4  아제르바이잔 농업의 SWOT 분석

3. 아제르바이잔 농업 정책

3.1. 농업 보조금 정책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요 농산

물의 생산량은 시장 수요의 미치지 못하는 추세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입을 늘리는 한편 제도적·경제적 기초를 다지

기 위하여 비즈니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도에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단일 창구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이 시스템 적용이후 해외기업들이 사업을 시작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스템은 기존 15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었고 등록에 30일이 

걸리던 시스템은 3일로 줄어들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농업 장려를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방법을 채택하여 사

용하고 있다. 

 8)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일시적인 호황을 맞았던 국가가 무역흑자로 인한 자국화 가치가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경

쟁력을 잃게 되어 경기침체를 겪는 현상을 말함. 



국가별 농업자료

120 | 2016. 11.

3.1.1.  아제르바이잔 농산물 직접 보조금 정책

  2007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00%의 식량 자급을 목표로 식량 증산을 위한 전

략으로 소맥과 쌀 재배 면적의 헥타르 당 40마나트(약 2만 8,000원)9)를 지급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소맥 생산량은 헥타르 당 2.6톤에 불과하고 이것은 

국내 식량 자급의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의 소맥 수입은 필수

불가결하며 2012년 소맥 수입량은 전년대비 20만 톤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맥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유기 비료를 구매할 시 70%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아제르

바이잔 정부가 특별히 소맥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

맥 직불금은 저품질의 소맥 생산을 부채질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소맥 직불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맥을 경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

민들이 소맥을 재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매해 소맥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돌려짓

기를 시행하지 않아 지력이 나빠져서 작물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산 비용은 늘어나

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2. 아제르바이잔 비농산물에 관한 농업 정책

  농업은 아제르바이잔의 조세피난처라고 불릴 정도로 세금혜택이 크다. 주요 산업

인 농업 장려를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2001년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종류

의 농업 관련 세금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동 법

안은 2003년, 2008년, 2013년에 계속 연장되었고 2018년에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농업 종사자들의 세금에 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발전

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또한 농업 종사자를 위한 농기계 임대 와 

판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급기술을 전달하여 농업 종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생산량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수입된 고급 농

업 기술과 농기계는 부가가치세와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농업 종사자는 농업부 산하

에 있는 농촌신용청(State Agency on Agricultural Credits)과 국가사업기금지원청(National 

Fund for Entrepreneurship Support)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9) 하나은행 외환포털 비고시환율. 2016.10.24. 기준 원화환산 705.97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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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제르바이잔 농업 보조금 정책

농산물 보조금 비농산물 보조금

헥타르 당 소맥과 쌀의 약 28,000원  직불금 지급 농업생산자의 조세피난처

종자 구입비용의 절반 정부 지원 농업생산자의 저금리 융자

소맥 생산자의 무기비료 구입의 70%의 정부 지원 농업생산자의 가스 구입비용의 50% 할인

순혈통 소 구입의 50% 할인 무기비료 구입의 50% 할인

농기계 임차 특혜 

농업생산자의 관개용수 비용 특혜

자료: Khalilov et la. 2015.

3.2. 친환경 농업을 위한 관련 정책

  2012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효과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친환경 농업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생산량이 높은 다양한 작물

들과 고품질의 가축 종두의 수입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적용하고 습득하여 친환경 

농법과 함께 연계시켜 비교우위를 가지고자 한다. 동시에 2013년 대통령령으로 친환

경 농업을 위하여 “2020: 미래의 조망(2020: Look into the Future)”이 승인되었다. 2014

년 대통령령인 “농업 시장과 생산품에 관한 추가적 개선 사항”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와 다른 거대 도시에서 ‘그린 마켓’을 목적으로 특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

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기준은 관련 입

법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3 대통령령에 포함된 농업 발전 방안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인 “아제르바아잔 2014-2018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국가 경제의 주요한 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프로

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Ÿ 수출 농산물의 경쟁성 강화를 위한 농업 생산과 가공에 연계된 통합적 발전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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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자급 달성

Ÿ 농산물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금과 재정적 지원

Ÿ 가축과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극제 도입

Ÿ 고품질의 묘목, 소맥, 포도 등을 생산하는 영농 기업의 설립

Ÿ 수확 후 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온실, 저온 저장시설 및 복합 저장시설 등 개발

Ÿ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활동 적용

Ÿ 시장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구조의 도입과 농업의 기술 강화

Ÿ 농업 생산량 확대를 위한 관개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및 개발

Ÿ 간편한 전자 농업 등록 시스템과 토지 소유자 전자기록 등의 적절한 기술 도입

4. 시사점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농업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또한 아시아와 유

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특성과, 9개의 기후대 분포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에도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농업은 오일머니를 통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고, 다

양한 기후대의 적합한 기름진 토양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집약적 농업 시스템 

도입 및 WTO 가입 기회를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확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

환경 농업 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

방농업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위협, 금융의 신뢰 및 수단 부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시장과의 글로벌 경쟁의 위협이 나타난다.  

  우선,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강점과 기회를 증대시키고 약점과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농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확보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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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업에 경우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알맞게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

여 다양한 지력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종사자에게 고품질의 농업 기

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후대에 맞는 적합한 기술의 도입은 농업 생산량 

증대에 눈에 띄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식량 자급률을 확보함으로 식량안보

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문에서 농업 발전을 둔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맥 직불

제에 관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내에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제고

하여 정책적 성공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전반적인 농업 정책에 관해 정책영향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위한 관

련 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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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 

신흥국의 최근 농정변화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10) 

  OECD는 2016년 7월에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농업정책 변화와 농업보조

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담은 “농업정책 관측과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APME)”을 발간하였다(OECD 2016a). 이 보고서는 OECD APME의 제29차 연

차 발간물이며, OECD 회원국과 신흥 경제국을 함께 다룬 네 번째 보고서이기도 하

다. 이 보고서는 34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인 7개국 및 9개 신흥국(브

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베트

남)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베

트남, 터키 등 총 9개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에 관한 내용은 다

음과 같은 3가지로 요소로 구성된다.

Ÿ 농업에 대한 지원 

Ÿ 주요 정책의 변화

Ÿ OECD의 평가와 제안

  *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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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신흥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OECD 평가

2.1. 중국

2.1.1. 농업에 대한 지원

  중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3-15년의 총매출(gross farm re-

ceipts)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5년에는 쌀과 밀의 

저가정책을 고수하여 2014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매가격(intervention 

prices) 정책에서 목표가격(target price)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체제로 전

환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제가격으로 말미암아 시장가격보조(Market Price Support, 

MPS)가 늘어나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다.1) 총보조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

는 최근 몇 년간 GDP의 3.1% 수준이었다.2) 경작 농지를 기초로 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가격보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 받는 항목은 ①하부구조 구축과 관

리(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② 공공 비축과 농업 지식(public stock-

holding and agricultural knowledge), ③혁신체제(innovation system) 등이다.3)

  국내가격이 세계가격보다 평균 23% 높기 때문에 가격왜곡 수준은 높은 편이다. 달

걀과 가금육을 제외하고 생산자 대부분은 20-40%의 높은 이전 수익(transfers account-

ing)을 얻고 있다. 남기기도 했다. 2015년에 면화에 관한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중국

의 면화가격은 거의 국제가격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보상 직접지불(compensatory paymen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써 면화 생산농

가의 매출액 대비 보조가 늘고 있다.

 1) 시장가격보조(MPS)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연간 총 이전금액을 지칭함. 이러한 이전은 특정 농

산물의 국경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에 격차가 나도록 하는 정책 조치에 의한 것임.  

 2) 총 보조 추정치(TSE)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음(OECD 2016b). 첫 번째 방식은 수혜자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을 합

산하는 것으로 생산자에게 이전(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일반 서비스에 이전(GSSE), 납세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

전 등의 합계임. 두 번째 방식은 지원을 출처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소비자로부터 이전과 납세자로부터 이

전의 합계를 말함.  

 3)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GSSE)는 정책조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전을 합산한 것임.

∙농업지식과 혁신체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검사와 통제(inspection and control)

∙하부구조의 개발과 유지(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유통과 홍보(marketing and promotion)

∙공공비축에 따른 비용(cost of public stockholding)

∙기타(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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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중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가격 격차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

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Ÿ 밀과 쌀의 최소가격(minimum price)을 2014년 수준으로 동결4)

Ÿ 옥수수의 최저 지지가격(floor price)을 10% 감축

Ÿ 면화와 콩에는 보상 직접지불과 합한 목표가격 제도를 계속 적용

Ÿ 유지종자에 대한 최저 지지가격 조치의 중단

Ÿ 사탕수수의 최저 지지가격의 감축

  이 밖에도 중국은 곡물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농업 투입재에 관한 포괄적 보조, 종

자보조를 단일 지급으로 통합한, 이른바 “농업지원보호보조(agricultural support and pro-

tection subsidy)”를 만들었다. 이 보조의 4/5은 토지 사용권을 지닌 농업인에게 면적 기

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경작농지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곡물생산 능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 보조의 1/5은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대규모 “새로운 형태(new-style)”

의 농가에 배정되었다.

2.1.3. OECD의 평가와 제안 

  중국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수매가격 제도를, 식재면적에 부분적으로 기초한 보상 직접지불과 연계한 목표가

격 제도로 대체하는 최근의 개혁은 옥수수, 쌀, 밀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보상 직접지불과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연동을 제거

하기 위해 과거의 생산면적에 기초해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에 

친화한 방식을 재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Ÿ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중국 안에서 점점 희소해 지고 있고,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 농업생산 증대는 지속가능한 생산

성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환경 정책 목

표들의 연대가 개선되도록 기존의 농업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

업용수 가격에 관한 개혁이 촉진되어 물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해

야 한다.

 4) 중국이 특히 밀의 최소 수매가격의 동결한 이유는 WTO 보조규범을 준수하기 위함임(Sharm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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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의 교육의 기회와 보건 하부구조 구축이 확

대되어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해서 정부는 농가의 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Ÿ 국내시장에서 식량공급의 잠재적 변동성을 줄이려면 국내외 농식품 시장의 더욱 

강력한 통합을 통해 식량 공급처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Ÿ 더욱 효과적인 농가에 토지를 재분배 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려면, 농가의 토지 

사용 권리를 강화하는 최근의 토지시장 개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농촌 가구에 토지 사용권리가 담긴 증명서 제공

- 농지와 건설 용지의 양도권을 위한 투명한 교환의 장을 마련

- 농지의 사용권한이 만료되자마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농지

의 사용권 기간을 연장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토지권을 보호하는 동시

에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2.2. 콜롬비아

2.2.1. 농업에 대한 지원

  2013-15년에 콜롬비아의 생산자보조추정치(%PSE)는 농가 총 매출액의 평균 17%

였다. 시장가격보조(MPS)는 생산자보조추정치(PSE)의 주된 구성요소인데, 같은 기간

에 공여된 총 보조의 2/3가량을 차지하였다. MPS는 옥수수, 쌀, 가금육, 우유, 설탕, 

돼지고기 등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국경조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같은 기간에 

예산 이전(budgetary transfer)은 PSE의 22%를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변동 투입재 

사용에 따른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5) 일반 서비스를 위한 예산 이전, 

곧 GSSE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용되었는데, TSE의 16%에 불과하였다. 이에 

포함된 지출은 농업연구와 기술이전, 특히 관개나 농가 구조조정과 같은 하부구조 

등이다.

2.2.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콜롬비아 시엠브라(Colombia Siembra)”은 주요 작물의 경

 5) 예산 이전은 모든 정부기관들에 의해 집행되는 보조를 말하며, 가장 “가시적인(visible)” 형태의 이전이라 할 수 있음. 가격이

전이나 매출액 포기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직접 관측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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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과 단수를 높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6) 이 프로그

램은 구획 설정 프로그램(zoning program), 위험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생산자들을 위

한 금융과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도엔 기관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농촌개발과 토지 문제를 다루는 

INCODER가 해체되고, 2016년에 새롭게 창립된 국립토지청(National Land Agency), 농

촌개발청(Rural Development Agency), 국토개혁청(Renovation of Territory Agency)이 나누

어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새로운 주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농업부문에 예산 이전이 이뤄졌

다. 이 프로그램 예산의 75%는 관개, 유통, 홍보, 자문서비스 등 일반 서비스에 사용

되었고, 나머지는 투입재 보조로 지급되었다. 무역정책 조치의 개혁도 시행되었다. 

비료나 농약의 수입관세가 모두 철폐되었다. 콩과 렌즈콩(lentils) 및 마늘의 관세는 

2016년 6월까지, 야자유의 관세는 2016년 8월까지 각각 0%로 낮아졌다. 설탕에 대한 

관세는 117%에서 인하되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되었다. 

2.2.3. OECD의 평가와 제안 

  콜롬비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콜롬비아의 농업부문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구조적이면서 제도적인 과

제를 안고 있다.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낮은 투자, 열악한 토지 관리, 토지 개혁

의 실패(40%이상의 토지 소유가 여전히 비공식), 장기화된 내전 등이 콜롬비아 

농업의 고질적 방해 요소이다. 

Ÿ 농업부문에서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간과되고 있으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형태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장가격보조(MPS)가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주된 방법이며, 이는 높은 관세와 관세할당, 그리고 특별히 “안데스 물가안정제도

(Andean Price Band System, SAFP)”로 구성되어 있다.7) 콜롬비아는 또한 다양한 물

가 안정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가안정기금(Price Stabilization Fund: 

FEP)은 높은 수준의 가격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8) 일부 농산물에 대해 물가안정

 6) “콜롬비아 시엠브라” 계획은 2018년까지 16억 달러(약 1조 8,648억 원)를 투자하여 100만 ha의 농지를 확대하고 26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https://goo.gl/ZNjEqM). 

 7)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데스 물가안정제도(SAFP)는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가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기본 종가세(ad valorem)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 관세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적용

하여 수입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함(OECD 2015). 

 8) 물가안정기금(FEP)은 해당 산업부문이나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준조세 금융으로 면화, 야자유, 사탕수수, 코코아,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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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Ÿ 하부구조, 농업 연구개발, 농업기술의 이전, 농가 구조조정 등 아주 중요한 부문

은 여전히 제한된 지원을 받고 있다. 생산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들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에 필요한 능력형성으로부터 희

소한 농업자원을 전환시키고 있다. 투입재 보조는 중요한 정책이고 생산자에 대

한 예산 이전을 능가한다. 토지권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Ÿ 프로그램들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

의 프로그램이 너무 폭넓게, 명확한 목표 없이 실행되고 있다. 

Ÿ 민간 생산자들 단체들을 시행한 것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영향 평가는 비용과 편익에 근거한 정책수단의 재정의와 

재구성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조직간 협력이 개선되어야 하며 농가에 정보가 

더 잘 전달되어야 한다. 

Ÿ 콜롬비아는 토지소유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농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된 토지 소유권은 농업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3. 인도네시아

2.3.1. 농업에 대한 지원

  인도네시아는 현재 농업 정책은 2012년에 제정된 새로운 식량법(Food Law)과 더불

어 일련의 개혁이 실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혁에서 농정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식량 자주권(sovereignty)과 식량 자립(self-reliance)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이 

정책과 프로그램은 쌀, 옥수수, 콩, 설탕, 소고기 등을 포함하여 여러 농산물의 자급

(self-sufficiency)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농가지원은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시장 개입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

려는 노력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대부분의 보조는 시

장가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인도네시아의 %PSE는 2013년에 농가 매출

의 20%에서 2015년에 29%로 크게 증가했다. 농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

중이 크기 때문에, 총보조추정치(%TSE) 또한 조사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GDP 대

비 4%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농업에 대한 일반서비스(GSSE)는 상대적은 낮아 2013-15

우유 생산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데 사용됨.



세계농업 제 195호 | 137

년에 TSE의 평균 5.2%였다. 

2.3.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16년에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채택한 농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시장가격보

조(MPS)은 국내 및 무역 정책을 통해 실행되었고, 비료, 종자, 신용 등 변동 투입재에 

대한 예산 이전 형태의 보조가 주로 제공되었다. 정부는 설탕, 콩, 벼에 대한 최소 수

매가격을 유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야자유와 코코아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유지해 

왔으나, 야자유 바이오디젤의 의무 사용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 계획을 2015년에 발표했다. 

  비료 보조는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연료보조 조치의 개혁을 통해 절약한 재원이 농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비료 지원에 

대한 자금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개 시설에 대한 투자도 2015년에 증대

시키면서 관개시설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대부분의 관개시설 투자는 쌀 생산

을 위한 것이다. 

  쌀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유통국(Indonesian Bureau of Logistics, BULOG)9)이 시장 

운영과 수매 기능을 담당한다.10)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식량자급 정책과 관련된 무역

장벽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쌀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

다. 2015년에 쌀의 시장가격보조는 PSE의 40%를 차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보조 인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격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BULOG는 저소득층에 

보조된 싼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RASKIN 제도를 이어왔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해 2014년에는 14억 달러(약 1조 6,317억 원), 2015년에는 17억 달러(약 1조 9,814억 원)

의 예산이전이 이뤄졌다.11) 

2.3.3. OECD의 평가와 제안 

  현재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의 흐름은 국내와 국제가격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식량 안보와 식량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이 식량자급에 맞추어져 

 9) (http://www.bulog.co.id).

10) BLOG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함(OECD 2012).

∙보조된 가격으로 빈곤층에 쌀의 공급

∙가격 조절을 위해 쌀을 시장에 방출

∙정부 쌀 비축량의 관리

∙정부 수매가격으로 쌀 수매

11) 2016년 기준으로 RASKIN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1,553만호에 이르며, 물량은 약 280만 톤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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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관측되고 있는 가격효과는 2012년 식량법의 주요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RASKIN 프로그램이 저소득가구에 식량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최근 OECD 분석은 RASKIN이 영양결핍률(undernourishment rate) 기준으로 측정된 식량

안보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2) 현재의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되면, 인도네시아의 농업은 식량 

안보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사람들의 식량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Ÿ 쌀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과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RASKIN아래 쌀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조건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고

려해 볼 가치가 있다. 

Ÿ 비료 보조는 비용이 높은 데 반해 농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다. 중국처럼 인도네시아도 비료 보조를 면적당 지급하는 비연계 보조(decoupled 

payment)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Ÿ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국내 생산성 향상, 혁신, 농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빈곤 종식, 국내 생산성 촉진 등에 정책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투입재 보조 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인도네시아의 농업혁신체제를 강화하

고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Ÿ 인도네시아는 농식품 수입과 관련한 식품안전, 검역, 식품기준, 식품정보표시 등

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 필요와 일

정하지 않은 행정 처리, 규칙을 자주 변하므로 나타나는 불투명성은 인도네시아

의 무역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 절차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

정되고 이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행한다면, 증대되는 무역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4. 카자흐스탄

2.4.1. 농업에 대한 지원

  2009년 이전까지 생산자 보조수준은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나, 최근에는 12% 수준

으로 안정되었다. 2014년에 10%이던 생산자 보조수준은 2015년에 15%로 증가하였다. 

12) OECD(2014)은 RASKIN에 따른 행정비용이 높고 영양실조 인구에 제대로 목표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영양결핍 

인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쌀 이외의 다른 곡물을 포함한 식량 구매권(food 

voucher)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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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시장가격보조(MPS)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시장

가격보조가 생산자 보조의 약 40%를 차지한다. 예산 이전은 주로 농장 투자를 보조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총보조추정치(TSE)의 거의 3/4은 생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었다. 나머지는 일반 서비스와 식품 가공업체에 지원이었다.

2.4.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시행되고 승인을 받았다. 이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은 2016년 1월부터 곡물 수매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곡물에 대한 ha당 지급을 없애고, 면화의 품질 전문화와 종자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였다. 토지법의 개정으로 2016년 7월부터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었

다. 조세법(Tax Law) 개정을 통해 미개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업의 토지

세를 5배 증가시켰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Law on Agricultural Cooperation)이 2016년 1

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 법은 농가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

영하는 것을 촉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조치들을 가능하게 한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큰 도약이었다. 19년 동안 가입을 위해 협상해 오

던 것이 2015년 6월 22일에 타결되어 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 30일에 WTO 회원국

이 되었다.

2.4.3. OECD의 평가와 제안 

 카자흐스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2016년에 시행된 개혁들 중 일부 조치들은 생산을 제한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형

태의 보조이다.

Ÿ 2013년부터 농업 부채 구조를 폭넓게 조정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토지 사용권(concessions)을 부여하거나, 느슨한 지원 요건아래 만성적 적자 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Ÿ 공공 지원 분야에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절차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증진시

킬 것이다. 보조 지급의 전산화 계획은 올바른 방향이다.

Ÿ 농지의 민간 소유권을 도입하는 것은 자립 가능한 토지 시장을 구축하고,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내며, 토지 생산성을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이다.

Ÿ 주요 작물에 대한 ha당 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의 특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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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regional specialization scheme) 준수를 조건으로 보조 지급과 특혜 신용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침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생산 다각화를 제

약함으로써 농장의 위험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Ÿ 생산자들이 시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과 천연 자

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농업 자

문서비스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

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들을 만족시킬 경우 지급하는 보조보다도 농가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Ÿ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취약한 교통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수자원과 토지 경영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는 제시된 농업기

술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5. 멕시코

2.5.1. 농업에 대한 지원

  1990년대 초부터 멕시코는 중대한 농업정책 개혁을 시행해 오면서 시장가격 왜곡 

정도와 농가의 매출액 대비 보조 비율을 상당히 줄였다. 그러나 2000년 이래 그 왜곡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가변 비용과 연계된 보조가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요금 

보조나 가격헤징 계약(price hedging contract)이 사용됐다. 2014년에는 생산형(Productive) 

PROAGRO이 PROCAMPO를 계승하여 도입되어 면적 직접지불을 생산과 재연계

(recoupling)시켰다. 

  2013-15년에 생산자들에게 지급된 보조(PSE)는 전체 농업부문 보조의 80%를 차지했

으며, 나머지 12%는 일반 서비스, 8%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로 사용되었다. 시장가

격보조, 생산 및 가변 및 자본 투입재 사용과 연계된 보조가 모두 합하여 77%를 차지

하였다. 2013-15년에 일반 서비스에 투입된 보조의 87%가 하부구조와 농업지식 체제

에 집중되었다.

2.5.2. 주요 정책의 변화 

  2013-2018년 멕시코의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ADP)은 농업 생산

을 증진시키고 주요 곡물과 유지종자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식품 무역 적자를 해소한

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13) 이 계획은 2015년에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되었으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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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국제 곡물가격 하락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곡물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농촌개발과 소농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예산 사

용의 투명성을 증대하였고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 감축도 도모하였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설탕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문제는 멕시코산 설탕

에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하면서 해결되었다. 2008년부터 미국과 진행해 온 멕시코

산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항(US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에 

관한 WTO 분쟁도 해결되었다(WTO 2015). 

2.5.3. OECD의 평가와 제안 

  멕시코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정책은 장기 생산성, 지속가능성, 수익성에 관한 전략적인 투자에 더욱 초점을 두

어야 한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기존에 투입재와 생산과 연계한 보조에서 새로

운 기술의 채택, 지식 이전, 지도 서비스, 식품안전체제 개발, 하부구조 등을 보조

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  

Ÿ 생산이나 투입재 사용과 재연계시켜 지급하는 면적 직접지불인 생산형 PROAGRO

의 경우 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 조치의 목적대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

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Ÿ 정책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로 펌프 용수에 대한 전기 보조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용수 사용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신하여 농가로 하여금 더

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방식을 채택하도록 돕기 위해 직접 보조하

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Ÿ 상업농은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가격 헤징

과 같은 특정 위험관리 도구에 대한 높은 보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개별 농가가 

13) 이 밖에도 ADP는 “축의 전환(change pillars)”이란 이름으로 농식품 부문의 10대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Juarez 2014).

∙파트너십 모형과 공급망 통합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증대

∙물의 적합한 사용, 지속가능성 및 현대화 추구

∙전략적 투입재, 비료 및 개선된 종자의 국내생산 촉진

∙혁신, 응용 기술개발, 새로운 자문서비스와 연계한 기술 지원 등의 촉진

∙기후와 시장 위험의 관리와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의 생산 촉진

∙시의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신용 촉진

∙ 지역개발, 농업 고원, 전략적 프로젝트의 증대

∙수급 균형을 위한 계획

∙IFAT(innovative, flexible, agile and transparent) 사무국의 새로운 조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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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바람직 하지만 일

정하게 정해진 규칙이 필요하다. 

Ÿ 상업농과 소농의 필요에 대응하는 정책 접근은 달라야 한다. 전체 경제가 개발되

어감에 따라 빈곤 경감은 생산과 연계한 보조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개발정책과 

목표화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2.6. 러시아

2.6.1. 농업에 대한 지원

  농업 생산자를 위한 보조는 장기적으로 변하여 왔으나, 2012-14년에 거의 같은 수

준을 유지했다. 총보조추정치(TSE)의 85%가 생산자보조(PSE), 12%가 일반 서비스, 나

머지 3%가 도매 및 가공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생산자보조 중 95%는 시장가격보조

와 투입재 및 생산 보조이다. 그러나 전체 시장가격보조는 다양한 농산물에 걸쳐 변

동이 심한데, 이는 수입된 축산물과 설탕에 관한 국경보호와 수출하는 곡물과 유지종

자의 조세가 혼합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축산물 생산자들은 또한 세계 수준보다 

낮은 국내 곡물가격의 혜택을 누린다. 일반 서비스에 관한 보조는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나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농업지식체제에 사용되고 있다.

2.6.2. 주요 정책의 변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되는 국가 농업개발 프로그램(State Program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SPDA)은 2016년도에 4년차를 맞았다.14) 악화된 거시경제 상황은 이 프

로그램의 초기 재정 목표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일부 하위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증감되었고, 투자자금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특정 투자신용보조를 중단하기

로 한 이전 결정은 보류되었다. 수입대체 관점에서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은 우유, 육류, 온실 및 조생종 채소, 씨감자, 과실, 베리 등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때

에 취해진 여러 나라로부터 농식품 수입 금지는 연장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조약이 러시아의 참여와 더불어 발효되었다.15) 

2015-16년에 EAEU의 활동은 회원국 간 위생과 검역조치 및 식품안전 규정의 조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 SPDA는 8년간 농업과 식량시장 개발에 총 760억 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핵심 개발 분야는 축산업임. 정책 

수단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이자율 보조를 농업인을 위한 직접 소득보조로 전환하는 것임(Vassilieva 2012).

15) EAEU는 2015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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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OECD의 평가와 제안 

  러시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2013-20년 SPDA 개시와 함께 형성된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과 농식품 수입대체

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수입대체 중심의 정책을 더

욱 강화시켜 지속적인 농식품 자급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Ÿ 위생과 검역조치, 기술규정 등에 기반을 둔 비관세 국경조치는 여전히 작동되면

서 일부 무역 상대국에 의한 무역제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Ÿ 정부는 이어지는 경제침체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정책은 농업부문, 특히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부문에 대한 금융자원

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Ÿ 농업 유통과 식량 분배 하부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종자생산의 개발과 가

축 육종을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투입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쓰

고 있다. 식량가격의 폭등은 국내 식량원조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계획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Ÿ 전반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와 수입 보호정책은 정책 수단으로써 지속되고 

있다. 농업 경쟁력의 상당하고도 지속적인 개선은 연구와 개발, 기술 이전, 하부

구조, 식물과 가축의 보건 위생체제, 농촌지역의 삶의 개선에 우선을 두고 투자해

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7. 남아프리카

2.7.1. 농업에 대한 지원

  남아프리카는 1990년대에 농업보조 규모를 축소하였다. 2010년 이래 농가 보조는 

농가 매출의 5% 미만에 그쳤다. 2013-15년의 총보조추정치(TSE)은 GDP의 약 0.3%였

다. 생산자보조추정치(PSE)는 총보조추정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산과 투

입재 사용에 따른 보조가 두드러졌다. 일반 서비스에 관한 보조(GSSE)는 주로 농업 지

식과 혁신체제 및 하부구조 지출이 차지하였다.

  가격 왜곡수준은 낮은 편이다. 설탕 및  최근의 우유와 밀을 제외하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 예산에서 지급된 보조 대부분은 토지개혁 수행, 신규농

가 지원, 농업 전반에 걸친 일반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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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요 정책의 변화 

  대부분의 정책 수단과 직접지불은 소농을 대상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

로 재분배 되거나 반환된 토지에 정착하는 신규 농가에 생산 융자를 비롯해 정착보

조를 제공한다. 토지 재분배와 관련하여 정책이 변하였다. 새로 획득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농지 대장(Agricultural Land Holding Account)에 등록되고, 임대계약으로 

선정된 수혜자들에게 제공된다. 수혜자들은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타당할 경우 임

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심각한 가뭄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애초에 농업 지원

으로 편성된 3만 3,000만 자르(ZAR, 약 268억 원)를 가뭄 구제 예산으로 전용하였다. 

2016년 2월에 재무부는 가뭄 구제를 위해 10억 자르(약 813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

고 밝혔다. 이 자금 대부분은 용수 공급, 농업 보조, 운송 공급, 가축 사료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최근에 남아프리카는 설탕, 밀, 가금육, 감자 등에 대한 국경보호 수준

을 높여 왔다. 남아프리카는 미국으로부터 육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하면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아래 미국시장에 자국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7.3. OECD의 평가와 제안 

  남아프리카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상대적으로 낮은 남아프리카의 시장가격보조는 1990년대 중반에 시행한 개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농정변화에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규제 완화, 국내 시

장의 자유화, 농업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시

장가격보조와 상업농에 대한 예산 보조를 줄임으로써 총 농업보조를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었다.   

Ÿ 늘어난 농업보조 지출은 토지 개혁에 필요한 재원과 생계농, 소농, 상업농 등 그 

수혜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최근의 주된 농업정책 발전과 도전은 토지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과 신규 농가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2013-15년에도 신규 농가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복원하며 

재자본화(recapitalize)하는 조치를 지속하였다. 이에 관한 예산은 앞으로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

Ÿ 주요 미래 과제는 신규 농가의 수요에 맞춘 보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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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아래 민간 이해당사자(예: 경험이 많은 상업농)가 참여

하는 보조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며, 공

공기관과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Ÿ 토지개혁의 속도는 그 수혜자들의 능력 형성을 증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되

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혁 그 자체가 기대했던 흑인 농촌인구의 복지 

증진,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보장, 생존할 수 있는 상업부문의 개발 등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2.8. 터키

2.8.1. 농업에 대한 지원

  1990년대 후반부터 단행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보조수준은 해마다 변하여 

왔고, 그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시장가격보조(MPS)와 같이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보조가 생산자보조(PSE)의 3/4을 차지했다. 총보조

추정치(TSE)는 GDP의 2% 수준이고 생산과 투입재 사용에 기반을 둔 보조가 가장 컸

다. 일반 서비스 보조(GSSE)에서 하부구조 구축과 유지가 전체의 80%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가격 왜곡 수준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비연계 직접지불은 폐지되었으나 생산에 기반한 보

조는 증가했다. 터키에서 주된 직접지불은 부족불 지급(deficiency payment)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에 지원된다. 

2.8.2. 주요 정책의 변화 

  2014-18년 제10차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에서 밝혔듯이, 농업정책의 전략적 목

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업부문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 근본 목표는 사람

들에게 영양측면에서 균형 잡히고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2009년에 비연계 직접지불을 폐지한 후 품목특정 부족불 지급과, 재배면적 또는 사

육두수 기준의 지급이 주된 보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 터키는 부족불 지급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적합한 생태 조건에 맞춰 생산구조를 합리화하는 

작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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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OECD의 평가와 제안

  터키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터키는 지난 10년간 농업부문의 법적,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

루었다.

Ÿ 1986-88년 이래 터키 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그 목표가 변동이 많았다. 

이는 취약한 환율과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배한 거시 경제적 틀 속에서 임시응변

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15년에 생산자보조가 농가의 총매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로 1986-88년 수준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Ÿ 생산자보조는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조치들로 주로 구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

속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 받고 있다. 앞으로는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가 

감소되어야 한다.

Ÿ 경쟁적인 시장 환경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영무역기업을 경제적으로 생존력이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Ÿ 보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업 지식과 혁신체제에 더 큰 공공 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 

2.9. 베트남

2.9.1. 농업에 대한 지원

  베트남의 농업보조 규모는 변동 폭이 큰데, 이는 시장가격보조(MPS) 탓이다. 

2013-15년의 평균은 단지 0.6%였으나, 품목별로 차이가 난다. 설탕이나 소고기처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품목들은 관세의 보호를 받은 반면에 수출 농가들은 간접적

으로 조세 대상이 되었다. 쌀 농가는 30%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목표가격 아

래 가격보조제도와, 쌀 생산에 있어 논을 유지하는 것과 연계된 면적 기준 직접지불

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총보조추정치(TSE)는 GDP의 0.5% 수준으로 낮다. 일반 서

비스 보조에서는 특히 관개시설과 같은 하부구조의 개발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

을 차지하고 있다.

2.9.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기본적인 국내정책 수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베트남은 지역 및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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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무역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11개국

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 TPP) 안에서 자유무역협

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베트남은 뗘와 FTA도 체결하였다. 아직 두 협

정모두 비준받기 전이지만, 발효된다면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베트남 경제에 폭넓

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한국과 FTA를 체결

하여 2016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9.3. OECD의 평가와 제안 

  베트남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국내와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하면,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베트남 농업부

문에 더욱 큰 도전의 기간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7-08년에 정점이었던 베트

남 수출 농산물 가격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실질가격도 중기에 하

락할 전망이다. 농지의 확대, 값 싼 노동력의 활용, 생산성이 높은 비료의 사용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요소들은 모두 이미 활용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측면의 부작

용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대규모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품질과 부가가치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Ÿ 농업 발전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부문별 생산 요소들을 재분배가 용이하도록 해

야 하고 투자 저해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업 기관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와 관련 부처 간 협

력 강화

- 공공 기금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 제고

-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 정책과정에 관측과 검토체계의 통합   

Ÿ 부족한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려면, 농가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농가 

통합을 촉진시켜야 하고, 재배 작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 또

한 강제적 토지전환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환에 따른 보상은 공개

시장의 가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토지 행정에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패를 제

약하려면 참여적인 토지 사용계획이 장려되고 정부의 간섭 없이 토지 사용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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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래가 촉진되어야 한다.

Ÿ 관개 서비스 부과금의 면제가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따른다.

- 용수를 절약해야 할 동기 부여 불가

- 국가 예산에 의한 관개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예산까지 부담

- 관개와 배수 관리업체들이 품질 높은 관개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 부재 이

전에 그랬듯이, ha당 기준이 아니라 물 단위당 기준에 의해 물 요금을 부과하

는 것이 물 사용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3. 요약과 결론

  신흥국들의 농정 변화와 개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좋지 않

은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에서 농업부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정 변화도 생산자들의 소득 보장과 가격지지에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흥국들은 생산이나 투입재 사용과 연계한 지급,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 수매 등 

시장가격보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조의 가격왜곡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

연계 직접지불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나 

멕시코처럼 직접지불의 형태는 면적 기준 보상 직접지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다. 반면에 멕시코는 면적기준 직접지불을 생산과 재연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

고, 터키는 비연계 직접지불을 폐지하고 다시 생산과 연계된 보조로 회귀하고 말았

다. 이는 농정개혁의 흐름이 역전되는 사례라 지적할 수 있다.

  각 국은 다양한 발전계획아래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천연자원의 효율

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생산 곧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책 측면의 노력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신흥국의 농정 이슈에 관한 OECD의 평가와 권고는 시장중심의 개혁을 일

관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역이나 가격 왜곡효과가 큰 국경보호 조치와 

가격지지 정책을 줄이는 대신에 직접지불처럼 목표화된 정책 수단의 채택을 권고하

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변화보다 중장기 목표아

래 지속가능한 농정 수단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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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신흥국별 주요 농정문제와 OECD 권고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  신흥국의 주요 농정문제와 OECD의 권고 사항 

국가 주요 농정 문제 OECD 권고

중국
Ÿ 쌀과 밀의 최저가격 조치 유지
Ÿ 수매가격에서 목표가격으로 전환

Ÿ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 구축
Ÿ 물의 효율적 사용

콜롬비아
Ÿ 콜롬비아 시엠브라(Siembra) 조치
Ÿ 관세 완화 또는 폐지

Ÿ 목표화된 정책 시행
Ÿ 토지제도 개선

인도네시아
Ÿ 식량자급 확보
Ÿ 국내외 쌀 가격의 격차
Ÿ 저소득층에 대한 쌀 배분(Raskin)

Ÿ 쌀보다 조건부 현금방식 선호
Ÿ 비료보조의 개선
Ÿ 행정절차의 간소화

카자흐스탄

Ÿ 곡물수매정책 폐지
Ÿ ha당 보조 폐지
Ÿ 민간의 토지 소유권 인정
Ÿ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Ÿ 농업부채 구조 개혁
Ÿ 공공기관의 투명성 증진
Ÿ 기후변화에 대응
Ÿ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

멕시코
Ÿ 면적과 생산 연계 보조
Ÿ 미국과 무역 분쟁 해결
Ÿ 행정 간소화

Ÿ 물 사용의 효율 증진
Ÿ 농가 규모별 차별된 정책
Ÿ 정책효과 평가

러시아
Ÿ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농업예산 조정
Ÿ 농업투자 정책의 변화
Ÿ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발효

Ÿ 식량자급 확보
Ÿ 국경보호 수준의 완화
Ÿ 농업투자 자금의 유동성
Ÿ 연구개발과 하부구조 구축

남아프리카

Ÿ 농업보조 축소
Ÿ 신규농가에 대한 보조
Ÿ 임대 계약아래 토지 재분배
Ÿ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Ÿ 신규농가 조사
Ÿ 토지개혁의 목표 명확화

터키
Ÿ 가격 왜곡효과
Ÿ 친환경 농업
Ÿ 영양 강화

Ÿ 가격보조 개혁
Ÿ 농기업의 생존능력 강화
Ÿ 농업지식과 혁신체제에 대한 투자 증진

베트남 Ÿ FTA 촉진
Ÿ 관개 서비스 부과금
Ÿ 효과적 토지 분배
Ÿ 거버넌스 효율 증대

자료: OEC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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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식품 및 임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0만 달러 지원

 m 2016년 11월 2일, 미국 농무부 장관(Tom Vilsack)은 USDA가 34개의 중소기업의 식

품안전, 천연자원 보존 등 농업 이슈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보조금은 중소기업청과 USDA, 국립식량농업부(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를 포함한 11개의 연방기관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혁신연구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됨.

- 식량, 농업 및 임업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대상으로 지원함. 

 m USDA는 농업연구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가 높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제 중심의 과학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농업연구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연구에 따르면 농업연구 투자에 투입된 1달러당 약 20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m USDA는 SBIR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부터 미국 소유의 독립적 영리기업을 대상으

로 약 850건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여하였음. 

- SBIR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잠재력을 탐색하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m USDA는 2009년부터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이르는 모든 미국인들의 삶과 관련된 

에너지, 환경 보존, 식량안보 등을 위해 190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음.

 m SBIR은 두 단계의 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함. 첫 번째 단계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며,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프로젝

트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달러까지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연구비를 제공함. 

- SBIR기금은 NIFA, 동식물 검역부, 농업연구부, 경제연구부, 국가농업통계부, 미

국 산림부를 포함한 여러 USDA 기관을 통해 제공됨. 

 m최근 성공적인 SBIR프로젝트 사례는 Nitrate Elimination Company에서 개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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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장관리자가 농장의 질산염 축적 수준을 결정하고, 질산염 농도를 관리하며 

값 비싼 질소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키트를 연구개발한 것임. 또한 Whole Tree

는 산림의 자연 폐기물인 작은 직경의 둥근 목재를 개발하여 건설부문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 

- SBIR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와 세부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바람.(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SBIR_Brochure_2016.pdf)

 m SBIR프로그램은 50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1983년 이래로 미국소유의 독립적

인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2,000여개 이상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SBIR프로그램은 공기, 토양, 물, 동물 생산 및 보호, 양식업, 바이오연료 및 바이

오 기반 제품, 식품과학 및 영양, 산림 및 식물 자원 생산 및 보호, 농촌지역 개

발, 소규모 농장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함.

※ 자료: USDA Press Release(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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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돼지산업 강화를 위한 4개년 프로젝트

 EU, 양돈산업 혁신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개시

 m EU집행위원회는 EU 양돈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4개년 프로젝트에 공식적으

로 200만 유로의 재정을 지원할 것임.

 m ‘EU PIG’ 컨소시엄은 EU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13개 회원국울 대

표하는 19개의 단체를 소집함.

 m영국의 농업 및 원예개발위원회(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목표는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돼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임.

 m EU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 및 개발정보서비스(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CORDIS)에 따르면 ‘EU PIG’는 특히 생산자들이 효과적으로 최

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업 내에서 생산자, 기술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및 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자들이 효과적으로 최신 축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m EU PIG 컨소시엄은 국가 및 지역 간 양돈생산자, 연구자들, 지역개발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중소기업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임.  

 m향후 4년간 양돈산업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유용한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임. 

 -AHDB는 과학적 지식과 결합된 혁신적인 모범사례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

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목표와 참여 방법 

등을 포괄적인 정보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m이 프로젝트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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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원들, 농촌 여성들의 토지 소유권 강조

 m유럽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는 매우 약화되어 있음.

 m 2016sus 11월 8일, ‘농촌지역의 여성과 역할(Women and their Rules in Rural Areas)’이

라는 보고서 초안이 발표됨. 

- 동 보고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 위원회(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ommittee, ComAgri)와 여성권리 및 남녀평등위원회(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committee (FEMM)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임.

 m보고서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토지 소유권과 사업 기회를 촉진시키는 조치들

을 EU회원국들이 이행할 것을 촉구함. 

- EU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약 30% 수준에 불과함. 

- 이에 유럽의회의원들은 회원국들이 EU 기금 활용과 농촌개발 모니터링을 실행

하도록 하여 여성 농업인이 관리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농장의 비율을 높일 것

을 촉구함.

 m북부녹색좌파연합(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의원(Lidia Senra Rodriguez)는 여성 농업인들의 권리는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

으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함.

- 또한 Lidia Senra Rodriguez는 유럽의회 회의에서 공동소유의 가족농장 운영에 대

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EU 농촌지역 평등에 대한 EU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의 강력한 지원을 제안함. 

 m대부분의 유럽의회의원들은 여성농업인 지위 개선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녹색당 의원(Florent Marcellesi)은 CETA, TTIP 등과 같은 무역협정에 의해 촉진되는 

농업 모델은 특히 여성농업인에게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그는 산업화된 농업과 대조적으로 지역농업이 여성농업인을 통합하는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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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조하며,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줄이는 한편 연구 활성화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함.

 m또 다른 문제는 농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과 같은 정치적 또는 사

업 조직에서 여성의 토지소유권 결여와 관련된 문제가 과소평가된다는 것임.

 m사회주의 민주당(Socialist and Democrats group) 벨기에 유럽의회의원(Marc Tarabella)

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핸 주제별 세부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CAP의 필요성을 

지적함. 

- 그는 CAP 2축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이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m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부문 총 근로시간의 약 35%를 담당하

고 있으며, 그 중 가사노동(family care)을 제외하고 54%는 단시간 근무제, 31%는 

전일 근무제 형태로 종사하고 있음.

 -2015년도 연구는 기존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 여성농업인의 낮은 참여율을 지

적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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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 원조계획 개시

 m EU의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3,000만 유로 규모의 우유 원조계획이 금년 초 합

의되었음.

- EU는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에 의해 수행되는 기존 프

로그램에 따라  2016-2017년, 2017-2018년 학기 중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배급할 예정임.  

 m동 계획은 EU시장에서 조달된 1만 7,500MT(metric ton)의 우유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WFP의 학교 간식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배급할 예정임. 

 m EU집행위원회는 금년 3월 채택된 3,000만 유로 규모의 우유 원조프로그램에 따라 

초고온살균(Ultra High Temperature, UHT) 우유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약 

50만 미취학 및 취학 아동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m EU집행위원회는 동 우유 원조프로그램이 EU시장의 우유 공급과잉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동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WTO 규정을 준수하며 취학아동을 

위한 식량 분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m시리아의 지속적인 분쟁은 식량생산 감소로 농업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유제품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큼.

- 특히 저소득층의 우유 소비량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였음.

 m분쟁 이전, 시리아의 일반 가정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을 소비해왔으나, 현재 일부 

가정의 식단에서는 우유를 찾아보기 어려워짐.

 m한편 프랑스, 독일, 폴란드의 농업부 장관은 EU집행위원회에 EU시장의 쇠고기 공

급과잉 완화를 위해 중동 난민촌에 쇠고기를 보급할 것을 촉구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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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우루과이와 FTA 서명

m 2016년 10월 4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칠레와 우루과이가 자유무역협

정 (FTA)에 정식 서명함. 

- 칠레는 우루과이와의 FTA를 통해 이미 발효된 칠레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경제보완협정(ACE 35)에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고 양국 간 경제 및 통상관계

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것임.

m 칠레와 우루과이가 서명한 FTA의 조문은 20년 전 칠레와 메르코수르 간에 합의에 

이른 분야에 전자상거래, 월경(越境) 무역, 중소기업의 수출, 노동, 환경, 성평등 등

의 새로운 주제가 추가되었음.

m 현재 칠레와 우루과이 간의 제품무역에서는 칠레와 메르코수르 간의 경제보완 협

정(ACE 35)에 따라 이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지만, 본 협정의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절차 투명화 및 신속화, 무역비용 절감 등이 기대됨.

m 양측은 성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여 여성의 무역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입법 및 정책 마련에 대에 합의할 예정임. 

- 이는 무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시도임.

m 칠레-우루과이 FTA는 향후 양측의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될 예정임. 

- 2015년 기준, 칠레와 우루과이 간의 무역규모는 약 3억 4,800만 달러임. 칠레의 

수출은 약 1억 4,800만 달러, 수업은 약 1억 9,900만 달러였음. 

- 또한 칠레-우루과이 간의 직접투자는 1990-2015년까지 총 45억 5,900만 달러에 

달하며, 칠레의 투자대상국 6위는 우루과이임. 

- 현재 우루과이에 투자하는 칠레 기업은 약 70개이며, 주요 투자대상 산업으로

는 제조업이 79.1%, 서비스업이 10.7%, 농림업이 10.2%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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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칠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회원국이며 메르코수르의 준회원국이기도 함. 반

면,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이며 태평양동맹의 관찰대상 국가이기도 함. 

- 이번 협정체결은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 강화에 그치지 않고, 메르코수르와 태

평양동맹이라는 중남미의 2개의 경제공동체 간 양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일보로 간주됨.

 m 중남미 경제는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라는 두 개의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음. 

- 태평양동맹은 2012년 6월 출범하였으며, 회원국으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

시코가 있음.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1년 

결성한 지역공동체임.

※ 자료: JETRO(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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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기업, 일본기업과 합작하여 시설원예 
보급

 m네덜란드 농업 컨설팅기업 필라델피아사는 2014년 토마토공원를 운영하는 세이사

와 합작하여 필라델피아 재팬을 설립하였으며, 네덜란드의 최신 원예기술과 재배 

노하우를 소개하고 네덜란드식 시설원예 보급 계획을 목표로 함.

 m네덜란드의 국토 넓이는 일본 큐슈와 거의 비슷하며, 농지면적이 제한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농업수출국임.

- 특히 네덜란드 농업은 고급화된 원예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함. 

-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높은 수익성의 품목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

으며, 대표적인 농산물인 토마토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일본의 약 4배임.

m 필라델피아사는 네덜란드의 농업컨설팅 기업으로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과 아프

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지점을 통해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필라델피아 재팬은 아시아지역의 첫 번째 합작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네덜란드 

본사 직원이 상주하며 일본 농가에 네덜란드식 농업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의 농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농업시스템을 혁신하고자하는 

농가의 젊은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과 비농업부문 기업의 컨설팅 업무가 증가하

고 있다고 함. 

m 세이사는 필라델피아 재팬 설립 이전부터 네덜란드 농업 컨설팅 및 원예용 시설 및 

장비 등의 거래를 통해 네덜란드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음.

- 세이사의 토마토 공원 사업부 기획과장에 따르면 과거 농가들은 주로 개인의 

경험에 의지하였지만 최근 컴퓨터를 활용하는 농가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정보

교류 및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며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네덜란드 시설원예가 적합하다고 언급함.  

m 세이사는 2016년 4월 네덜란드 최첨단시설 및 설비기술을 도입하여 토마토 재배시

설인 토마토공원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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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대규모 재배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

본 전용의 재배방법 연구 개발과 최신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m 필라델피아사는 네덜란드 농업의 최신 기술이나 노하우를 일본 농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 

- 농업 관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음. 한편, 농업과 관련하여 세계화, 농가 고령화, 환경 등의 이슈도 많음.

※ 자료: JETRO(2016.10.04.)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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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

□ 일본, 실버푸드 생산 확대 

▪일본 실버푸드 생산액이 200억 엔(1억 9,000만 달러)을 돌파함.

- 유니버셜디자인푸드(Universal design food, UDF)에 따르면 실버푸드란, 고령 

유럽

* 슬로바키아, 와인 생산 현황 

아시아

* 일본, 실버푸드 생산 확대

* 일본, 기능성 쌀음료 개발로 쌀 소비 확대 노력

* 대만, 쌀 시장 확대 위한 제품 개발 확대
* 일본, 토마토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 홍콩, 한국산 수입식품 수요 증가

* 필리핀, 건강식품 수요 증가
* 베트남, 농기계시장 현황

* 중국, 성장하는 농기계시장

* 홍콩, 프리미엄 열풍 부는 주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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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을 위한 개호(간호) 식품을 음식의 딱딱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1~4등급으

로 구분한 간호 식품을 말함.

▪간호 식품의 규격 기준은 UDF 구분과 민간 규격이 복수 운용되어 왔으나, 2016

년 8월 1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이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을 공표하였음.

- 현재는 복수의 규격 중 선택이 가능하나 2017년부터 JAS 기준으로 일원화될 

전망임.

▪2015년 기준 UDF의 생산액은 200억 엔(1억 9,000만 달러)으로 생산량은 1만 

6,000톤임. 

- 최근 생산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식품으로, 생산

액이 19억 4,000만 엔(1,847만 달러)임.

- 일반식에 가장 가까운 식품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여 생산액이 32억 8,500만 

엔(3,129만 달러)임.

▪현재 등록된 UDF는 1,784품목임. 특히 냉동식품이 1,117품목으로 가장 많고 상

온 식품은 567품목, 건조식품은 100품목임.

▪일본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간호식품과 같은 실버푸드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30.)

□ 일본, 기능성 쌀음료 개발로 쌀 소비 확대 노력

▪2015년 라이스밀크(Rice milk)가 일본 소비자의 주목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근 

쌀로 만든 콜라와 맥주 등 일본의 쌀 음료가 다양해지고 있음.

▪초밥 체인점으로 유명한 쿠라코퍼레이션(くらコーポレーション)은 2016년 7월 

말 샤리콜라(シャリコーラ) 판매를 시작함.

- 샤리콜라는 쌀로 만든 탄산음료로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피로 회복에 효과적임.

- 샤리콜라는 한잔에 180엔(1.7달러)이며, 전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음. 

▪도쿄 긴자(銀座)의 미노루 식당은 쌀로 제조한 맥주 코시히카리엘(コシヒカリ

エール)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東日本旅客鉄道株式会社)는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쌀로 

만든 차(茶)를 판매하여 인기를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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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쌀 음료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은 계기는 쌀과 물로 만든 라이스밀크

의 출시였음.

- 라이스밀크는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함.

▪쌀 음료는 우유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대체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09.30.)

□ 대만, 쌀 시장 확대 위한 제품 개발 확대

▪대만 농량서(農糧署)는 대만산 쌀시장 확대를 위해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

소(中華穀類食品工業技術研究所)와 협력하여 대만 쌀 제품을 홍보함.

- 대만 국민의 쌀 소비 위축과 및 생산 과잉으로 인해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

라 대만 농량서는 쌀 제품 다원화 및 쌀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농량서는 최근 쌀만두피, 쌀국수, 쌀튀김가루, 쌀시리얼, 쌀라면, 쌀 스파게티 

등 기존 밀가루 제품에 쌀을 첨가한 제품을 개발함.

▪대만에서 매년 수입 밀 120만 톤의 45%가 면(麵)으로 가공되며 대만산 현미 120

만 톤의 20%가 재고로 쌓이는 등 1인당 연간 쌀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음.

▪대만의 1인당 연간 쌀 섭취량은 45kg으로 30년 전 대비 약 40kg 감소하였음.

▪대만 정부는 국민에게 쌀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한 10종의 쌀 가공

식품을 자국의 우수 식품 기업과 협력하여 대량 생산할 계획임.

- 중화곡류식품공업기술연구소는 만두피에 쌀을 5% 첨가하면 식감이 쫄깃해

지고 쉽게 변색되지 않으며, 쌀 함유량이 51%인 쌀국수는 밀로 만든 국수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다고 밝혔음.

- 또한 쌀튀김가루는 체내 기름 흡수를 30% 감소시키고, 열량 감소 및 바삭함

도 장시간 유지된다고 밝혔음.

▪대만 농량서는 향후 쌀을 이용한 제품의 대만 시장 규모는 약 2억 대만달러(약 

7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대만의 쌀 가공식품 수요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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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토마토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토마토는 일본 소비자에게 인기 높은 야채로 2015년 일본산 토마토의 연간 출

하량은 65만 3,400톤, 수입량은 7,038톤임. 

▪일본 소비자는 토마토를 주로 생식으로 섭취함.

- 방울(미니)토마토가 일본의 토마토 총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

근 중과(미디토마토, 과일토마토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대도시에서 벗어난 구마모토현(熊本県)과 홋카이도(北海道)가 일본 토마토 생산

량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바라키현(茨城県), 지바현(千葉県), 아이치현

(愛知県), 도치기현(栃木県) 등 대도시도 토마토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일본에서 수입하는 토마토의 대부분은 한국산(53%)과 미국산(20%)임.

- 일본의 토마토의 수입량은 전체의 1%로 매우 낮은 반면, 토마토 가공품의 수

입량은 최근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수입산 토마토는 대부분 방울토마토이며 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흉작으로 인한 공급량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일본은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브랜드 구축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06년 4월 1일, 지역 특산물에 상표권을 주는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일본에

서 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말 기준 598개의 지역의 지역 단체 상표가 등록

되었음. 

▪지역별 토마토의 브랜드화가 일본에서 가속되고 있으며, 최근 도매시장을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통신판매, 산지직송 등 새로운 유통 경

로가 생겨났음.

▪현재 한국산 토마토는 대부분 샐러드와 샌드위치의 부재료로 사용되어 제한적

으로 수입되고 있음.

- 한국산 토마토의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일본의 건강식품 선호 트렌드에 맞춘 

리코핀(lycopene)을 강화한 토마토 등 특색 있는 품종 개발과 브랜드화가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10.20.)

□ 홍콩, 한국산 수입식품 수요 증가

▪한국 식품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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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소비자는 기존에 김, 김치, 라면 등 완전 조리 식품 위주로 한국 식품을 

선호하였지만, 최근 한국산 신선 식품,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낵 등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

▪한국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에 익숙해진 홍콩 소비자는 신선 식

품을 구입해 한식을 직접 조리해 먹음.

- 일례로 맛이 독특하고 향이 강한 순대, 깻잎, 편육 등을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후 직접 구입하는 홍콩 소비자가 늘고 있음.

▪홍콩 전체 신선 농산물 소비에서 자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

며 홍콩은 농산물에 대해 완전 시장 개방 정책을 펴고 있음.

- 홍콩의 농식품 수입 의존도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95% 이상임.

- 특히 날씨가 따뜻하고 농산물 재배 지역이 한정적인 홍콩은 딸기나 포도, 복

숭아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본과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식

품을 찾는 현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한국산 신선 과일은 홍콩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 딸기가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신선 

과일을 찾는 홍콩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한 홍콩 소비자는 "한국의 복숭아는 일본 복숭아보다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많고 향도 좋아서 즐겨 사먹는다"고 했으며, "포도와 배

도 일본 제품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신선도와 품질도 훨씬 뛰어나 한국 신선 

과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함.

▪홍콩 내 한국 식당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홍콩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식당 

개수도 몇 년간 크게 늘었음. 홍콩에 고급 한식당은 물론 100홍콩달러(USD 13

달러) 미만의 메뉴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중저가 한식당도 많이 생김.

▪한국식 BBQ라 불리는 삼겹살이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임.

- 홍콩 사람들은 바닷가나 아파트 바비큐장에서 야외 바비큐를 즐겨하는데, 한

국산 육류를 구매해 직접 구워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한국식 BBQ는 조리하기가 어렵지 않고 돈육, 쌈장, 쌈 채소만 있으면 어렵

지 않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메뉴이기 때문에 한국 식품점에서 삼겹살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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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홍콩 한국 식품 유통업체 A사의 구매 담당자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지난(2015

년) 6월부터 한우까지 홍콩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산 육류에 대한 관심

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함.

- 또한 홍콩 소비자는 육류뿐만 아니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한국산 쌈 

채소, 청양고추, 쌈장, 고추장도 많이 구입하고 있음.

▪한국 과자는 홍콩 내 대표 슈퍼마켓 체인인 Wellcome, Parknshop, Taste 외에도 

세븐일레븐, Circle-K 등 편의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스낵은 새우깡, 조청 유과, 포스틱, 고

구마깡, 오징어집 등 한국에서 오랫동안 판매됐던 스테디셀러 과자들임. 

▪한편,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낵도 SNS 등을 통해 홍콩에 빠르게 이슈화되

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허니버터칩 열풍은 홍콩으로까지 확대되어 허니버터아몬드, 허니버터

캐슈넛, 와사비캐슈넛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

-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롯데 요구르트 젤리는 SNS를 통해 홍콩 

소비자에게 알려지며 한국 여행 시 이를 구매하는 홍콩 관광객이 증가하였음.

▪많은 홍콩인은 직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결혼과 출산계획은 미루고 있음. 

-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홍콩 소비자들은 냉동 포장 식품을 선호함.

▪냉동 만두와 냉동 호빵은 찜 요리를 즐겨먹는 홍콩인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 최근 한국 냉동 만두가 홍콩에 진출해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ParknShop이

나 DCH 등 홍콩의 대표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발견됨.

- 기존 물만두에서 최근 군만두, 왕만두, 감자만두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식 만

두가 홍콩에 유통되고 있음. 

▪현재 한국산 야채와 신선 과일류가 홍콩에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 한국산 식품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홍콩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슈

퍼마켓과 백화점에서 모두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잠재력이 무궁

무진함. 

▪다만, 홍콩 시장은 수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만큼 제품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함.

▪수입 식품의 가격은 홍콩 바이어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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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바이어는 식품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고 빠른 공급을 원함. 

- 홍콩 식품 바이어는 한국산 식품의 수입 가격이 높은 경우 이를 대체할 대만, 

중국산 제품이 있기 때문에 품질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많은 홍콩 소비자는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얻고 있음.

- 이는 홍콩 소비자가 이전에 비해 다양한 한국 식품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함.

▪한국 식품판매업체가 조리법이 어렵지 않은 식품, 쉽게 한국식 맛을 낼 수 있는 

소스나 양념, 재료가 한 팩에 들어있는 포장 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홍

콩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홍콩 내 더욱 거센 한국 식품 붐을 일으킬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0.)

□ 필리핀, 건강식품 수요 증가

▪2015년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 규모는 전년대비 5.8% 상승하였음. OTC(Over 

The Counter,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 약품)는 필리핀의 건강식

품 산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임. 

▪2015년 필리핀의 OTC 판매액은 전년대비 3.8% 상승한 6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5년 비타민/식이보조식품의 판매액은 4억 3,800만 달러, 어린이 건강식품

은 2억 100만 달, Herbal/전통식품은 1억 5,9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음.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최근 5년간 평균 6%, 2016년 상반기 7%에 달함.

- GDP가 성장함에 따라 필리핀 소비자의 제약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필리핀인의 해외 근로 증가, 외국 기업의 현지 인력 고용으로 필리핀에 외화

가 증가하였음.

- 또한 최근 2년간 저유가로 인해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2년간 물가상

승률 1.5%)도 필리핀 소비자의 구매력 강화되었음.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증감함에 따라 필리핀인의 식단이 육류 위주로 변화하

였음.

- 필리핀의 서구형 비만 및 성인병 발병률 증가는 건강식품 및 약품의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켰음.

▪필리핀 중상위층이 건강을 위해 약초, 전통, 유기농 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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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관련 제품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 경로는 주로 인터넷임.

- 건강식품 판매 업체는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필리핀 제1의 인터넷 쇼핑몰인 라자다(lazada)는 건강식품의 온

라인 주요 공급처로 자리 잡았음.

- 필리핀인의 페이스북 사용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전 세계 1위임.

▪2010년 이전까지 건강식품은 주로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95% 이상)으로 판매됐

으나 매년 점포를 통한 건강식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건강식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5.2%를 돌파했으며, 2017년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0%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스포츠 영양제 및 체중관리 식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유지할 것임.

▪GDP 증가 외에도 기대수명 증가가 필리핀 건강식품 시장 성장의 잠재적 요인임.

- 필리핀의 기대수명은 2000년 이후 70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 75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 바이어들은 주로 한국의 홍삼(인삼) 식품 및 기능성 식품에 관심을 보임. 

그러나 한국 건강식품은 주로 내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 라벨 등이 한국어

로 표기되어 바이어의 관심을 끌지 못함.

- 필리핀으로 수출을 원하는 한국 건강식품 기업은 영문 라벨을 따로 제작하고 

홍보해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1.)

□ 베트남, 농기계시장 현황

▪베트남 정부가 고시한 Decision 1342/QD-TTg(이하 Decision 1342)에 따르면 베트

남 농기계 시장에서 베트남산 농기계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수입산 제품들이 차지함.

▪베트남의 농기계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임.

- 외국계 농기계 기업은 현지 대리점 확장 및 판매 지원금(커미션) 제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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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중국산 농기계가 저렴한 가격, 국경 무역의 이점(통관절차 간소, 물류비 절감 

등) 등을 활용해 베트남 농기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음.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중국산 

농기계 및 부품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약 63%임. 

- 일부 수업자들은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을 수입한 

후 현지에서 조립해 판매하기도 함.

▪베트남에도 트랙터, 경운기, 트랙터를 비롯한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생산량이 적어 시장 점유율이 낮으며 전문성도 부족함. 

- 베트남 현지 농기계 기업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

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베트남 영농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대표적인 베트남 농기계 제조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의 VEAM(Vietnam 

Engine and Agriculture Machinery Corp)이며, 국영 기업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이 낮음.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대부분 저용량 엔진 제품이며, 현지 수요가 

높은 이앙기 및 수확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부품·소재 산업의 부재 역시 

현지 농기계 제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베트남 정부의 Decision 1342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 부문에서 토양 준비 작업 

기계화율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경작 및 시비 단계는 25%, 수확 및 가공 단

계는 30%에 불과했음.

- 이는 베트남에서 농기계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냄.

▪베트남의 농업 기계화율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 3모작을 하는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Mekong delta) 지역에서 수확용 농기계인 

콤바인 사용이 보편적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농기계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음.

▪베트남 내 농기계 사용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경작가능지역이 좁고, 농업 종사

자의 소득이 낮기 때문임.

- 베트남의 농업 종사자는 값비싼 신제품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중고 농기계 구

매를 선호하기도 함.

- 베트남 정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출이자 할인, 농

업 기술 훈련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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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됨.

▪2014년 베트남이 수입한 주요 농기계 품목은 수확 및 탈곡용 기기(HS Code 8433

류),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8437류), 트랙터(8701류) 

등임.

▪수확 및 탈곡용 기기(HS Code 8433류)는 베트남 농기계 수입액 중 약 34%를 차

지했으며, 주로 중국(44%)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제품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함(ITC 통계).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8437류) 역시 중국산 제품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83%를 차지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트랙터(8701류) 역시 중국 제품 비중(56.6%)이 높았으며, 이어서 한국(19.2%), 일

본(9.5%) 순으로 나타남.

▪2016년 9월 28일~10월 2일, 베트남 호찌민(Ho Chi Minh)에서 2016 Vietnam Farm 

& Food Expo가 개최됐음.

- 전시회에 참가한 베트남 농기계 제조업체 Phan Phoi Chinh Hang 관계자에 따

르면 베트남 농업 종사자가 농기계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예비부품 접근성임. 

- 또한 현재 중국산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베트남 농부의 

중국산 농기계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함. 

▪베트남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며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임. 베트남 농업은 국

가 GDP에서 12.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 농기계 시장에 영세 영농업자가 많아 농기계화 비율이 저조한 

수준임.

▪베트남 농업은 단순 노동 및 기후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음.

- 전통 농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기계 사용의 대중화는 필수적임.

- 베트남 정부는 농업 현대화를 위해 농업 생산량 증대 정책 및 농촌 기계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농업 종사자들은 농기계 구매 시 구전 마케팅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베트남 농민에게 농기계는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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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추천에 민감하게 반응함.

▪이외에도 농기계 품질, 예비 부품의 비용과 부품 조달 용이성, A/S서비스 또한 

베트남 농업 종사자이 농기계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베

트남 농기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이를 유의해야 함.

▪최근 빈그룹(Vin Group) 등 베트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이테크(hi-tech) 농업 부

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대기업은 농경지 확보, 농산물 생산,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이 베트남 대기업과 협력한다면 한국 농기계의 현지 보급을 위한 

좋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1.)

□ 중국, 성장하는 농기계시장

▪중국이 세계 최대 농기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농촌인구에 감소 문제에 대한 대비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기계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된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은 18.96%

에서 56.11%로 상승하여 도시 수는 193개에서 653개로 증가함.

- 또한 도시 상주인구는 1억 7,000만 명에서 7억 5,000만 명으로 증가함.

▪반면, 중국 농촌의 영농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동력 공급부족 문제

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농업 규모화 경영을 시행하고, 개인 농

가는 주주합작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된 농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 또

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중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농경지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85% 수준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95%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임.

-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농업 기계화는 필수적인 과정임.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농가가 농기계를 구매할 때 일부 농기계에 대해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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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격의 2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중앙재정 누계 1,435억 700만 위안의 농기계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민의 적극적인 농기계 구매와 사용을 장려하고, 농업의 기계화 작업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의 규모화 경영과 중국 정부의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 농업인구 1인

당 평균수입의 증가 및 농업 생산방식의 변화는 중국 농기계시장의 수요 확대

를 촉진시킴.

- 영국 Euromonitor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농기계시장 규모는 일본의 약 

8배인 4,38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성장하였음.

▪중국 농기계의 시장 판매량은 수년 연속 20%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트랙

터, 콤바인(합성식 수확기) 등 제품의 생산량은 세계 1위임.

- 그러나 중국 농기계 제조기업은 세계 선진기업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기반 시

설 및 핵심기술 부족 등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은 수준임.

▪2015년 중국 농기계 제조산업 규모(연간 생산량 2,000만 위안 이상) 이상인 기업 

수는 약 1,400개임.

- 그러나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수익 총합은 38.44%로 산업 집중도가 비교적 

낮고, 규모는 크지만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대규모 농기계 제조기업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John Deere)사와 비교하여 중국 100대 농기계 

제조기업의 영업수익 총합은 존 디어사 한 해 영업수익의 2/3 수준에 불과함. 

▪다국적 농기계 제조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첨단기술과 고급 제품 등으로 차별화하여 중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 특히 중국 고급 동력기계의 해외 의존도는 90%에 달하며 중국의 중·대형 농

기계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짐.

▪2013년 독일기업 CLaaS는 산동진이그룹(山东金亿集团)의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함.

- 세계 농기계시장 1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John Deere)사를 포함한 농기계시

장 5대 기업은 현재 중국 시장에 완전히 정착함. 

- 일본의 3대 농기계 기업(KUBOTA, Yanmar, ISEKI)과 우리나라의 3대 농기계 

기업(대동, TYM, LS MTRON) 등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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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에 달함.

▪중국 농기계산업은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해 집약화된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중국 농기계시장은 농민우대정책 시행으로 약 10년간의 빠르게 발전하였음. 

- 또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규모화와 집약화, 기계화 경

영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킴.

- 특히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대형 및 고급 농기계 제품의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식 기계(复式机具)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경작지 보호에 중점을 두어 농경지의 대규모 경운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경작 시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식 기계는 파종기를 경지정리 기계 뒷부분에 설치하여 여러 단계의 작업

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복합식 기계는 대형 농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유전의 경

과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종과 농약 살포, 쟁기작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기계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됨. 

▪최근 2년간 전통 농기계 제품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이 다소 둔화됐으나, 농업 작물보호 농기계는 현재 많은 주목을 

끌고 있음.

- 중국 농기계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농업 기계화 수준은 2015년 이

미 63%에 달하고 있으나, 작물보호 기계화 수준은 35%에 불과함.

▪최근 출시되는 트랙터는 최신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장비로 250마력보다 

낮은 트랙터는 점차 동력기어변속과 동력전달로 변화하고 있음.

- 250~400마력 제품은 무급변속이 가능하며, 트랙터에 GPS 위치시스템을 접목

하여 활용하고 있음.

▪또한 낮은 연료소비량과 사용이 간편한 디자인 설계와 전문성은 향후 중국 농

기계 시장에서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

▪중국은 경제 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이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으며, 농업과 국민경

제 발전의 관계는 공업이 농업을 양성하는 구조에서 농업이 공업을 육성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이함.

- 이러한 발전단계는 국가가 농업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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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화 발전을 이룩하는 단계임.

- 중국은 2004년부터 12년간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농

업 기계화 수준은 2015년 기준 약 63%임.

▪중국의 농기계시장은 현재 대 마력 농기계와 신형 농기계의 상승세가 두드러지

고 있으며, 대형 자주식 작물 보호기계, 곡물건조기계 등의 제품 판매가 활발함. 

▪또한 농기계의 전자상거래 확대, 고급화 전략 및 전문화된 기술 개발 등이 활발

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농기계 관련 전문 전시회는 점차 생산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

로 자리 잡고 있음.

- 중국우한국제농업기계박람회(中国武汉国际农业机械展览会, 

http://www.camf.com.cn/)

- 중국산동국제농업기계박람회(中国山东国际农业机械展览会, 

http://www.sdnyjxz.com/)

- CAE중국상하이농기계전(CAE中国上海农机展, http://www.cae021.com)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5.)

□ 홍콩, 프리미엄 열풍 부는 주류시장

▪홍콩의 주류시장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주류의 매출규모는 2015년 기준 172억 2,670만 홍콩달러로, 2010년(2,129

억 140만 홍콩달러) 대비 약 33% 상승함.

▪주류 중에서도 맥주는 2015년 기준 92억 5,420만 홍콩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53.7%를 차지했는데, 이는 와인과 증류주의 매

출규모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임.

▪와인과 증류주는 각각 41억 8,950만, 37억 700만 홍콩달러의 매출량을 기록하며 

주류시장에서 2, 3위를 기록했지만, 와인과 증류주의 총 매출규모는 맥주 매출

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이는 홍콩 사람들이 와인이나 증류주보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다양한 음식과

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맥주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임. 

▪맥주가 홍콩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와인의 성장세

가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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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와인 판매는 2014년 대비 약 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약 57% 이상 급증함. 

- 최근 와인시장의 급성장은 홍콩 정부가 와인거래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중국 

정부와 와인 수입에 관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 체결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임.

▪증류주 판매는 지난 5년간 약 30.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음.

- 이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위스키를 녹차나 주스와 섞어 마시는 등 자신

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알콜 음료를 제조하여 마시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임. 

▪홍콩은 세계경제 침체, 내수시장 둔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주류시장은 

프리미엄화로 타격이 비교적 적음.

- 최근 새롭게 개점하는 술집들은 와인 및 음식 시음 클래스, 쿠폰 증정 등 다

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고급화 열풍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과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음.

▪홍콩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많은 금융권 및 외국계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직원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퇴근 후 Happy Hour를 가지며 간

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있음.

- 이들은 특히 분위기가 좋은 바에서 칵테일이나 프리미엄 주류를 소비하는 경

향이 두드러지는데, 프리미엄 주류에는 싱글몰트위스키(Single malt whisky)인 

맥켈란(Macallan), 스카이 보드카 모스카토(SKYY vodka moscato) 등이 있음.

▪홍콩의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구매하여 집에서 마시는 것 보다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마시는 것을 선호함.

- 레스토랑/바 등에서 마시는 술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가격이 높지만, 꾸브와

제 코냑(Courvoisier cognac), 로얄살루트 위스키(Royal salute whisky) 등 해외 희

귀 브랜드들을 포함해 많은 주류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임. 

▪홍콩 사람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드라마 등을 통해 ‘치맥’의 묘미를 알게 되면서 홍콩의 한국산 맥주 수

입량은 2014년 기준 2억 4,080만 홍콩달러로 중국 본토 다음으로 2위를 기록

했으며, 3위인 베트남의 수입량의 2배 가까운 양을 수입함.

▪최근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신제품 ‘망고링고’와 ‘이슬톡톡’을 홍콩으로 수출해 

홍콩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인 Wellcome, ParknShop, Taste 등에서 활발하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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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최근 홍콩에서는 알코올 향이 진한 도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가볍게 칵테일류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슬톡톡과 망고링고 모두 청량감이 좋을 뿐

만 아니라 도수도 낮고, 달콤한 과일 맛이 알코올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특

히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하이트진로의 2015년 홍콩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약 300% 성장했으며, 금년 상

반기에도 전년대비 145% 성장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막걸리도 국순당의 신제품인 과일 막걸리를 필두로 홍콩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국순당의 제품이 올 1월에 홍콩으로 수출된 이후, 한국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유자, 라임 등의 제품까지 골고루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등 한국의 전통술 마

케팅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홍콩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대부분 수입 맥주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서 

현지 양조회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음. 

▪그러나 최근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며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회사가 8개 이

상 생겨났으며,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임.

- 수제 맥주는 다양한 스타일과 맛을 즐길 수 있고, 신선함까지 더해져 소비자

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HK Brewcraft 등의 홈브루잉 스토어에서는 집에서도 본인만의 독창

적인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3시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퀄리티의 재료들도 판매하며 맥주 애호가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맥주 1갤런 양조키트는 약 740홍콩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키트에는 유리 카보

이, 온도계, 사이펀, 건조 효모, 으깬 맥아, 디테일한 설명서 등 집에서 수제 맥

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기구가 포함되어 있음.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유일한 무역전용 와인 및 주류 전시회인 Vinexpo는 

2016년 5월 24~26일에 홍콩에서 개최되었음.

- 이 전시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와인과 다양한 주류 신제품, 주얼리, 패션 브랜

드와의 콜라보래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홍콩의 또 다른 와인 축제인 Wine & Dine은 올해 10월 27~30일에 센트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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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될 예정임.

▪Beertopia는 2012년도에 시작된 홍콩에서 가장 큰 수제 맥주 페스티벌임. 작년 

행사 때는 전 세계에서 500여 개의 맥주업체들과 1만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함.

- 단순히 맥주 시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라이브 음악, 게임 등을 제공해 

홍콩의 주요 이벤트로 자리매김함. 올해(2016년)는 11월 18~19일에 개최될 

예정임(http://beertopiahk.com/).

▪이러한 다양한 주류 행사들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홍콩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단순히 도수가 높거나 값비싼 주류를 고집하기 보다는 과일 맛, 낮은 도수의 주

류 등 여성들을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

▪많은 홍콩 사람들은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즐겨 보며, 

홍콩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홍콩의 한류 열풍도 지속되

는 추세임.

- 따라서 홍콩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TV프로그램을 통한 프로모션을 진

행하는 것도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이후 한국의 치맥은 하나의 문화처럼 유입돼 홍

콩 소비자들의 한국 맥주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침. 

▪최근에는 오프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ParknShop, HKTVMall 등 온라인 쇼핑몰

에서도 주류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주류 매출량은 오프라인에 비해 미미한 상황인 만큼 온

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되 오프라인 판매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5.)

□ 중국, 저가전략의 수입산 우유 확대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8월 중국 우유(액체) 수입량은 42만 3,000톤

으로 전년동기대비 63.4% 증가하였음.

- 업계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의 연간 우유 수입량이 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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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였으며, 이는 2014년 수입량(30만 톤)의 2배 이상임. 

▪중국 정부가 수입 분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해 영유아 배합 분유 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음.

- 이에 중국 유제품 판매 업체는 점차 마시는 우유 수입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2016년 6월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엄격한 분유 수입 규제 정책 발표하였음.

-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 분유 브랜드가 2,500여 개에

서 50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음.

- 반면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우유 브랜드는 최소 300개이며 증가 추세임.

▪2000년대 Parmalat(이탈리아), Kraft(미국) 등이 중국 우유시장에 진출하였지만 높

은 가격으로 인해 퇴출되었음.

- 이후 해외 유제품 업체는 2012년부터 저가전략으로 재차 중국 시장을 공략하

였음.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수입 우유는 중국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가격 인하 전략으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시장까지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음.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수입 우유 평균가격은 1,800달러/톤, 

2014년은 1,300달러/톤, 2016년 8월은 968달러/톤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중국 경제 주간지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국 국내 업체 이리(伊利)의 우유 판

매 가격은 11위안/ℓ이지만, 수입 우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8~10위안/ℓ이라

고 밝혔음.

▪수입산 우유 가격이 중국 국산 우유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해외 원유가격이 저

렴하기 때문임(500g당 약 2위안).

- 수입통관세 15%, 증치세 17%, 부과 및 기타 운임 등이 포함된 해외 원유 원

가는 약 4~7위안/ℓ임.

▪반면 중국 원유 가격은 500g당 약 4위안으로 해외 원유 가격의 약 2배이며 중국 

국내 유제품 업체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도 높은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함.

- 중국 최대 유업체인 이리(伊利)와 멍뉴(蒙牛)의 2016년 상반기 광고비는 각 40

억 7,000만 위안, 26억 5,000만 위안으로 총 수입의 10~14%를 차지함.

- 종합적으로 중국 국내산 우유 원가는 수입 우유 원가보다 약 30~50% 높음.

▪중국 시장에서 수입 우유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 우유의 식품 안

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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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우유 수입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현재 멸균 우유는 포장식품으로 중국에 수입되며, 해관 비안(备案, 담당부서에 

문서를 보고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 및 통관서 류가 모두 구비돼 있는 경우 

통관 완료까지 3~5일이 소요되며 검사검역부(检验检疫) 통과는 15~30일이 

소요됨.

▪중국의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유제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두 자녀 정책 시행

과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 경제 성장 등이 있음.

▪연세우유는 2016년 5월 중국 이리(伊利)그룹과 향후 10년간 약 4,000억 원 규모

의 우유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국 국내 유명 유제품 기업과의 제휴 계약이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

로 전망됨. 

▪신선 우유의 유통 기한은 약 2주이며, 중국 대형 마트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유통 기한이 남아있어야 함.

- 운송 시간 단축이 중국 수입 우유시장 선점의 주요 사안임.

- 한국의 지리적 장점을 살린다면 여러 브랜드의 신선 우유가 중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 우유시장에 진출할 한국 기업은 중국 유제품 수입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5.)

 2. 아메리카

□ WHO, 미국에 청량음료 20% 세금 부과 권고

▪WHO(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10월 11일 청량음료(Sugary drink)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밝혔음.

- WHO는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당분 섭취를 줄이고 비만, 당

뇨병, 충치 등과 같은 관련 질병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HO는 당이 일인당 일일 섭취 칼로리의 5% 이상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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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는 저렴하고 당이 많은 음료를 소비하는 저소득 가정이나 젊은 소비자

는 식품 가격 변동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계층이라며 세금 부과를 독려함.

▪WHO의 한 관계자는 당 성분이 첨가된 청량음료의 섭취는 비만과 당뇨 인구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 정부는 국민보건 및 

건강관련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함.

▪한편, WTO의 발표에 대해 음료 제조업체들은 권고사항이 차별적이며, 설탕섭

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음.

-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이 속해있는 국제음료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Beverage 

Associations, ICBA)는 성명을 통해 “본 협회는 세계 보건 기구의 차별적인 세금

정책 권고와 청량음료만을 여러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비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였으며, 세계 보건 기구의 세금부과 권고 사항

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유감을 표명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10.15.)

 3. 유럽

□ 슬로바키아, 와인 생산 현황 

▪슬로바키아 포도 생산지는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됨.

- 슬로바키아 포도 생산지는 서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남 슬로바키아 

산지 및 카르파티아 산지가 슬로바키아 포도 재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슬로바키아는 와인 생산량에 비해 다양한 40여 개의 포도 품종을 재배함.

- 백포도 품종이 포도 재배의 75%를 차지하며, 적포도 품종이 25%를 차지함.

- 토종품종인 Devin, Dunaj, Hron, Noria를 비롯해 Chardonnay, Sauvignon Blanc, 

Zweigeltrebe, Gruner Veltliner, Gewurztraminer 등 글로벌 품종까지 다양하게 

재배함.

▪슬로바키아 토종품종 특징은 다음과 같음.

- Devin: 백포도 품종으로, Gewurztraminer와 Gruner Veltliner의 교잡종으로 추운 

기후에서(카르파티안 산지) 재배할수록 라이트바디와인, 남슬로바키아 산지

와 동슬로바키아 산지로 내려올수록 풀바디와인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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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aj: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동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가로지르는 도나우강

의 이름을 딴 적포도 품종으로, Muscat Bouchet, Oporto, St.Laurent의 교잡종임. 

블루베리, 체리의 풍미가 나는 미디엄 스위트와인이 만들어짐.

- Hron: 도나우강 다음으로 슬로바키아에서 두 번째로 긴 Hron 강의 이름을 딴 

적포도 품종으로, Abouriou와 Castets의 교잡종임. 풀바디와인이 만들어짐.

- Noria: 백포도 품종으로, Rizling Rinsky와 Semillon의 교잡종임. 베리의 풍미가 

나는 미디엄 스위트와인이 만들어짐.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저조한 슬로바키아는 와인 소비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EU국가가 와인 수입의 98%를 차지하며, 저가 와인은 주로 체코와 헝가리에

서, 고가 와인은 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함.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전체 와인 중 약 1/3을 수출하고 있음.

- 주로 체코로 수출하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중국에 일부 수출하고 있음.

▪슬로바키아에는 약 400개의 업체가 와인을 생산함.

- 와인을 5000hl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제조업체는 14개이며, 이들이 슬로

바키아 전체 와인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함. 90여 개의 중형 제조업체가 나

머지 15~19% 생산량을 차지하며, 300여 개의 소형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의 

1%에 그침.

▪슬로바키아 주요 와인 제조업체에는 Vinarske Zavody Topolcianky, Vino Matysak, 

Vino Nitra, Mrva& Stanko, Hubert J.E 등이 있음.

- 그 중 Hubert J.E는 2015년 슬로바키아 전체 와인 생산의 18%를 차지하며, 슬

로바키아 와인 제조업체 중 생산량 1위를 기록함.

▪슬로바키아 소비자들은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며, 2015년 기준 화

이트 와인은 스틸와인 판매량의 60%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슬로바키아 와인시장에서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은 muller 

Thurgau, Tramin Cerveny, Veltlinske zelene, Riesling 등임.

- 2015년 기준, 슬로바키아 와인시장에서 인기 있는 레드 와인은 Frankova 

modra, Cabernet Sauvignon 등이었음.

▪2015년 기준, 전체 와인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를 기록했으며, 스파클링 와

인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5%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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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와인은 국제대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 세계적인 와인 경연대회 비날리스 국제전(Vinalies Internationales Paris)에서 슬

로바키아 와인이 다수의 메달 획득하였음.

- 2016년 (2월) 대회에는 전 세계 38개국 3,441개 와인이 참여했으며, 슬로바키

아는 총 51개 메달 획득함(Gold 18, Silver 37).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5.)

 4.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인스턴트커피 수요 증가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 믹스의 시장 규모

는 2015년 기준 약 3,000만 달러로, 호주산이 37%의 시장을 점유함.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뉴질랜드 1인당 커피 소비는 세

계 15위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세계 커피 소비량 1위는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이며 한국은 26위임. 

▪뉴질랜드 인스턴트커피 제조사는 Cerebos Gregg's Ltd가 대표적이며, 그 외 일부 

영세 업체가 존재하나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임.

- Cerebos사는 Gregg's, Robert Harris, Cafe Civo 등 여러 브랜드의 인스턴트커피 

제조함. 

▪뉴질랜드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kg(460만 인구 기준, 총 1년 1만 7,000

톤 소비)임.

- 단, 뉴질랜드 소비자는 인스턴트커피보다 원두커피 또는 캡슐 커피를 선호하

며 자판기가 없어 인스턴트커피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커피 소비량 1위인 핀란드의 경우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12kg이며 한국

은 1.8kg임.

▪인스턴트커피의 주요 유통 업체는 뉴질랜드 대형 슈퍼마켓과 한인 마트 및 아

시안 마트로 구분됨.

- 뉴질랜드의 대형 슈퍼마켓으로는 Countdown, Pak n Save, New World가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은 Nescafe 및 Mocona 브랜드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를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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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커피 문화가 발달한 뉴질랜드에서 인스턴트커피의 주요 수요층은 아시아계 이

민자임.

-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업체는 뉴질랜드의 아시아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공

략한 뒤 현지 메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뉴질랜드 인스턴트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Nescafe와 Moccona 등은 공격적인 TV 

광고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를 얻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0.2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김승애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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